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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 전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한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OTRA는 현재 발간하고 있는 74개국의 경제정보를 국가별로 

  지정된 주기(분기/반기/연1회)에 따라 UP-DATING하는 한편 발간대상국을  

확대하여 귀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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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개요 
 

일반사항 (2004년 기준) 

 

국명 
알제리 인민민주주의공화국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위치 북부아프리카 지중해연안 (모로코,튀니지,리비아와 접경) 

면적 2,382천 ㎢ (한반도의 10배) 

기후 북부(지중해성/10-30도), 남부(대륙성 및 사막기후) 

수도 알제 (Algiers) 

인구 3,181만명 (2003년 추계) 

주요도시 알제(Algiers/280만명) 오랑(Oran), 콘스탄틴(Constantine) 

민족 아랍인(81%), 베르베르인(19%) 

언어 공용어(아랍어) 상용어(불어) 

종교 이슬람(수니파 98%), 카돌릭(2%) 

건국(독립)일 1962 년 7월 5일 (프랑스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인민공화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대통령, Addelaziz Bouteflika  

2004.4.8 대선 결과 재선에 성공 

의회 양원제 (하원 380석, 상원 144석) 

주요정당 국민민주당(RND), 국민해방전선(FLN), 사회주의전선(FFS) 

국제기구가입 UN, IMF, ILO, OPEC, WHO, OAU, ARAB LEAGUE 

 

경제지표 (2004년 기준) 

 

GDP US$ 652억 (2003년) 

실질GDP성장률 5.2% 

1인당 GDP US$1,952 (2003년) 

실업율 23% 

소비자물가상승율 4.2% 

화폐단위 AD (Algerian D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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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US$1=AD 72.06 (2004년 평균환율) 

US$1=AD 71.92 (2005.4월 30일 현재  

알제리 중앙은행 고시 미달러 매입환율) 

외환보유고 US$ 331억 (금 제외) 

총외채 US$ 222억 

주요자원 
원유 (확인매장량 92억 배럴/ 세계13위) 

가스 (51억톤 / 세계 7위) 

산업구조 농업(11.7%), 공업 및 제조업(47.7%), 서비스업(40.6%) 

교역규모 수출 US$ 336억, 수입 US$ 179억 (FOB기준) 

교역제품 

원유, LPG, 정유관련제품(수출) 

자본재, 반제품, 식량, 석유 및  

가스개발관련설비 기자재(수입) 

(자료원 : World Markets Analysis 2004,EIU COUNTRY REPORT 2005.April) 

 

한-알제리 관계 (2004년말 기준) 

 

체결협정 경제과학기술협정,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교역규모 
US$ 354.5 백만(우리나라 수출)  

US$ 240.4백만(수입) 

교역품 

수송기계, 산업용 및 가정용전자,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우리나라의 수출)  

광물성연료(원유, LNG) (수입) 

교민현황 

삼성전자(1인), LG전자(2인), 대우인터내셔날(2인) 

주알제리 한국대사관(4인)  

KOTRA 알제한국무역관(1인), 자영무역업(3명) 

유학생등 46명 체류 

 

 

2. 경제동향 및 전망 
 

[ 경제현황표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실질 GDP성장율 (%) 2.1 4.3 7.4 6.8 7.1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av) 3.5 2.3 3.5 4.2 4.7 

실업률 (%) 27.3 25.9 26.2 25.4 22.7 

수출 fob (US$ bn/원유포함) 20.0 20.1 26.0 25.4 38.9 

수입 fob (US$ bn) 9.48 12.0 13.3 14.8 22.6 

외채 (연간 만기; US$ bn) 22.5 22.0 22.7 22.3 22.0 

환율 DA:US$ (av) 77.2 79.68 77.39 70.16 69.06 

주)2005 년은 전망치임/ 자료원: Economic Inelligenc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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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정책 동향 

 

( 집권 2기의 “부트플리카”대통령, 권력기반다져 경제개혁 주도 ) 

 

지난 2004.4.8일 실시된 대선에서 85%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부트플리카” 

대통령은 집권 2기(2004.5-2009.4)기간중 최대 정책과제로 국민화합(national reconcile 

iation)을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동 정책의지는 지난 10년이상 동안 알제리 전역을 

휩쓸었던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를 발본색원 하기위한 조치와 더불어 수백명 

으로 추산되는 테러 잔당세력에 광범위한 사면조치등 강온책을 병행하여 재임기간중 정국 

안정의 기반위에서 경제개혁(Reform)을 달성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동 정책목표 

는 알제리의 현 정국상황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환영할 만한 조치이며 성공한다면 국내비즈 

니스 환경을 부추기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게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 4월 대선에서 85%의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부트플리카”대통령은 정권의 

정통성을 기반으로 군부의 후광에서 독립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그간 지지부진 

하게 추진되고 있던 공기업민영화를 통한 구조조정, 은행분야 개혁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개혁 추진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실업문제 해결위해 공공 프로젝트 공사 발주될 듯 ) 

 

지난 대선시 선거 캠페인으로 내놓은 1백만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공식적 

으로 노동 가용인구 4명중 1명꼴로 실업상태에 있는데 특히,총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30세미만의 젊은층의 실업률은 50%에 육박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알제리 경제정책당국은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추세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Hydrocarbons(원유 및 가스등) 판매수입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확충과 공공주택건설등 공공 프로젝트 사업에 여유재정을 집중 투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집권 2기인 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은 치안회복, 사법개혁, 국가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개혁, 교육제도 개혁, 공기업 민영화등 시장경제하의 실질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경제개혁을 우선적 정책과제로 정해 추진해 온 정치, 사회 및 경제분야의 개혁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제리정부가 추진중인 경제개혁의 주내용으로는 경제도약 4개년 계획 이행,은행 및 

재정분야 개혁, 공공 재정분야의 관리 개선, 투자 유치 및 민영화 촉진, 농업.농촌 개발, 

어업분야 개발,정보통신분야 개발, EU 준회원국 가입 및 WTO가입 관련 필요조치가 있다. 

 

(시장경제 체제로의 경제개혁) 

현재 효율적인 경제구조 기반 조성차원에서 경제 시스템의 대대적 재조정이 진행중이며 

통상법 및 기업 STATUS와 같은 법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 재정, 재화 및 

서비스 분야를 자유화하고 그 운용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중에 있다. 한편 관세 및 세제개혁, 

투자관련법령 및 공기업 민영화법령 재개정(2001.7)되어 알제리정부의 법 제도적 정비는 EU 

준회원국으로 가입을 가능하게 했으며 오는 2005년말을 목표로 현재 WTO가입협상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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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민영화 ) 

 

민영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산업 분야에 걸친 50여개 주요 기업 그룹의 143개 자회사를 

민영화 추진 대상으로 기 선정(2001.11)한 바 있으며, 현재 민영화 작업 추진중에 있으나 

노조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주요 민영화법안이 정치,경제사회적인 이유로 진척이 더디고 있으나 외국자본과 기술 

이 필수적인 통신 및 발전분야등 비전략적인 분야에는 개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중이다. 

 

2. 재정정책 

 

지난 2004년 4월 8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따른 선거공약 이행등과 관련된 팽창예산을 

편성한 바 있는 알제리정부는 2001년 이후 점증하고 있는 실업률(25%대)로 야기되고 있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 적정성장율 5-6%를 유지하고 나아가 지난 2003년 

5월에 발생했던 대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기초인프라 및 주택건설등 분야에 투입하기 위한 

긴급예산(Emrgency Reconstruction Programme)을 편성하여 실행중에 있다  

 

지난 2001년 알제리의 연간 GDP 549억U$의 산업별 구성비를 보면 석유/가스 부문 (Hydroca 

rbons)9.2%,석유 이외 공업 7.2%, 건축 및 정부조달공사 8.5%, 서비스산업 2.5% 차지하고 

있는데, 원유 및 가스로 대표되는 Hydrocarbons관련 산업이 알제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 

동 부문의 수출비중이 전체수출의 96%를 차지하여 의존도가 너무 높은 왜곡되고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3년도 정부예산안 (1U$=80AD, 원유 1배럴/ U$ 19 기준) 총세입액 약 U$185억중 Hydrocar 

bons부문 세입이 약 106억U$로 세입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산업분야 

에서 징수되는 세입은 29%수준으로 IMF등에서 동비율을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알제리의 정치적,경제적 풍토에서 어려운 실정으로 보이며 전문가들은 

세금유수액이 매년 AD300억(약 U$ 4억)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 통화정책 

 

알제리의 통화정책은 물가를 안정화가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알제리 중앙은행 

(BDA)은 할인이자율(Discount rate)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등 알제리 다나르화 통화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일반 국영은행 및 시중은행의 대부이자율은 2002년 기준 8.5%로 인하되어 

최근들어 중앙은행 할인이자율과 일반은행의 대부이자율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MF등 국제금융기관에서는 알제리정부의 통화정책이 원유 및 가스부문산업에 과도하게 의존 

적이며 채권등 금융산업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정부 국영은행간 이자율등 경쟁요인이 

미미하며 지불시스템의 낙후등으로 통화정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4. 인플레이션 

1996년 20%에 달했던 인플레 증가율이 지난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부의 생필품에 대한 보조 

금 삭감등 억제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시행한 결과 2000년대 들어 안정적인 2-3%선대의 인플 

레 증가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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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998-2002년 기간중 평균 인플레율은 2.7%이며 2003년 3.5%로 다소 높아졌으나 개발도 

상국중 알제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인플레율을 보이고 있는 인플레 모범국으로 평가되고 있 

다. 그러나 최근 유로화의 강세지속으로 인해 디람화 표시 수입대금의 증가해 국내적으로 

인플레이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5. 대외교역전망 

 

알제리는 석유,가스등 에너지류 수출이 전체 수출의 96%를 차지해 Hydrocarbons산업분야에 

너무 의존적이며 수입은 산업기자재(32%),곡물류등  식량(26%), 반자재류(18%), 식량을 

제외한 소비재(15%), 에너지자원(1.5%)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도 알제리의 교역규모는 국제에너지가격의 상승추세에 힘입어 대폭 증가한 U$515억달 

러로 이중 수출이 336억$, 수입 179억$로 무역수지흑자가 약 U$157억불을 기록한 바 있는데 

알제리는 국제에너지 가격변동폭에 따라 교역규모 변동이 심한 편이다. 

 

한편 알제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이태리(24.12%), 미국(13.75%), 프랑스(11.61%), 

스페인(9.21%), 네덜란드(7.18%), 브라질(6.21%), 터키(6.13%), 벨기에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제리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주요국으로 프랑스(22.4%), 미국(11.5%), 이태리 

(9.75%), 독일(7.03%), 스페인(6.74%), 카나다(3.75%), 터기(3.06%)순이며, 우리나라의 경 

우 전체수입시장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국제 에너지가격의 상승국면에 

힘입어 2005년의 경우 수출이 389억불, 수입이 226억불에 달해 교역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615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국과의 무역관계 
 

< 교역규모 > 

 

우리나라의 대알제리 수출은 1998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 1999년에는 최초 

로 2억불을 초과하여 북부아프리카지역의 주요 수출시장의 하나 잠재 유망시장으로 부상한 

바 있다. 지난 2003년에는 전년대비 20.5%가 증가한 225백만 불을 기록하여 매년 다소 증감 

은 있으나 2000년대 들어 평균 2억불내외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4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알제리간의 교역액은 5.9억불로 교역규모로 보면 아프 

리카대륙에서 남아공(13억불-수출 530백만/수입 781백만) 나이지리아(7억불-수출 598백만/ 

수입 108백만), 이집트(6.2억-수출 425백만/수입195백만)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제 4위의 교 

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 최근 한-알제리 수출입 동향 > 

                                                             (단위: 천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출 180,483 152,762 186,447 224,591 354,545 

수입 65,898 114,832 205,017 191,656 240,486 

자료원 : KOTIS 무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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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알제리 교역동향 전망 > 

 

2004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품은 수송기계(상용차,승용차),산업용 및 가정용전자 

제품,전자부품,석유화학제품 등의 대기업형 제품이 전체 수출비중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데,현대,대우, 기아 등 국내 자동차 3사와 삼성, LG, 대우전자 등 가전3사의 수출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동사들은 현지 대리점계약을 통하여 영업하고 있는 

데 한국산자동차 및 가전제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상품으로 알제리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어 

있어 아국상품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 대들어 우리나라의 대알제리 수출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서는 그간 알제리 

가 테러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우리나라라 중소기업 등 외국기업이 진출이 제한되었으나  

1) 최근 알제리 치안상황 호전에 따른 정치,경제의 안정  

2)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알제리의 주수입원인 원유 및 가스 수입 증가에 

따른 알제리의 수입여력 확대  

3) 과거 국영기업위주의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에서 2005년 WTO가입을 앞두고 개방되고 

있는 알제리의 경제 무역 시스템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4. 한국과의 투자관계 
 

< 우리나라의 대알제리 투자진출 현황 > 

 

우리나라의 대알제리 투자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988년 알제리 SAFEX(알제리박람회장) 

와 공동으로 진출한 대우건설의 Hilton Hotel 건축, 경영의 효시로 1993. 8월 완공을 해 

운영해 오다가 1996. 10월 호텔 잔여 지분을 완전 인수해 단독 경영하여 오다가 지난 

2001.11월 알제리업체에 매각해 철수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어 (주)대우의 자동차 Workshop 

건설, 운영으로 1996. 9월 건립했는데 투자액은 약 5백만불이며 2003년말 완전 철수 했으며 

현재 현지자산에 대해 청산중이다. 

 

이어서 1994. 11월 석유탐사분야에 투자진출이 있었는데 유개공.대우.한보.삼성물산 콘소 

시움을 구성하여 유전개발분야 약 2천만불이 투자가 있었으나 1997. 7월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삼성물산과 경인 에너지에서 지난 1991. 11월 양회사 콘소시움으로, 

스페인 Repsol 및 네델란드의 Orange Nassau 와 합작으로 Issaouane지대 석유탐사사업에 

30% 지분 참여가 진행되었는데 그후 진행내용은 상세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KT가 알제리내 고속인터넷 120만회선 서비스를 위해 알제리텔레콤(AT)과 

합작투자를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현지 법인명 취급품목 비율(%)
신고 

수리일 

신고금액

(천미불)

투자금액

(천미불)

투자잔액 

(천미불) 
비고 

DAEWOO ALGERIA 

HOTEL CO.,LTD 
호텔운영 100 1988-10-28 68,271 64565 -1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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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WOO 

AUTOMOBILES 

S.P.A. 

(ALGERIE) 

자 

동 

차 

100 1991-06-15 15,698 8,893 0 청산 

DAEWOO 

AUTOMOBILES 

S.P.A. 

(ALGERIE) 

자 

동 

차 

100 1991-06-15 7,298 7,298 7,298 청산중

자료원: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 2003 

 

 

5. 진출 성공/실패사례/지사화업체 진출성공 사례 
 

< 알제무역관 지사화업체 K사 진출 성공사례 > 

 

자동차 밧데리 및 관련설비 전문제조업체인 K사는 지난 2003년 4월 경상북도 칠곡군이 

주관하여 파견한 남유럽시장 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알제리시장과 최초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자동차 밧데리의 높은 수요때문인지 알제리 바이어로부터 상담 요청이 쇄도하 

여 일부 바이어는 상담을 취소해야 했을 뿐 아니라 알제리를 출발하는 당일 날 상담이 

이루지기도 하였다. 자동차 밧데리의 알제리 시장 개척가능성을 확인하는 날이었다. 

 

상담중 만난 알제리 바이어를 중심으로 F/U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무역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2003년 7월 알제무역관의 지사화업체로 가입하게 되었다.지사화업체 가입이 

후 시장개척 활동이 본격 추진되었다. 우선 한국업체에게 가격리스트를 요청하였다. 알제리 

는 소득이 낮은 관계로 가격이 가장 우선시되는 철저한 가격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알제리시장에 처녀 진출하는 브랜드의 경우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경쟁국산에 비해 가격이 

맞지 않으면 최초 시장진입이 극히 어려운 것이 현지시장관행이다. 특히 유럽산에 비해 품 

질대비 가격경쟁력을 구비하고 있으면 쉽게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이다. 네고중인 바 

이어를 4‾5개사로 압축하여 가격리스트을 송부하고 나서 관심여부를 문의한 결과 모든 업체 

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어 해볼만 하다는 평가였다. 

 

알제리 바이어가 품질에 자신감을 갖도록 한국업체의 수출 국가와 지금까지 클레임이 없었 

다는 자사 홍보와 아울러 최근 기술개발 현황을 보태어 설명해가면서 설득하였다. 알제리 

바이어는 한국업체의 공급능력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 전문 내용을 문의하기도 하였다. 

 

그후 알제리 바이어로부터 구입하겠다는 의사가 무역관으로 날아 들었다. 즉시 알제리 바이 

어에게 시간을 단축하기위해 구입할 수량과 모델을 통보해 달라고 하였다. 바로 알제리 

바이어부터 답신이 왔다. 한국으로 낭보를 전함과 아울러 지급으로 P/I를 요청하였다. 한국 

시간이 새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부터 무역관에 회신이 날아왔다.  

 

마지막으로 알제리 바이어는 해당 제품의 사진을 급히 요청하였다. 사진을 보고 최종 주문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 보니 제품 사진에 <MADE IN KOREA>라는 마크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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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에는 <MADE IN TAIWAN,CHINA>라는 브랜드는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물량으로는 한 컨테이너 금액으로는 $24천 달러이다. 금액으로는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시험 주문이 성공하여 한 컨테이너 물량의 추가 주문을 받아 놓고 있다. 알제리 

바이어는 지불 방법의 타결로 매달 1 컨테이너 이상 9차례의 리피트 오더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사의 시장개척 성공 비결은 한국업체의 완벽한 카타로그 구비, 높은 가격경쟁력 및 신속 

한 회신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카타로그는 하찮은 일로 보일 수 있으나 바이어 입장에서 

는 모델별 현황을 파악하고 제품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뿐 아니라 회사의 

일반적인 경쟁력을 가름할 수 잇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알제리 바이어는 카타로그를 통해 제조업체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싶어한다. 알제리 

바이어는 제조업체와 거래를 하고 싶어한다. 무역상이 중간에 끼어들면 커미션등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높은 가격경쟁력은 필수적이다. 알제리는 유럽, 

미국등  선진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을 경우 시장 개척은 의외로 쉽게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한국업체의 신속한 회신이 중요하다. 신속한 회신은 바이어에게 높은 신뢰를 

주기 때문이다. 한편 알제리 바이어와의 거래 추진시에는 지불방법에 대한 현지 상거래 

관행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모든 알제리 바이어들은 외상 거래를 선호한다.  

 

즉 수입상품이 알제항구에 도착한 것이 확인된 후 거래은행을 통해 바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우리에게 외상거래하면 바로 돈을 떼이게 된다고 생각되나 알제리의 경우 수입 

대금을 100%은행에 예치하기 때문에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알제리는 금융서비스 

분야가 낙후되어 있어 L/C 개설에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자연히 상품 가격경쟁력도 떨어질 뿐 아니라 인도 기일이 늦어져 적시에 상품을 시장 

에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이외 알제리 바이어들은 인근 유럽산과 비교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인근 유럽 바이어들은 알제리 바이어와의 거래에 D/P 거래를 당연 

히 수용한다. 

 

 

6. 진출 성공/실패사례/합작투자진출성공사례 
 

< 현지합작투자 통한 알제리 시장진출 성공사례 > 

  

알제리는 과도한 석유 및 개스부문(Hydrocarbon)관련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의 개선과 

높은 실업률(경제활동 인구의 30%)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조업(GDP의 7.2% 차지/ 

석유 및 개스분야 제외) 육성정책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알제리 산업부 주관 SKD, CKD 정책을 통한 제조업 육성정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완제품은 

수입관세율이 30%인데 비해 SKD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15%, CKD는 5%의 관세율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알제리의 제조업분야는 공기업(EPE/2000년기준 약 400개)이 80%, 중소기업이 20%를 

차지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알제리산업구조 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 중소기업육 

성책을 실시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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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0년대 사회주의 경제체재에서 자본주의 개방경제로 경제구조를 조정중인 알제리는 

현재 민간 중소기업의 수는 약 25,000개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공기업(EPE) 은 주로 

국가기간산업인 제철,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식품, 직물, 가죽, 시멘트, 화학, 의약, 

비료, 건축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운영되어 왔는데 점차 민간기업도 동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알제리의 기술수준 및 경제구조를 감안하여 특정품목의 적정한 알제리 제조업체 또는 완제 

품 수입업체를 발굴하여 한국업체는 반제품공급(SKD형태)과 기술지도 및 이전을 담당하고, 

알제리 업체는 이를 조립 생산하는 형태로 한국업체의 자본투자 위험부담 없이 알제리 

수출시장 개척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한다. 

  

 국내 대기업(L사)의 현지  반제품 수출, 현지조립 통한 성공사례  

 

ㅇ 국내 굴지의 가전3사의 하나인 L사는 지난 1990년 알제리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 

여 시장확대를 모색하던중 지난 1995년부터 ENIE사(국영기업)에 TV, Audio 및 

Video공급계약 체결로 신뢰를 형성해 오던중 ENIE사가 L사 에서 공급하는 반제품과 

기술지도 및 이전을 조건으로 알제리내에서 조립생산을 하도록 지원하여, 알제리 

내수시장 수요량의 상당량을 현재 공급하고 있다. 

 

ㅇ 또한 L사는 지난 1998년 ES SALEM사(민간기업)를 발굴하여 전기(RAC, REF등) 및 

IT(MNT, CD-R등)분야에 반제품을 공급하고 나아가 기술지도를 통하여, ES SALEM사가 

완제품을 생산토록하여 알제리 시장 개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ㅇ 이런노력으로 L사의 지난 2002년 기준 알제리 내수시장의 점유율은  TV(57%), RAC 

(25%), MNT(33%)를 공급하여 시장을 주도하여 동 3개 품목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하고 있다. L사의 2002년 매출액은 U$5,200만불(선적기준)로 지난 2000년 U$3,600 

만불,2001년 U$4,700만불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지조립생산 주요 제품 

의 시장점유율은 1위이며, 현지 소비자에 대한 브랜드인지도 제고 효과로 이외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분야도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7. 진출 성공/실패사례/플랜트 Total-Management진출사례 
 

< 우리나라, 대알제리 P.E 플랜트 운영 노하우 최초 수출사례 > 

 

- 우리기업 알제리 석유화학산업분야 최초 진출계기 

- P.E 플랜트 설비 운영 노하우 제공해 U$850만 용역계약 체결 

 

북부아프리카의 에너지자원 부국인 알제리가 석유산업관련 후방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을 정책 

적으로 육성시키고 있어 동분야 플랜트 설비공급이나 운영 노하우 기술이전등 우리기업의 

진출이 유망시 되고 있다. 

 

현재 알제리 국영석유공사인 소나트락(Sonatrch)사는 석유화학분야에 5개의 프로젝트를 

국제입찰을 통해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알제리 서쪽 산업단지인 Arzew 지역에 폴리프로 

필렌플(P.P) 생산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와 알제리 동부 석유화학산업단지인 Skikda 지역에 

정유공장,PE,LAB,PET를 생산하는 플랜트설비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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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알제리에는 P.P와 P.E가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데 주로 자동차 범퍼와 내부재,식품용 

포장용 필름,섬유,파이프,패킹,도료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간수요는 U$ 5천만을 

웃돌고 있으나 대다수 물량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실정에 있어 알제리 기초산업을 

육성하려면 자체 P.P,P.E 생산설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석유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중질(重質) 가솔린을 정제하여 옥탄값이 큰 

고급 가솔린 생산등 고부가치의 석유제품를 생산하는 정유공장 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도 

필요한 상황에 있다. 

 

한편 알제리에는 10여개의 미네랄워터 생산업체가 가동중인데 페트병수요가 상당히 많은 

편으로 합성섬유와 필름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PET 생산공장 건설도 필요한 실정이고 

주로 세제원료로 사용되는 LAB생산설비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 실정에 있으나 동관련 플랜 

트 공사비는 최소 U$3억이 소요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라 그간 내수시장이 규모가 적고 

해외판로개척등의 문제로 진출하지 못해 왔다. 

 

현재 상기 프로젝트는 입찰이 진행중으로 5월말에 입찰이 마감될 예정인데 소나트락사는 

동분야 프로젝트를 실행할 해외 파트너를 찾고 있는 중인며 동분야에 투자할 해외기업과 

프로젝트 완공후 제품 상업화 파트너도 동시에 찾고 있는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D산업은 알제리 SKIKDA에 소재한 알제리 국영석유공사 소나트락사 계열기 

업인 POLYMED사의 폴리에틸렌(P.E/고밀도 플라스틱)생산 플랜트 운영에 관한 토탈 메니지 

먼트 용역사로 선정되어 성공적인 진출을 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 D산업의 알제리 석유산업 다운스트림 분야진출 배경은 지난 2001년 착공해  

2003년 완공한 P.E 생산공장 가동 시운전을 위해 미국의 CPC(Chevron-Philips Chemical사) 

요청으로 알제리에 기술지원팀,운전팀,유지보수팀,안전,구매 포장팀을 파견해 2004년 

하반기중 폴리메드사의 성공적인 시험가동후 2005년 2월 D산업과 폴리메드사간 장기계약이 

성사되었는데 동 분야의 우리나라기술자 파견을 통한 토탈 메니지먼트 용역비로 연간 

U$850만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기업은 동분야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향후 소나트락에서 발주하는 석유화학 

산업분야 플랜트 공장 완공후 운영 기술 노하우제공등을 통해 복잡한 국제입찰을 통해 진행 

되는 플랜트설비 공급보다는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고 고부가가치의 간접적인 진출방안 

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8. 진출성공/실패사례/전략적제휴통한네트워킹사업 모델구축사례 
 

< 한국석유공사, 알제리와 원유공동비축사업 통해 석유자원 확보 > 

 

우리나라의 한국석유공사가 2005년 5월초 알제에서 국영 에너지공사인 소나트락 

(Sonatrach/www.sonatrch-dz.com)사와 국제공동비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약((Head 

of Agreement)을 체결했다. 동계약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조건으로 

향후 3년동안 울산기지내 시설 2백만배럴을 Sonatrach사에 임대하며, 추가시설 준공에 맞춰 

시설규모를 점차 6백만배럴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향후 3년간 2백만배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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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산 저융황경질원유를 한국석유공사의 울산기지에 저장하게 되어 3년간 총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Sonatrach사와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MOU)”도 체결할 계획으로 있어 양사는 석유개발(E&P), 석유공동비축, 석유마케팅 등 

Up-stream,Down-stream부문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번 MOU 및 HOA체결은 산유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산유국-소비국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Networking 사업모델을 구축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양사간 전략적ㆍ 

포괄적 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일환으 로 추진되는 것으로 앞으로 석유개발, 

석유마케팅 등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석유공사가 앞으로 3년 간 울산의 200만배럴 규모 저장시설을 소 나트라에 

임대하고, 석유공사는 해당 석유에 대해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갖는 것이 골자다. Sonatrach 

역시 시설 활용을 통하여 역동적인 동북아시장에 대한 석유마케팅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등 석유비축 및 마케팅에 관한 양사간의 상호이익(win-win)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협정으로 우리나라는 기진출지역인 리비아-베넹-나이지리아를 연결하는 아프리카 

유전개발의 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중국 등의 폭발적 수요 증가로 조만간 

동북아 지역의 중동원유 수입의존도가 8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비중동 

(아프리카) 산유국 원유 유치로 중동의존도 감축 및 수입선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또한, 

국내 정유사들의 원유 구매협상력을 높이는 등 정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 알제리 원유가 저장되어 있으면 정유사들이 동종유종 구입시 가격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과거와 달리 소규모 필요 물량을 즉시 구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 

정유사들은 소량의 Saharan Blend유가 필요하더라도 수송의 경제성 때문에 대규모 

물량(VLCC 1척분인 2백만배럴)을 구입해야 했었다. 

 

소나트락은 알제리의 석유ㆍ천연가스ㆍLPG산업 부문을 총괄하는 세계 13위, 아프리카 

최대의 에너지공기업으로 석유 탐사, 생산, 운송, 정유, 판매 등 수직적 통합을 통한 조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알제리는 저유황경질원유인 Saharan Blend유를 비롯, 하루 

185만배럴 (세계 15위, OPEC내 8위)을 생산중이나, 5년내 250만배럴 이상으로의 증산을 

추진중이며, 새로운 수요처로 동북아시장을 주목, 점유율 확대를 적극 추진중이다. 

 

 

9. 진출 성공/실패사례/입찰실패사례 
 

< 우리기업의 입찰실패 사례 > 

  

우리나라와 직접 Credit Line 미개설로 Bid Bond 발행에도 어려움 

 

국내 D사의 경우 Sonatrch/TRC 가스 파이프라인 매설공사 기자재 납품 입찰에 참가 했으나 

입찰보증금(BOND) 발행시 국내은행의 경우 알제리와 직접적인 CREDIT LINE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미국이나 프랑스계 대형은행을 통해 재보증을 위한 컨펌 본드를 요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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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내 외환은행격인 BEA은행 발행 본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COMMERCIAL 

BIDDING에 적합한 Bid Bond를 구비하지 못해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일부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경제적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적용 

  

인프라등 특수한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 응찰자 파이낸싱조건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알제리를 식민지배한 바 있는 종주국인 프랑스는 U$24억불 규모의 재정지원 패키지 

협정(a financial package)을 체결, 공여자금을 알제리가 추진중이나 진척이 부진한 알제시 

의 지하철공사와 이와 연관된 철도차량 구입과 알제시와 교외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전철화 

사업등 자금용도를 특정사업에 한정하는 조건으로 공여되어 알제리 국영철도공사가 입찰 

발주를 앞두고 있는 철도차량 공급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알제리 관계기관에 프레즌테이 

션등 로비중인 알스톰의 강력한 경쟁업체인 우리나라의 R사가 중도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국내 S건설은 총복구공사비 U$6억규모의 알제리 동쪽 Skikda LNG 생산설비 복구공사에 

미국, 일본기업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했으나 발주처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 프랑스기업에 사전 내정되어 일부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경제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경쟁사등의 반대로비 심해 초기 시장진입에 어려움 상존 

 

현재 국내 D 중공업도 일본 I상사를 입찰 에이젼트로 하여 알제리의 최대 발주처인 

소나트락 발주 발전설비(400톤 대형보일러)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중이나 경쟁국 참가사에서 

알제리내 공사실적이 전무한 우리기업을 경쟁사들이 알제리상공부등 발주처에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10. 주요이슈/이동통신 서비스 문제 
 

< 국영 이동통신 서비스 불만 – 민간사업자 시장개방통해 서비스 향상 도모 > 

 

지난 2001년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3명에 불과하던 알제리의 이동통신 보급율이 

2001년 하반기부터 개시된 제2이동통신 사업자 라이센스가 이집트 “오라스콤”에 매각되어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이동시장에 국영통신사의 독점이 철폐되어 경쟁체재가 도입됨에 따라 

최근들어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알제리 우정통신부(Ministry of Posts & Telecommunications)는 향후 시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 GSM 민간사업자 라이센스를 이집트의 Orascom Telecom에 허가한 후 

지난 2003년말 제 3이동통신 라이센스를 쿠웨이트의 “알 와타니야”사와 체결하여 2004 

년말 상용 서비스를 앞두고 있어 알제리의 이동통신시장은 3사간의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1년까지 이동통신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던 알제리 국영 AT사는 그간 

네트워크 부족과 높은 요금체계로 인해 가입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1년 7월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에 사업자 라이센스를 U$ 7억에 

매각하여 동사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여 U$3억을 추가 투자해 네트워크망 확충과 

선불카드(Pre-Paid)등 서비스 상품을 선보여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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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신시장 전문기관에 의하면 알제리 이동통신 시장 규모는 2005년까지 가입자수가 

6백만명,2010년 10백만 가입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시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4년초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총 150만명으로 이중 135만명이 선불 

카드제인 제 2이동통신인 ORASCOM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알제리정부와 오라스콤사와의 계약에서 2004년말까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금지 

하는 조항이 있어 오라스콤사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시간을 갖출 수 있게 된 점이 

단기간에 알제리 이동통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후발주자이나 중동지역의 메이져 통신업체로 평가받고 있는 쿠웨이트 “AL 

WATANIA”사가 금년말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있어 알제리 이동통신시장 

은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체제에 들어가 급격한 시장상황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알제리 이동통신시장은 네트워크망과 회선부족으로 인한 이동통신사간의 라인연결 및 

호환성문제로 통신서비스가 양호하지 못해 일반소비자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못해 왔다. 

 

2003년말 기준으로 알제리의 이동통신 가입율은 10%선에 머물어 인근 튀니지나 모로코의 

이동통신가입율 30-40%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상황이다. 알제리 정부는 이동통신망을 계속 

확장하여 2010년에는 이동통신 가입율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 2003년 4월 국영 AT사는 폭주하는 이동통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입찰을 통해 

이동통신 설비 공급자로 스웨덴의 ERICSSON사와 계약을 체결, 50만 회선의 이동통신망 신규 

증설을 추진중이다. 

 

한편 이번 스웨덴 ERICSSON사의 설비 공급 계약으로 알제리 통신 사업의 독점화 우려가 

일고 있다. 1970년부터 알제리 통신 시장에 진출한 ERICSSON사는 일반 통신 설비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으며 디지털 중앙전화처리 단말기 회사인 SITEL사 주식의 35%를 갖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독점을 막기위해 설비공급 업체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추세에 대해 

ALGERIE TELECOM사는 폭주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기위해 가장 빨리 설비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ERICSSON사를 선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 보유주식 30%를 2004년중 외국인투자자에 매각하여 일부 민영화를 통한 서비스 

향상과 내부개혁을 통한 경쟁력확보를 추진중인 ALGERIE TELECOM은 현재 15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와 2백만명의 유선전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이번 통신라인 및 설비 확장으로 경쟁업체인 ORASCOM사를 제치고 알제리 

이동통신 시장탈환을 계획하고 있으나 2004년말 “알 와타니야”사의 신규 시장진입 

으로 알제리통신시장은 서비스와 가격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알제리의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오는 2010년까지 10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알제리의 일반전화(Fixed Line) 가입자는 270만명으로서 가입율은 10%에 불과하며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S,L사와 유럽의 유수 

단말기 메이커간 시장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비지니스 정보

 

 
알제리 - 14

 

 

11. 주요이슈/이슬람 무장세력 테러재개로 정국불안 우려 
 

< 테러국면 재개로 국민화합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차질 우려 > 

 

지난 2004년 4월에 있었던 알제리 대통령선거이후 안정을 찾아가던 알제리정국에 지난주 

알제시 동부 Azazga지역에서 발생한 이슬람 무장테러세력(Salafist Group for Preaching and 

Conflict/GSPC)에 의한 20여명의 알제리 군경이 테러로 희생자가 발생하여 향후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소지가 있어 알제리 정부의 국민화합정책 재추 

진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알제리의 지방지인 El-Watan지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현재 알제리 도처에서 암약중인 테러 

리스트들은 알제리 전지역에서 활동하며 특정지역에 국한되었던 테러가 최근들어 활동범위 

와 대담성이 배가되고 있으며 중무장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재집권에 성공한 “부트플리카”대통령이 집권 2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던 1999년의 사면령('the civil concord [amnesty law of 1999])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동 신문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간 알제리는 12년간 지속된 알제리정부군 

과 저항세력간 내전과 동북부 베르베르족의 집단 거주지역인 카빌 (Kabylie)지역의 소요가 

정국 불안을 초래하는 주요인 이었다. 

 

지난 4월 한 지역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수백명의 알카에다(Al-Qaida)와 연계된 테러집단인 

GSPC의 대원들이 단체 투항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동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테러와 관련 “6월 5일그룹”(The group on Saturday/5 June) 

은 자신들이 소행이며 알제리에서 아직도 위대한 이슬람국가수립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알제리 “부트플리카”대통령은 테러집단에 대한 광범위하고 획기적인 사면을 준비중 

에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획기적 사면조치 

가 공표되더라도 현재 수백명에 불과하지만 테러리스트들이 여전히 활동중이고 일부 테러세 

력 지도자들이 이슬람원리주의 이데올로기로 공공하게 무장되어 있어 알제리에 이슬람원리 

주의 국가수립을 포기할 수 없는 명분이라는 사실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알제리정부의 딜레 

마로 남아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최근들어 테러가 괄목할 정도로 감소되어 외국인 비즈니스맨들의 알제방문이 잦아지고 

에너지개발부문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나 대규모의 테러가 재발될 경우 알제리 

의 외국인투자유치에 의한 경제활성화 와 개발전략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비지니스 정보

 

 
알제리 - 15

 

 

12. 주요이슈/WTO가입협상 
 

< WTO 가입 협상 > 

  

가입협상 진행중, 전기/가스 이중가격제, 금융, 농업부문이 주요 현안 

  

지난 1990년대들어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에서 시장개방경제로 진입한 북부아프리카의 정치, 

경제대국인 알제리는 2003년말 기준으로 총GDP U$ 705억, 교역액 U$ 384억(수출 243억,수입 

141억)으로 아프리카대륙에서 남아공,이집트에 이은 제3위의 경제규모와 교역규모를 기록,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간 알제리는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지난 2002년 4월부터 WTO 주요 실무그룹과 벌여오고 

있는데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지난해 벌인 가입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멤버로 가입 

이 연기되고 있다. 

  

이번 실무협상에는 알제리 상무장관(MR.NOUREDINE BOUKROUH)을 수석대료포 하는 알제리측 

대표단과 WTO 간 쌍무,다자 협의가 수차에 걸쳐 열릴 것인데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알제리 

의 대외무역 시스템 및 관련 세부법령을 WTO 가입에 필요한 최소한 조건(foreign trade 

regime, tax system, production standards and agriculture)으로 법률 정비 기한을 앞당기는 

것에 의견이 접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WTO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협상의 주요의제는 WTO 실무진이 작성한 알제리의 WTO 

가입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세부조항을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며 

동 보고서는 양자간에 기 협상된 여러 라운드의 종합편이 될 것이다. 

  

현재 가입협상은 양자 실무협상을 벌일 예정으로 있는데 미국, 호주, EU, 일본, 카나다 

스위스 등을 포함 10여개 국가 대표등 다자간 협상의 4차에 걸친 다자협상도 있을 예정이며 

이 협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알제리 협상대표단에 의하면, 36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이번 실무대표단은 미국,EU 및 

호주가 추가적으로 제시한 농업부문의 시장개방폭에 관한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하며 일본, 

EU, 스위스, 호주, 우루과이, 뉴질랜드, 브라질, 카나다, 그리고 말레이지아의 대표들과 

쌍무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동 쌍무간 협상은 일반상품과 서비스부문의 

개방과 시장진입에 관한 현안이 주로 다루어 질 것이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부문, 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알제리와 EU와는 이번 WTO 가입 협상의 

골격중 대부분이 이미 지난 2001년 12월에 알제리와 서명한 EU 가입협상안(association 

agreement)에 포함되어 있어 별 현안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협상의 주요현안사항으로 최대 이해 당사국인 미국과 호주측에서 알제리측에서 국내 

농업부문 시장보호를 위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농산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가스와 전기 가격에 대한 보조금 철폐문제도 미국과 

EU측과 쌍무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영기업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스와 

전기에 적용되고 있는 이중가격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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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알제리는 WTO 가입에 필요한 국제수준의 무역규범(Int’l standard)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국내무역 및 관세에 관한 세부 법률과 규정 개정을 조속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마무리하여 국회에서 인준을 위한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이번협상에서 약40여개국과의 

양자 실무협상을 거쳐야 하며 알제리의 WTO가입에는 이해당사국과의 조율이 필요해 동협상 

결과에 따라 알제리의 WTO 가입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 출입국/비자 
 

1. 입국비자 

 

한국과 알제리 양국간에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알제리를 방문하는 한국 

여권소지한 방문자는 알제리 입국비자를 주한알제리대사관에서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일반여권 소지자 - 알제리 입국 비자 취득 조건) 

  

여권 유효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 소정 양식의 비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한 알제리대사관(영사관)에 제출하고,소정의 비자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알제리비자정보 관련 웹싸이트는 아래와 같다. 

 

- http://www.mae.dz/visa/ang_form.pdf  : 일반비자 신청서 

- http://www.mae.dz/visa/ang_press.pdf : 취재비자 신청서 

  

(관광비자)  

 

알제리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 하며, 호텔예약증명서나 알제리에 거주하고 

있는 특정 알제리인으로부터 숙박편의 제공 보장서(동 숙박보장서는 알제리내 행정 

기초단체인 면(APC)으로부터 공증 필요)을 입증해야 된다.  

  

( 비즈니스 입국비자 – 상용비자 )  

 

비즈니스 입국비자 즉,상용비자는 현지 KOTRA 무역관이나 알제리관련업체의 초청장을 첨부 

해야 하며 입국예정 외국인의 체류 비용과 체류이후 출국을 초청 주체가 보증한다는 내용과 

피초청인의 인적사항(성명,국적,여권번호,직업,생년월일,출생지)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 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비자 종류 구비 서류 

관광 비자 

- 신청서 

- 현지 체류 예정호텔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한 영문작성 일정표 

-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여권용 사진 4장 

- 알제리 사람의 초청장 또는 호텔 예약증 

http://www.mae.dz/visa/ang_form.pdf
http://www.mae.dz/visa/ang_pres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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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비자 

- 신청서 

- 추천서(Recommendation letter) 

-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여권용 사진 4장 

- 후원사의 서류 

Embass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Algeria(주한 알제리 대사관)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2동 2-6  

전화번호 794-5034/5 

Fax 792-7845 

근무시간 09:00-12:00 & 13:00-17:00, 토요일 휴무 

국경일 11월 11일(National Day) 

Internet Address http:// www.algerianemb.or.kr 

 

2. 출입국 

 

 ( 출입국 절차 및 유의사항 ) 

 

    (1) 휴대품 검색 - 후진국이지만 통관절차는 비교적 수월한 편이나 이슬람국에서 

금기시 하는 물품(돼지 고기류, 마약,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서적/잡지/비디오테이프 등)은 

반입이 불가능하다. 

 

(면세품 휴대 반입한도) Cigarette(2000개비),술(외국인 위스키1병 가능) 면세통관이 

가능하나 세관통관시 X-RAY 검색만 있을 뿐 별다른 제지가 없으며 단,비즈니스 출장시 

샘플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인보이스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예방접종) 말레리아등 예방접종 및 방역등은 필요가 없다. 

  

(환전)공항이나 특급호텔 및 은행에서 자유롭게 환전 가능함. 기준환율은 US$1= Da72정도 

이나 미달러화나 유로화 현찰(Cash)를 휴대해 와서 사설환전소(Black MARKET)에서 환전할 

경우 US$1 = Da90의 환율을 적용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호텔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나 환율이 정부고시 환율을 적용해 가급적 현찰로 결제하는 편이 

유리하며 최근들어 알제리디나르화가 안정되어 외국인도 디나르로 결제할 수 있다. 

 

(출국시 유의사항) 테러방지를 위한 보안체크를 위해 비행기 출발시간 1시간 30분전에 

체크인창구가 마감(Closing)되니 비행기출발시간 최소 2시간 30분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외화반입 및 반출) 입국시 외화반입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으나 출국시는 U$ 

5,000이상 반출시에는 환전증명서나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사실이 있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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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전 
 

알제리 공항(Houari Boumedine)내에 유일하게 있는 공항환전소나 알제시내에 소재한 특급 

호텔 출납창구(Cashier)에서 환전이 가능하며 시중은행에서도 유로, 달러화등 국제결제 

통화는 자유롭게 환전을 할 수 있다. 현재 대미기준환율은 달러화 약세로 U$1=DA72수준이며 

환전시 적용되는 환율은 은행이나 호텔환전소마다 다소 상이하다. 

 

한국이나 여타 외국과 비교할 경우 은행이나 호텔환전소가 취하는 수수료(Commission)은 

적은 편이나 알제시내 곳곳에 산재한 비공식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환전소(Black 

market)에서의 환전환율은 달러매입시 U$1=DA90, 달러매도시 U$1=DA87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호텔이나 은행보다 20%이상 유리한 환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산업의 낙후로 상거래관습상 현금거래를 선호하며 알제리 디나르화가 최근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외국인도 현지화로 호텔비등을 지불 할 수 있어 가능하면 미달러화나 

유로화 현찰(Cash)을 휴대하여 현지 사설환전소에서 환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알제리에서는 여행자수표는 중앙은행에서만 교환이 가능하여 불편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특급호텔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신용카드로 현지화나 외화인출 서비스가 

안되고 있다. 호텔에서 호텔숙박비를 신용카드결제시 은행기준환율보다 불리한 환율 

(U$1=DA70미만)로 디나르화 기준 호텔비를 미달러화로 환산하여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가급적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15. 기후 
 

알제리 북쪽지역인 지중해 연안지역은 여름은 고온 건조하고 겨울은 온화하고 비가 내리는 

전형적인 지중해식 기후를 보이고 있다. 연안지역은 알제리에서는 가장 습한지역으로 

연강우량이 400m-1000mm 정도이며 7-8월 여름 평균기온은 30℃이고 11-2월 겨울철 

평균기온은 12℃내외이다. 

  

여름에는 지역 언어로 Chehili라 불리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남쪽 사하라에서 아틀란스 

산맥을 넘어 북쪽으로 불어온다. 남으로 갈수록 기후는 더 건조해 지며 고원지대와 사하라 

Atlas의 연간 강우량은 200mm내지 400mm를 넘지 않는다.  

 

알제리국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광대한 사하라사막지역은 바람이 많은 매우 건조한 

지역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하다. 낮에는 온도가 극도로 상승하고 밤에는 온도가 매우 낮게 

떨어지는 이러한 온도의 일교차는 온도의 극적 변화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습기가 없기 

때문이다. 알제리 황야지대의 연 강우량은 130mm이하이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알제의 경우 동절기(11-3월) 최저기온이 영상 5-10도내외이며 

하절기(6-9월) 최고기온의 경우 영상 30-35도로 수도인 알제에는 냉난방시설이 필수적이다.  

 

 

 



 세계 비지니스 정보

 

 
알제리 - 19

 

 

16. 공휴일/알제리 공휴일 
 

(공휴일 지정방식) 

  

공휴일은 양력에 의해 일자가 고정된 일반공휴일(National Holidays)과 이슬람력에 의해 

매년일자가 변동되는 종교휴일(Religious Holidays)로 구분되고 있다.  

 

알제리는 여타 이슬람국가와 마찬가지로 목,금요일이 주말이며 휴일이다.시중은행과 일부 

사기업의 경우 목요일의 경우 오전(08:30-12:30)에만 근무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대부분 

기업들이 목요일 휴무 내지 격주휴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슬람력에 의한 종교휴일은 알제리 정부에서 해당휴일 전날 달이지는 시간대를 정확히 

관측한 후 공식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휴일일자를 바로 수시간전에 공식 발표하기 때문에 

휴일전일 당일이 휴일여부를 두고 일부 혼선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출장지양 기간) 

  

알제리는 오랜 기간동안의 프랑스 식민통치의 영향를 받아 사회제도가 프랑스의 복사판이다. 

따라서 휴가문화(Vacance)가 발달하여 7월초 부터 8월말까지는 여름 휴가기간으로 일부 

민간기업,경제관련단체들은 집단휴가를 실시하여 접촉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동 기간중은 

대부분의 업체에서 휴가기간으로 담당자부재 및 단축근무 등으로 사실상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슬람국가에서 매년 한달여간 일자가 당겨지면서 시작되는 라마단 안식절은 이슬람교 

도 들이 전통적인 금식기간으로 단축근무 등으로 업무가 사실상 정지되므로 출장시 

이기간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05년도의 경우 10월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 2005년도 알제리의 공휴일 현황 ) 

  

공휴일명 일자 비 고 

New Year’s Day(신년) 1 월 1일 1월 1일 

AID EL ADHA(무슬림 희생 축제) 1월 21일‾1월 22일 종교휴일 

MOHAREM(무슬림 신년) 2월 10일 종교휴일 

ACHOURA(보시 축제) 2월 19일 종교휴일 

여성의 날 3월 8일 여성만 반공일 

마호메트 탄신일(Prophet’s Anniversary) 4월 21일 종교휴일 

노동절(Labour celebration Day) 5월 1일  

대불 독립혁명 봉기 기념일 6월 19일  

독립 기념일 7월 5일  

부메디엔 대통령 군사쿠데타 혁명기념일 11월 1일  

AID EL FITR(라마단 종료 축제일) 11월 4-5 

종교휴일 

(라마단종료후 

2일간) 

주) 이슬람 종교와 관련된 종교 공휴일은 이슬람력에 따라 매년 일자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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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차/근무시간 
 

(시차) 

 

알제리와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8시간으로 한국이 정오(12시)일 때 알제리는 오전 

4시이다.이슬람국으로 하절기(3월말-9월말)에도 섬머타임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알제리는 프랑스 파리와 동일시간대이나 섬머타임시기에는 프랑스보다 1시간이 늦어지므로 

섬머타임)기간중 파리등 유럽 중간 경유지에서 알제리로 입출국할 경우 1시간 시차를 

감안하여 비행기 출도착시간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관공서와 공공기업,은행의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5시까지 근무하며 일반기업 및 

상점의 경우 17:00까지 근무한다.목요일과 금요일은 휴무하며 은행의 경우는 금,토요일이 

정기휴일이다.  또한 라마단 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관공서와 기업들이 단축(9시-2시)근무 

하므로 오후에는 상담이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 참고로 2005년도의 라마단(Ramadan) 

기간은 잠정적으로 10월초에 시작하여 11월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계연도) 

 

정부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18. 호텔 
 

알제리의 수도인 알제시에는 외국인 비즈니스 방문객을 위한 특급호텔수가 5개정도로 인근 

마그레브국가인 모로코,튀니지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고 시설대비 가격이 거의 

두배에 가까울 정도로 고가이다. 

 

 외국인 방문객이 단기간 체류하기에는 안전문제등 현지사정상 아래 호텔정도가 추천될 수 

있다. 호텔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며 성수기에는 호텔예약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2005년들어 호텔가격이 대폭 인상되었다. 

 

 ( 특급호텔 ) 

 

호텔명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E-Mail 객실료(DA)

El 

Djazair 

24,Avenue 

Suoidani 

Boudjemaa- 

Alger 

23 09 

33 

-37 

69 35 

08 

www.hoteleldjazair.dz 

hoteleldjazair@wissal.dz 

싱글 8,500

트윈 9,200

El 

Aurassi 

Boulevard 

Frants 

Fanon-Alger 

74 82 

52 

71 72 

87 

www.el-aurassi.dz 

aurassi@yahoo.com 

싱글 8,400

트윈 9,000

http://www.hoteleldjazair.dz/
http://www.el-aurassi.dz/
mailto:aurassi@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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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ton 

Alger 

Pins 

Maritimes, 

El 

Mouhammadia- 

Alger 

21 96 

96 

20 10 

10 

21 96 

94 

www.hilton.com 

self_algiers@hilton.com 

싱글15,000

트윈16,000

Sofitel 
172, Rue H.Ben 

Bouali- Alger 

68 52 

10 

-18 

67 31 

42 

www.accorhotels.com 

H1540@accor-hotels.com 

싱글 

17,500 

트윈19,500

Sheraton 
Club des Pins- 

Alger 

37 77 

77 

37 77 

00 

www.sheraton.com 

sheraton-cdp@djazair-connect.com 

싱글 

25,000 

트윈 

28,000 

Mercure 

Route de 

l'Universite- 

Bab Ezzouar- 

Alger 

24 59 

70 

24 59 

10 

www.accorhotels.com 

sauvageotfrancois@accor-hotels.com 

싱글 

15,000 

트윈 

16,000 

주) 1. 알제리 소재 호텔로 연락시 (213) 국가번호 (21) 알제시 번호를 앞에 붙어야 

한다.참고로 쉐라톤호텔에 한국에서 연락시는 국제전화코드(001) + (213 21) 37 77 77로 

다이얼을 돌리고 알제리내에서 전화시는 (021) 37 77 77로 걸면 통화가 가능하다. 

 

2. 현지 호텔예약시 성수기,비수기 요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동가격에 부가세 

(17%)가 포함되며 조식 미포함 가격이다. 

  

3. 2004.6월 현재 공식환율은 1U$ = DA 72이나 비공식환율은 95정도로 호텔비 결제시  

달러나 유로화를 현지에서 환전해 현지화로 지불할 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보다 30%이상  

절감이 가능하다. 

 

( 호텔별 특징 ) 

  

 * EL DJAZAIR(엘 자지라) : 아랍어로 <알제리아>라는 의미이며 고풍스런 아랍 스타일 

호텔(1889년 준공), 미국 <아이젠하워>장군이 북 아프리카 원정군 사령관 시절 투숙한 호텔, 

뒷뜰에 알제리 풍의  식물원이 있음, 호텔내에 <중국식당>이 있어 장기간 투숙하는 

한국인에 적합함. 숙박비가 타특급호텔에 비해 저렴한 편이나 호텔이 낡은 편으로 특유의 

냄새가 나나 최근 내주시설을 대폭 개조중 

  

 * EL AURASSI(엘 오라쉬) : 지중해에 위치한 알제항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 주변 경관이 

매우 뛰어나며 숙박비도 타특급호텔에 비해 저렴한 편이나 호텔객실이 좀 낡은 편이며 알제 

구시가 언덕에 위치 

  

 * SHERATON(쉐라톤) : 시내중심가에서 20킬로(차로 20분 소요)원거리에 위치,공항에서 30분 

소요되며 지중해 해변가에 위치하여 풍광이 뛰어난 Resort식 호텔로 2층에 천일야화(1001 

nights)클럽이 있으며 현대적인 시설을 구비 

  

 * HILTON : 알제 부메딘 공항에서 근거리(10분)에 위치, 알제 국제박람회장에 인접해 

있으나 가격이 다소 비싼 편임 

  

http://www.hilton.com/
http://www.accorhotels.com/
http://www.sheraton.com/
http://www.accorhot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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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ITEL : 현대식 비즈니스호텔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나 가격이 타호텔에 비해 

비싼 편임 

  

 * MERCURE : 공항에서 최근거리에 위치해 소음이 심하며 주변 경관이 좋지 않으나 호텔내에 

<중국식당>이 있음 

 

 

19. 식당 
 

알제시에는 외국인 구미에 적합한 프랑스, 이태리, 현지식 유명식당이 십여개 있으나 

한국인의 식성 및 안전문제상 호텔내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식성에 

맞는 한국식당이나 일본식당은 없고 중국식 레스토랑만 유일하게 1곳 영업하고 있어 

우리나라 방문객들이 먹거리가 부족한 편이나 프랑스/알제리 퓨전식과 해산물 전문식당은 

다소 고가이나 방문객에게는 추천할 만한 수준급 식당이다 

 

  ( 알제시 주요 레스토랑 ) 

 

레스토랑 명 주소 연락처(전화/이메일) 비 고 

Auberge du 

Moulin 

24 Bd Abane 

Ramadane, Cheraga, 

Alger 

T:021-36 08 

43aubergedumoulin 

@caramail.com 

프랑스,알제리식 

식당,1인당 30-40불 

소요, 예약필수 

Le pavillon de 

Confucius 

24, Av.Suoidani 

Boudjemaa- Alger 

T:021-23 09 33 

www.hoteleldjazair.dz 

hoteleldjazair@wissal.dz

El Djazair호텔에 

부속되어 운영되는 

중국식당 

Le Sauveur 
Port El Djemila, 

Ain Benian 

T:021-81 99 82 

 
해산물 전문식당 

 

(패스트 푸트/Fast food 레스토랑)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미국의 맥도널드, 피자 헛,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등 

프랜차이즈점은 현재 알제리에 진출이 안된 상태이며 시내 곳곳에 이태리식 피자식당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성업중이다. 

 

( 현지 음식문화 )  

 

  알제리인의 식생활에서 꾸스꾸스(COUSCOUS), 양갈비(꼬트다뇨), 포도주,박하차는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인 만큼 방문시 적어도 한번쯤 시식을 해 보는 것이 좋다. 꾸스꾸스는 2단 

양은솥중 아래 솥에 호박,당근,양배추등 각종 야채와 양고기,닭고기나 소고기를 넣고, 위 

솥에는 미세한 밀가루(SEMOULE)를 넣은 다음  화덕에 불을 피워  아래 솥의 수증기로 위 

솥의  밀가루를  찐 음식임. 접시에 내 놓을 때는 접시 복판에  찐 밀가루를 놓고 그 

주변에 야채와 고기를 맛갈스럽게 차린다. 

 

 

 

 

http://www.hoteleldjazair.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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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교통/통신 
 

(우리나라와의 교통) 

 

 우리나라와 알제간 항공 직항노선이 없으며 프랑스(파리 오를리공항)나 이태리 로마,영국 

런던,스위스 제네바를 경유하는 방법이 있다. 이중 에어프랑스의 경우 매일 2편이 운항되고 

있고 에어 알제리는 매일 3편을 운항하고 있다. 

 

 알제로 오기 위해 프랑스를 경유할 경우 에어프랑스는 파리북쪽 드골공항에서 남쪽에 

소재한 오를리공항(Terminal WEST-L’OUEST)으로 가야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에어알제리의 

경우 샤를르 드골공항 인근인 르와씨(Roissy)에서 매일 출발하는 노선과 오를리공항에서 

매일 3편이 운행되고 있다. 

 

 1994.12월 이후  알제 취항을  중지하여 왔던 Air France가 2003.6.28부터 알제리에 

취항을 재개하고 있어 알제리로 올려면 서울에서 파리를 경유하여 알제에 오는 것이 

최단코스의 항로이다.한편 현재 알제에 취항하는 국제 항공편은 Air France,British Airways, 

Alitalia항공등 8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다.이태리 Alitalia항공은 로마-알제간을 매일 

운항하고 있다. 

 

(알제리내 교통)  

  

(택시)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나 택시가 별로 많지 않아 호텔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항에는 공항전문 택시가 있는데 요금이 일반택시보다 

비싸다. 한국과는 달리 시간거리 병산제를 실시하지 않으며 거리에 따라 요금을 지불한다. 

대부분의 택시운전사들은 영어구사가 불가능하다. 택시는 주로 프랑스나 한국산 

중형차이다.  

  

(렌터카)  

 

 알제리에 AVIS등 국제적인 렌터카회사가 진출되어 있지 않아 렌터카를 구하기 가 용이치 

않은 실정이며 로컬 렌트카 회사가 수개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인이 운전하기에는 교통사정 

과 치안상의 문제로 어려운 실정이다 

  

( 통 신 )   

  

(국제통신) 

 

 알제리에서 통신서비스는 알제리우정국에서 관리해 오다가 상업적인 통신서비스 분야는 

국영기업인 알제리텔레콤(Joint stock company)에서 통신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국제통신 

라인이 부족하고 설비 노후화로 통화음질이 양호하지 못하며 자주 끓기는 수도 있어 열악한 

편이며 사용요금은 고가이다. 

한편 알제리에서 한국으로 국제직통전화를 할경우에는  00 + 82 + 지역번호 + 전화번호를 

누르면되고 수신자 부담전화 제도는 없으며 국제전화카드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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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통신 ) 

 

 2001년 기준으로 Fixed telephone ine 보급율이 2001년기준 인구 1,000명당 66회선으로 

보급이 열악한 편(이집트 104, 모로코 41회선)으로 알제리정부는 오는 2004년말까지 120회 

선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으나 통신사정이 열악한 편이다.  

  

한편 이동통신(Cellular line) 가입자수도 인구 1,000명당 3명에 불과 이집트 43, 모로코 

164명)해 보급 초기단계에 있는 상황에 있으나 알제리정부가 2001년 하반기에 이집트 

Orascom Telecom 이동통신(GSM) 라이센스를 U$737백만에 매각해 가입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일한 이동통신 사업자인 알제리 국영기업인 알제리텔레콤(AT)은 높은 

가격과 열악한 네트워크로 고전중에 있고 이집트 OT도 2004년까지 사업영역을 보호받기 

위해 타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계약조항을 체결하여 서비스가 향상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에 있다. AT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4월 스웨덴의 에릭슨사와 

통신망 입찰에 낙찰되어 50만회선을 증설하는 계획에 착수해 통신서비스 현대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 인터넷 ) 

 

 인터넷등 데이터 통신의 경우 전화선 모뎀접속의 초기단계로 속도가 느리고 접속이 끊기는 

일이 자주 발생해 왔으나 2004년들어 ADSL 인터넷서비스(최고속도 1메가)가 개시되어 획기 

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월가입비가 U$900에 달해 대중적인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급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전화선 모뎀접속이라 

속도가 아주 느린편이다. 

 

 2005년들어 알제리 Eepad사에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ADSL(256kbps)를 보급하고 있으나 

라인이 불량한 실정이며 현재 ADSL인턴텟 가입자수는 8천여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 유용한 연락처 
 

( 비상연락처 ) 

  

ㅁ 경찰긴급연락            17 

ㅁ 병원 구급차 호출        021 66 09 08 

ㅁ 응급(SAMU) 호출         021 67 16 16 

ㅁ 화재신고                14 

ㅁ 전화번호 안내           19 

ㅁ 특수경찰(Gendarmerie)   021 62 11 99 

 

(한국기관 연락처) 

 

ㅁ 대사관                  021-79 34 00/01/03 

                           koemal@mofat.go.kr 

ㅁ KOTRA 알제 무역관       021-60 16 24-23/69 41 94 

                           choidh32@naver.com / kotradz@yahoo.fr 

mailto:choidh32@naver.com
mailto:kotradz@yahoo.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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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연락처 ) 

 

ㅁ 전기(Electricity) 고장    021-68 55 00 

ㅁ 가스(Gas) 고장신고        021-68 44 00 

ㅁ 수도 서비스               021-28 67 67 

ㅁ 공항(비행기 도착문의)     021-50 60 00 

ㅁ 렌트카(Car Hire)  

   - Rapid Car               021-74 82 52(공항 021-50 95 12) 

ㅁ 차량고장시 서비스         021-66 66 66(Garage Matam) 

                             021-65 72 72(Roi du depannage) 

ㅁ 소화물 및 문서발송 

   - DHL                     021-23 00 31 

ㅁ주요항공사 

   - Air Algerie             021-28 11 12      www.airalgerie.dz 

   - Air France              021-73 16 10 

   - Alitalia                021-72 73 56 

   - Royal Air Maroc         021-74 45 20  

 

 

22. 여행시 유의사항 
 

( 여행준비)  

 

( 기후 및 준비물 ) 

 

우기인 10월말에서 익년 3월말 기간에는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쌀쌀한 편으로 우리나라 

늦가을 내지 초겨울용 복장이 필요하며 나머지 기간은 하복을 준비하면 무난하다. 

 

낮에 야외활동시는 햇살이 강해 눈보호를 위해 선글라스도 준비하는 편이 좋다. 알제리, 

모로코등 지중해 연안의 북부아프리카에 출장갈 때는 아프리카대륙이라고 막연하게 더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하계인 건기를 제외한 우기중에는 스잔한 날씨가 계속되어 

체감온도가 한국 못지 않게 춥게 느껴지니 유의해야 한다 

 

( 전기규격)  

 

알제리의 전기등 각종 도량형 및 규격은 프랑스식민지의 영향을  받아 유럽규격과 동일 

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알제리의 전기규격은 220 볼트(Voltage),50HZ이다. 콘센트 규격의 

경우 경우에 따라 한국과 다른점도 있어 어댑터가 필요할 수도 있다.  

 

(현지 여행여건) 

  

(치안)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알제리의 테러문제는 국내적인 사회불안 요소로, 대외적으로는 

알제리의 이미지 손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알제리 경제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http://www.airalgerie.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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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이었으나 최근들어 테러발생이 거의 수그러들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비즈니 

스맨의 알제리 방문 러시를 이루고 있다. 

 

단,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테러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사관이나 KOTRA와 유기적 

연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알제이외 오랑,콘스탄틴,아나바등 주요 

지방에 소재한 상업도시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지방출장시는 항공 

편을 가급적 이용하거나 육로 이동시는 현지인을 대동하여 이동하는 것이 좋다. 

 

테러잔당이 암약하는 위험지역으로 알려진 곳을 방문하는 것과 야간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까지도 알제리의 치안상태는 위험수준으로 미국의 경우 자국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 택시 ) 

 

알제시내에는 택시가 부족하며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할 경우 호텔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 

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상 바람직하다. 택시요금은 저렴한 편이나 택시운전사들 대부분이 

영어구사가 불가능하여 목적지를 호텔에 부탁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응급 )  

 

알제리 방문중  비상 의료사태 발생시  지역별로 소재한 병원 응급 연락번호로 연락하여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으나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고 의사소통상의 문제등  곤란 

을 겪을 수가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급약을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병원의 지역별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Samu 09 (Blida) : 0 25 41-09-09  

- Samu 16 (Alger) : 0 21 23-50-50  

- Samu 23 (Annaba) : 0 38 86-23-23  

- Samu 25 (Constantine) : 0 31 64-12-12/ 64-13-13/ 64-14-14  

- Samu 31 (Oran) : 0 41 40-31-31  

 

 (팁관행)  

 

알제리에서 서비스요금을 지불시 팁은 의무는 아니며 팁을 주지 않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알제리인의 경우 자존심과 사회주의 경험으로 외국인에게서 잔돈을 받는 것을 달가 

워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최근들어 치안상황이 호전되며 외국인입국이 많아지면서 서비스 

업계에서 팁 관행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약간의 팁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호텔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와 호텔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에 50내지 100디 

나르(약 미불0.5-1)정도의  팁을 지불하면 된다. 그리고 호텔투숙시 침실 청소시 머리맡 눈 

에 띄는 곳에  침대 1개당 50디람 정도를 놓아두면 좋다 

 

레스토랑등에서는 서비스료가 음식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팁을 줄 필요는 

없으나 음식값의 5% 정도를 팁으로 줄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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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수 )  

 

알제,오랑,콘스탄틴등 알제리의 대도시에는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으나, 강우량 자체가 적고 

북부 인구 밀집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로 우기가 겨울철(11월-3월)에 집중되어 건조기인 

하절기에는 2-3일 주기로 제한급수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어 주택 및 공공건물,호텔등에는 

예비 물탱크 설비를 갖추고 있다. 

 

알제리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은 각 주택에 설비된 물탱크에서 저장되어 공급되고 

있고 석회석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식수로 음용하기에는 위생상 바람직 하지 않다. 외국인 

이나 현지인들도 대부분 현지산 미네랄 워터를 구입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현지 레스 

토랑에서도 물은 무료로 제공하지 않으며 별도로 주문해야 한다 

  

(이발소)  

 

이발요금은 미달러 기준 호텔의 경우 U$10, 현지 로컬이발소의 경우 U$2정도이 대부분의 이 

발소에서 머리를 감겨주지 않는다 

 

 ( 물가 )  

 

알제리의 물가는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식료품, 교통비등 기초생필품은 비교적 싼편이며 

외국산 공산품은 비교적 비싼 편이다. 원유 및 가스수출국인 알제리는 전기료, 휘발류 가격 

은 싼편이나 전화비등 통신비와 호텔비는 인프라와 관련시설이 부족하여 상당히비싼편이다.  

 

 

23. 관광명소 
 

알제리는 지중해와 이슬람, 안달루치아의 문화가 어우러진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는 다양한 

기후와 독특한 자연환경을 지닌 나라이다. 북쪽으로 지중해, 그리고 서쪽의 모로코부터 

모리타니아, 말리, 니제르, 리비아, 튀니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알제(Alger) 및 인근 주요 관광지  

 

1. 알제(Alger)   

 

알제 시가지는 해안에서 계단처럼 산 중턱으로 올라가는데, 알제만을 무대로 하는 원형극장 

의 관객석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알제시의 하얀 건물과 푸른 지중해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알제에서는 태양이 뜨면 이슬람교도들이 카페트를 펴놓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생활 

이 시작된다. 알제의 태수인 Mustapha Passa의 바위 위에 솟은 하얀 삼각형의 성을 배경으 

로 하여 제작된 영화 '망향'의 무대였던 곳이 알제이다.  

 

♣ 볼만한 곳  

  ☞ Casbah(카스바)  

  ◈ 카스바는 오토만 터키가 이곳에 알제를 건설하였다.  

  ◈ Casbah는 깊게 뿌리박힌 공동체의식을 엿 볼수 있는 전통적 도시 구조 유적과 고대 

모스크, 성채 및 오토만 저택 궁전등의 유적이 남아 있다.(1992년UNESCO 문화유산으로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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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lais des rais(Bastion 23, 바스티용 뱅 트르와)  

   ◈ 15세기 오토만시대의 건축으로, 첫 번째 건물은 오토만 스타일의 천장과 모자이크로 

색상이 매우 아름답다. 부속건물은 해군 및 선원을 위해 지어진 것으로 투박하다. 최근까지 

수산부 건물로 사용되었다.  

 

   ☞ Dar Hassan Pacha(다르 하산 파샤)  

   ◈ 알제 총독이었던 Hassan(1791-97)의 옛궁전으로 1791년 건축되어 후에 프랑스 총독의 

겨울별장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는 종교성 부속건물로 이용되고 있다.  

 

   ☞ Hammam Sidna(하맘 시드나)  

    ◈ 16세기에 건조된 공중목욕탕으로 지금은 거의 파괴되었고, 형채만 남아 있지만 

과거에는 전형적인 전통양식을 보존해온 건물로 유명하다.  

 

   ☞ Dar Mustapha궁(다르 무스타파)  

   ◈ 1797년 건축된 궁전으로 동건물의 벽면은 50만개의 타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타일 문양이 아름답다. 그러나 1948년 프랑스 총독부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조, 지금은 

알제리국립도서관이다.  

 

  ☞ Notre-dame d'Afrique(성당, 노트르담 다프리크)  

  ◈ 1846년 리용 출신의 Pavy추기경이 Lyon의 Notre-dame성당과 동일한 형태로 건축. 이 

성당 내부에는 기도문에 “Notre-dame d'Afrique(성당)는 기독교인을 위해, 이슬람교도를 

위해 기도하자”라는 동판을 새겨놓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알제시의 높은곳에 위치, 지중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 Makam Ech-Chahid(순국선열묘지)  

  ◈ 과거 군대 요새로 활용하였으며, 92m의 높은 충혼탑을 건립하여 알제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지이다. 바로 발아래에는 식물원이 잘 정돈되어 있으며,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 Musee national du Bardo(바르도 박물관)  

   ◈ 박물관은 알제리 전통 복식을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으며,건물은 오토만 양식이다. 

특히 박물관내의 정원은 건물과 멋있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  

 

   ☞ Musee national des Antiquites(유물 박물관)  

   ◈ 안달루시아 형태로 된 건물로 입구 5개실은 알제리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을 전시하고, 

지방 박물관에 전시해오던 귀중한 다수 유물을 최근 이곳으로 재배치 전시하고 있다. 특히 

Icosium실은 대부분 Cherchell(옛로마제국 총독부 도시)에서 발견된 유물 전시관으로 

개조하였으며, 알제리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놓았다.  

 

    ☞ Musee national des Beaux-Arts(국립미술관)  

    ◈ 근현대 알제리 화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특히 Rodin, Maillol, Bourdelle등 

조각, 데생등의 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다.  

 

    ☞ Musee national de la Nature(국립자연공원)  

    ◈ 40ha에 달하는 자연공원으로 1832년 개관하여 90년 테러시기에 폐쇄하였다가 최근에 



 세계 비지니스 정보

 

 
알제리 - 29

 

재개관하였다. 약3000여종의 꽃들이 아릅답다. 오랜 폐관으로 공원 개보수 공사가 한창이나, 

알제시내 유일한 휴식공간이라 할 수 있다.  

        

2. 알제 인근 관광지(유적지)   

   

알제리 지중해는 하얀 건물이 포도덩쿨 밑에 가려져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알제리의 아름다운 지중해 해안을 만드는 파이넴의 유칼리 나무, 떡갈나무, 사헤르 강 

유역의 채소밭과 과수원 등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지중해 연안에는 오래된 도시가 

많은데 Tipaza, Cherchell, 동쪽으로는 Zamira, Timgad등 훌륭한 로마시대의 문화유적이 

있다. 알제리 해안에는 아랍인이 정착하기전 Berber인이라 불리우는 토착민이 살고 있었다.  

 

약 2,700년 전에 카르타고가 토착민과 교류를 하기 위해 연안과 육지에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북아프리카의 시초의 도시 건설이었으며, 지금의 Annaba, Bejaya, Alger, 

Tennesse등이다.  

 

♣ 볼만한 곳  

 

☞ Sidi-Fredj(천혜의 해수욕장) : Alger서쪽에 위치한 제랄다의 모래밭은 금빛으로 빛나 

아름답기 그지없으며, 서쪽의 플라타너스 나무가 무성한 인타그릴트도 훌륭하다.  

 

1) Cherchell 유적  

 

로마시대에 북부아프리카지역은 2개의 지역으로 분활 통치, 즉 Tingitane(현 모로코)과 

Cesarea(현 세르셀) 나뉘어져 있었으나, 현재의 알제리는 Cherchell에 위치한 총독부의 

통치하에 있었다. Cherchell지역은 로마 Auguste황제가 A.D25년 누미디아 왕JUBA2세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로마군의 병참기지로 활용되었던 곳이다.  

 

♣ 볼만한 곳  

 

  ☞ Amphitheatre(원형경기장)  

  ◈ Juba2세때 축조된 원형경기장은 형태가 독특하고, 로마에 실존하는 원형경기장보다 

크기면에서 더욱 웅장하다. 최고 15,000명을 수용하며, 길이100mX폭45m로서 검투사 경기 및 

사나운 동물경기를 주로 연출하였다.  

 

  ☞ Theatre antique(고대원형 극장)  

  ◈ 극장규모는 130X72m로서 1세기때 건축. Cherchell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다.  

 

  ☞ Thermes(공동목욕탕)  

  ◈ 당시 Cherchell에는 3개의 공동목욕탕이 있었으며, 시내 동부, 중부에 위치한 

목욕탕은 소실되고, 현재 서부 1개 공중목욕탕은 115X70m 규모로 잔존해 있다. 이는 

로마시대의 또 다른 병참기지였던 동쪽의 Timgad에 있는 Thermes보다 더 크다.(2실의 

냉탕과 1실의 온탕이 있으며, 특히 2개공간의 휴개실이 있다.)  

 

  ☞ 순교자 광장(Place des Martyrs)  

    ◈ 과거에는 로마의 광장이라 불리었으나, 서기 40년에 있었던 로마군과의 전쟁때 

희생자를 기리기 위하여 지금은 순교자의 광장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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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paza 유적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고대 카르타고 무역의 중심지로서 로마의 정복이후 모리타니아왕국 

(현재의 모로코 북부) 정복을 위한 군사 전략기지로 변모하였으며, 모리타니아 왕릉을 비롯 

하여 토착민 기념물, 비잔틴, 초기 그리스도교, 로마, 페니키아인들의 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다. 70ha달하는 Tipaza(로마)유적지는 1982년 UNESCO의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 

되었다.  

 

카뮈(Camus)작품의 Noces(결혼)에서 인용한 페네키아상인의 주무대(escale)이며, 누미디아 

왕조 JUBA2세의 중심도시였으나, Tipaza는 비로소 기원전 1세기부터 로마제국에 의해 크게 

번창하였다. 그리스-로마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2km 달하는 외부성곽이 축조되고, 

특히, 아프리카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Tipaza는 새로운 종교 중심지로 더욱 발전하였 

다. 특히, Basillique를 세운 ST. Salsa는 현재까지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 볼만한 곳  

 

   ☞ Musee de Tipaza(박물관)  

◈ 박물관 규모는 소형이나, 내부 소장품은 희귀한 귀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석관묘, 로마시대 화폐, 로마시대의 장식품, 생활용품등)  

 

   ☞ Mausolee royal et Tombeau des chretiens(왕족묘 및 기독교인 묘)  

   ◈ Tipaza 남쪽 13km에 위치한 알제리 최대의 기독교인 묘지와 원형둘레가 60m, 60개의 

지주로 건축된 모리타니아 왕족의 무덤으로도 유명하다.   

 

3) Tlemcen 유적  

 

   알제리의 서쪽해안에 위치한 Oran에서 140㎞ 떨어진 곳에 위치한 Tlemcen은 알제리 

유적의 원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유적을 보유하고 있다.  

 

  ♣ 볼만한 곳  

   ☞ Ndroma(드로마)  

   ◈ 과거 중세의 모로코를 중심으로 번창했던 Mouwahid왕국의 수도로 그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프랑스 식민지배기간 약탈과 파괴로 인해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없다.  

 

 한편, Tlemcen은 중세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였던 유적이 도처에 남아 있으나, 가장 눈에 

띄는 성벽의 탑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인 19세기에 건축된 것이다. 건축양식에서 지붕의 

기와색인 적갈색과 황토색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며, 도기의 유약색은 올리브의 녹색과 

어울린다. 교외에 있는 계단식 밭은 때때로 명상에 잠길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된다.  

13세기에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십자로의 역할을 했다. 향신료, 옷감, 카페트등의 

상품과 이문화가 유입되었으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현재 도시 중심지역인 

Haddar라는 곳에는 여러 기술자들이 대대로 살고 있어 수세기에 걸쳐 전수해온 터어키 

슬리퍼와 놋쇠 제품의 기술이 아직도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다.  

 

  Tlemcen에 있는 Mosque는 스페인의 Moor양식을 모방해 세워진 건축물인데, 72개의 원주와 

돔, 레이스처럼 화려하게 조각한 대리석 장식의 벽등이 훌륭하다. 이것 외에도 Tlemcen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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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위치한 El Youbad라는 아름다운 마을에는 sidi Bou Medinou Mosque도 스페인 Moor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사당도 있어 이 역시 순례지로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Tlemcen 인근에는 Mansa라는 유적지가 있는데, Tlemcen의 번영을 시기하던 현재의 

모로코 Fes에서 번창한 마린 왕조의 이브 야콥(재위기간 1259˜1286년)이 만든 인위적 

도시로서, 처음에는 Tlemcen을 함락하려고 8년간이나 공격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근처에 '승리'의 의미인 Mansa라는 도시를 재건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Tlemcen의 

반격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부숴져 버렸다. 그러나 30년후에 다시 재건되어 16세기까지 

이어져 왔으나 터어키인의 침공으로 다시 파괴되는 비운의 도시이다.  

 

4) 북부의 유적지  

 

  Oran주변의 도시는 프랑스 식민지배당시 크게 발전하였으나, 알제리 제2의 경제도시로서 

지금도 그 식민지 시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으며, 오랑의 동남쪽에 위치한 Maskra와 El 

Guesna는 알제리 독립투사인 AbdelKader의 유적지이다. Tiaret라는 고지대의 지방에는 

가축과 곡식이 풍부하다. 알제리 동부의 Kabylie지역은 해안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형태의 

구릉과 굽이굽이 흐르는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5)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은 남으로 갈수록 천연의 모래 사막이 펼쳐지는데, 그 비중은 알제리 총면적 

240만㎢ 중에 202만㎢이다. 이 사막의 종류도 다양하여 단지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Tademait고원은 공처럼 둥근 자갈이며, Tanezrouft사막은 500㎞나 이르는 평원으로 이어져 

있다. 현재의 마른 개울은 1만년전에는 큰 강이었고 강의 주변에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 

들이 가축을 기르며 살았지만, 지금은 단지 선사시대에 사용했을 화살촉이나 괭이, 망치, 

주발등이 흩어져 있어 선사시대의 박물관일 뿐이며, 지금도 바위벽에는 당시의 생활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림이나 조각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 볼만한 곳  

 

   ☞ Tamanrasset  

   ◈ 고도 1400m에 위치한 타만라세트는 사하라 중계무역으로 형성된 인구 10만명의 

알제리 최남단 최대의 도시이다. 인근 말리 Gao와 니제르의 Agades의 토산품을 물물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사하라 사막이 관광중심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급 호텔(1개)과 다양한 숙박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유럽, 미국, 

일본등지에서 한시적인 직항편이 개설되어 세계각국으로 미지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Louis Amstrong(달에 첫발을 디딘 우주과학자)는 Tamanrasset 밤하늘의 별을 보고 

“왜 인간들이 달을 정복할려고 그렇게 노력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달에서 쳐다본 아름다운 

지구보다 Tamanrasset의 밤하늘이 더욱더 아름답다”고 실토함.  

 

  ☞ Tassili du Hoggar          

  ◈ 니제르 국경 250km를 접해 있는 Tassili고원지대는 1970년대 혹서와 비가오지 않아 

저주받은 땅으로 명명되고 있다. 이곳은 천혜자원 그대로 잘보존되어 있으며, 최근 많은 

유럽, 일본 관광객들이 낙타를 타고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 관광 명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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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anet  

  ◈ 알제에서 1700km떨어진 쟈네트는 다른 어떠한 지역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를 

독특한 전경을 보이고, 특히 저녁 해질 무렵의 노을을 한마디로 장관이다.  

 

  ☞ Tegharghart(우는 젓소라는 의미)  

  ◈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괴암 절벽이 바람과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소가 우는 

소리와 똑 같다해서 불려진 이름이다. 그중 한 절벽은 소가 눈물 흘리는 모습과 같이 물이 

흘러내린다고 한다.  

 

  ☞ Tassili N'ajjer  

  ◈ 고도 2500m 위치하고, 타실리 나제르의 고대 동굴벽화는 선사시대 동국예술의 중요한 

사례로서 15,000여개의 그림, 조각등 있으며, 특히 B.C.6000년경부터 기원1세기까지의 

사하라 지방의 인간생활의 진화과정, 동물이주, 기후변화등을 나타내 주고 있다.  

   ◈ 침식된 사암이 바위숲을 형성하여 뛰어난 지형적, 자연 경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1982년 UNESCO복합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4. 국토 
 

(위치) 

 

알제리는 아프리카 대륙 최북단에 소재한 국가로 북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튀니지 및 

리비아, 남쪽으로는 니제와 말리, 남동쪽으로는 모리타니아와 서부사하라, 서쪽으로는 모로 

코와 접경을 가진 광활한 국토를 가진 대국이다.  

 

(면적) 

 

아프리카국가 중에서 수단에 이은 면적기준 2번째로 큰 국가인 알제리의 영토크기는 한반도 

의 10배가 넘는 2,381,741㎢이다. 

 

(지형) 

  

알제리는 4개 주요 산악 지대와 평원이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북쪽, 지중해 해안선(1280㎞)을 따라 알제리 Tell이라는 좁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이 

평야는 하나로 이어진 것은 아니나 그 폭이 80㎞에서 190㎞에 달하는 계곡으로 알제리 농지 

의 대부분은 이 Tell평야에 속한다. 해안 평야의 남쪽 경계는 높은 산악 지대로, 동 산악 

지대는 동서로 뻗은 2개의 산맥(북쪽 Atlas tellien, 남쪽의 사하라 Atlas 및 Aures산맥)에 

속하며, 양 산맥 가운데에는 사막성 고원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분지형의 Chott라 불리 

는 염기성 호수가 많이 형성되어 지표수가 그 호수들로 흘러든다. 이러한 형태의 호수로 

Melrhir호수(Chott)는 수심이 40m에 달하기도 한다.  

 

사하라 Atlas남으로는, 알제리 국토면적의 80%를 차지하는 광대한 사하라 황야가 펼쳐진다. 

사하라 지역의 대부분은 바위 고원 및 자갈 평지 이며, 광할한 두 개의 모래 지역, 즉 

"서쪽 대 Erg"와 "동쪽 대 Erg"가 사하라 황야의 일련의 주요 砂丘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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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 남부에는 Hoggar산악 지대로,이는 점차 톺아지는 황량한 고원지대로 그 중앙 지대는 

톱날식의 산악지형을 형성, Tamanrasset 북쪽은 해발 2908m이고 그 최고점은 Tahat산으로 

3003m에 달한다  

 

알제리에는 지중해변쪽 몇 개의 내(川)를 제외한다면 알제리의 유일한 강은 길이 725㎞의 

Chelitt 강으로, Atlas Tellien 산맥에서 발원하여 지중해로 흘러드는 강이다. Tell지역 

이남으로는 물이 항시 흐르는 하천은 없다.황야 지대에 흩어져 있는 수 많은 호수는 일시적 

호수로 대개는 염기성 호수이다.  

 

(토지이용 실태) 

  

국토면적의 80%를 차지하는 광대한 사하라는 불모지역이나 개스 및 원유등 Hydrocarbon 

자원이 풍부하다. 알제리의 경작가능면적은 주로 지중해연안 해안가 및 구릉지역으로 

39백만 헥타중 31백만헥타는 목축지나 산림으로 구성되어 곡물재배면적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식량자급도가 열악한 실정이다. 

 

(부존자원) 

 

( 원유 ) 

 

원유,개스등 탄화수소(Hydrocarbons)제품 분야(sector)는 2001년 불변가격기준 전체 GDP의 

35%를 차지하고 전체 상품수출의 97%와 알제리 재정수입의 69%를 차지하여 알제리 경제를 

지탱해 오고 있다.  

 

지난 1970년대에는 원유(crude oil)가 알제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으나 점차적으로 개스 

(gas)가 주요 수입원으로 대체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알제리내 원유생산은 1958년도에 사하라지역에서 대규모로 진행되기 시작하여 지난 1980년 

에는 알제리의 상업적인 탄화수소 관련제품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에 달해 최고조에 

달한 바 있으나, 석유산업의 하류부문(downstream/수송,정제,판매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1985년에는 그 비중이 48%로 떨어지고 1996년말에는 21.4%로 급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알제 

리의 원유매장량은 92억배럴로 추산되고 있으며 가스 확인매장량은 1999년말 기준 4.5조 

규빅미터에 달하고 있다. 

 

 지난 1991년이후 알제리정부는 다국적기업이 알제리내 유정(oil field)내에서 채굴하거나 

유정을 매입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을 대외에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여 외국자본들은 

알제리내의 정치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알제리의 탄화수소 

(Hydrocarbons)관련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현재 세계 유수의 메이져 석유자본이 알제리 

원유생산산업 전분야에 투자가 진행되거나 계획되고 있으며 알제리정부는 외국계 진출 

회사의 대테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설경호팀과 군대를 주둔시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 2002-2002년의 알제리의 탄화수소(Hydrocarbons)관련분야의 생산량은 202.2백만 

TOE(tones of oil equivalent)중 24.9백만 TOE가 외국회사 및 자본에 의해 알제리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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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는 알제리는 OPEC에서 할당된 생산쿼터를 매년 

초과하는 과잉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2004년기준 알제리의 일산 원유생 

산량은 169만배럴로 매년 증가해 OPEC의 일산 쿼터량을 2배정도 과잉생산하는 것으로 집계 

되고 있다. 

 

(알제리의 Petroleum 생산 동향) 

 

(단위: 백만톤)   

 

구분 1998 1999 2000 2001 

Crude petroleum & substitutes  

Production 62.3 63.6 66.8 66 

Crude 38.4 39.9 41.5 40.6 

Condensate 16.6 16.4 17.1 16.5 

Liquefied petroleum gas (LPG) 7.4 7.4 7.4 8.8 

Refined petroleum products  

Production 19.2 20.2 19.6 21 

  

Source: IMF, 2002 Article IV Consultation 

 

( 천연가스/Natural gas ) 

 

알제리의 소나트락사에 의하면 알제리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비공식적으로 204조 큐빅피트 

(204 trn cu ft)1999년 기준 확인된 탄화수소(Hydrocarbons)매장량의 57%가 천연가스인 것으 

로 추정하고 있으며 IMF는 천연가스와 액화가스(LNG)를 합할 경우 2001년 기준 전체 탄화 

수소(Hydrocarbons)생산량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알제리는 유럽 전체 가스수입량의 25%를 공급하고 있는데 2001년의 경우 620억 큐빅미터에 

달한바 있는데, 향후 공급량은 수년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완공될 경우 급격하게 증가 

될 전망인데 오는 2005년에는 850억큐빅미터가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최근 알제리의 Mining & Metals 생산동향 )    

(단위: 천톤)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Iron ore 1,614 1,783 1,337 1,609 1,271 

Phosphates 1,062 1,155 1,097 796 901 

Zinc & lead 8 10 10 11 11 

Mercury 14 7 7 6 9 

Source: IMF, 2002 Article IV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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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민 
 

(인구) 

 

알제리의 최근 인구센서스(Census)는 지난 1998년에 실시되어 인구수는  29.27백만명으로 

공식 집계된 바 있는데 IMF,IFS(Int’l Financial Statistics)등 기관에 의하면 2002년말 

기준 알제리의 총인구는 31.4백만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알제리의 지정학적인 인구분포의 

특징으로는 총인구의 40%가 국토면적의 4.7%에 불과한 북부 지중해연안에 밀집되어 지중해 

연안의 인구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245명인데 반해 남쪽 사하라지역은 13명에 불과한 심한 

불균형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1962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이후 농촌 및 산간지역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고 

최근에는 1990년대이후 지속되고 있는 무장이슬람 테러세력의 발호로 안전문제상 인구가 도 

시로 유입되는 과밀현상을 보여 상하수도,주택부족문제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주요도시의 인구를 보면 수도 알제(Algiers/280 만명),서부 제2의 도시인 오랑(Oran/ 

100만명),동부 내륙 콘스탄틴(Constantine/80만명),동부 산업항구도시인 아나바(Annaba/ 

60만명)등이다.한편 수도 알제 인근지역(Greater Algiers)을 포함한 수도권인구는 450만명 

으로 추정되고 있다. 알제리의 지난 1997-2001년 기간중 인구증가율은 1.55%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수명은 70살에 달하고 있는데 오는 2020년에는 총인구가 40백만명에 달할 것으 

로 보인다. 

 

(종족) 

  

알제리의 총인구중 대부분이 아랍인(81%)이며 이외  베르베르인(19%)이 차지하고 있으나  

주로 동부 산악 Kabyles지역에 거주하는 베르베르인들은 알제리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Arabisation정책에도 불구하고 언어등 특유의 문화를 보존해 오고 있다. 

  

(언어) 

 

아랍어(Arabic)가 공식언어(Offcial Language)이며 인구의 대부분이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 

는 가운데 전체인구의 19%를 차지하는 베르베르족의 고유언어인 Tamazigt(Berber language) 

가 지난 2002년 공식언어로 추가되어 주로 Kabyles지역에서 베르베르족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이외 프랑스어가 초등학교부터 교육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 및 비즈니스언어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종교) 

  

알제리 인구의 대다수인 98%가 이슬람 수니파(Sunni Muslims)이며 이외 북부 사하라지역 

(Ghardaia)에 베르베르어를 사용하는 소수의 Mozabi Muslims와 극소수의 카돌릭도 있다. 

  

(국민성) 

 

알제리인들은 120년에 걸친 프랑스 식민통치를 받으면서 프랑스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식되었 

으나 1960년 초까지의 독립투쟁기를 거쳐 1990년대까지 사회주의 시절을 거치면서 경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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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나 아랍,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유럽) 문화권의 독특한 특징과 생활 

방식이 혼재 되어있어 복합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벨상 수상 작가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Etranger)"의 무대로 잘 알려진 알제리는 소설에 

나오는 대로 1년 내내 눈부신 햇살 아래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풍광과 사하라 사막의 

광대함이 공존하는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2번째로 큰 국가로 대국적인 기질이 있다. 

  

알제리인 친구나 손님들에 대한 환대가 아랍적 전통에서 유래하는 것이라면 매사에 

느긋하고 여유있는 태도는 지중해 연안을 삶의 터전으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의 특징일 것이며, 소박한 미소와 투박하지만 인간미가 느껴지는 품성은 

아프리카인들의 때묻지 않은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정서적으로 인간미가 있으며 

자존심이 강하고 우리나라사람의 정서와 비슷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 

 

( 문화수준)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 신자로 이슬람 문화가 생활을 지배해 오고 있으나 알제리는 아프 

리카 대륙의 북단에 위치하고있어 아프리카 국가로 분류되면서도 유럽 대륙으로부터 비행 

거리 약 1시간 남짓한 지중해 연안국이며 또한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아랍리그 회원국으로 

3개의 문화권이 교차하는 위치에 있는 나라로 혼합적인 문화를 보여 왔다. 

 

최근 사회주의체재와 무장이슬람 테러가 사회문화를 지배하면서 별다른 문화가 발전을 못했 

으며 가정에서 위성방성으로 유럽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유일한 문화이며 사회가 경직되어 

있고 여가시설도 거의 발달해 있지 못한 실정이다 

 

 

26. 역사 
 

(알제리 역사 일람표) 

 

선사시대 

 

중기 구석기시대 
Aterienne 문화 (Tebessa 남쪽 70km에 위치한Onk산맥 극단 

Nementcha 소재 Bir el-Ater 유적층) 

전기 신석기시대 
콘스탄틴 및 사하라의 "달팽이 식용인" : 돌의 계곡 거주인 

Capsiens 은 달팽이를 먹는 사람들 

습(濕) 사하라 문명 Tassili des Adjers의  다수의 암각화 

BC16세기‾BC 9세기 
Capsiens의 후예( ?),  ≪ 바다의 사람들 ≫과 접촉, 에게 

및anatolienne 기술 전수: Sahara지역 사막화됨 

  

 

 

 

 

 

http://www.elmouradia.dz/francais/algerie/histoire/tassili/ALG-tassil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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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타고, 로마  및  Numidie 시대  

 

BC 1250경 페니키아인 도래, Hippone et Utique등 상업거점도시 건설 

BC 510경 
로마-카르타고조약 :  로마, 지중해서안에서의  

카르타고 통상독점권 인정 

BC348 ‾ BC306 카르타고-로마 통상조약 

BC 264‾ BC146 
포에니전쟁(제1차BC 264 - BC 241, 제2차BC 218 - BC 201,  

제3차BC149 - BC146) 

BC3 및BC2세기 Syphax의 Numidie왕조, Massinissa 왕조, Jugurtha왕조 

BC 111 ‾ BC 105 Jugurthine 전쟁(Numide의 왕Jugurtha와 로마인들간의 전쟁) 

BC 46 La Numidie, 로마 지방조직으로 편입 

1 ‾ 429 북아프리카에 대한 로마화 

429 ‾ 430 반달족 침입 

533 ‾ 646 비잔틴의 북아프리카  정복 

  

이슬람  渡來 

 

647 아랍인 도래: Oqba ibn-Nafad의 침입  

776 ‾ 909   Rostomide  왕조 

908 ‾ 972   Fatimide왕조 

972 ‾ 1148   Zirides왕조 

1007 ‾ 1152   Hammadites왕조 

1052 ‾ 1147 Almoravides왕조 

1121 ‾ 1235   Almohades왕조 

1235 ‾ 1556   Zianides 왕조 

 

오스만 투르크  통치 

 

1518 
스페인의 침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알제리, Alger  오스만 술탄

Barberousse 보호하에 들어감. 

1534-1587 Beylerbeys 의 통치(23 명의Beylerbey가 권력승계 통치) 

1587-1659 Pachas 의 통치(약 40명의Pacha 권력승계 통치) 

1659-1671 "Aghas 통치"  (약4명의 agha가 권력승계 통치) 

1671-1710 
Deys-pachas 통치 (11명의  dey가 권력승계) 

알제, 영국 및 프랑스의 침략에 저항(1678,1680,1682,1688년) 

1710-1830 Dey 통치 (18 명의 Dey가 권력승계, 마지막Dey는 Ho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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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식민시대  

 

1830.06.14 Sidi Fredj 해변에 프랑스군  상륙 

1830.07.05 Dey d'Alger에 의한 복종 조약 체결 

1832-1847 
l'emir Abd el-Kader가 항거, ≪알제리 ≫ 중부 및 서부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 이렇게 동 ≪ 알제리가 ≫ 국가 알제리의 기원됨) 

1830-1840 Hamdane Ben Otmane Khodja의 정치 투쟁 

1830-1840 알제리 동부지역의 Ahmed Bey의 저항운동 

1836.11.26 프랑스와 l'Emir Abd El Kader간  Desmichel조약 체결 

1837.5.3 Bugraud장군과 Emir Abd El Kader간  Tafna 조약 체결 

1846 중부 및 동남부지역에서  Benacer Ben Chohra의 항거 

1845-1850 Cheikh Bouziane의  오아시스(Zaatcha와 Zibane)지역  항거운동 

1851-1860 
Kabylie 지역 및 Djurdura에서  Cherif Boubeghla  및  Fatma 

N'soumer의 항거운동 

1864-1884 Ouled Sidi-Cheikh 반란 

1871-1872 Hadj Mohamed El Mokrani Boumezrag의 항거 

1877-1912 Cheikh Amoud Ben Mokhtar의  Touaregs du Hoggar에서의 항거 

1912 
ㅣ'Emir Khaled  주도, 알제리청년운동 결성 

북아프리카 회교학생협회(A.E.M.A.N.)결성 

1926.03 El-Hadj Ahmed Messali, Paris에서 북아프리카의 별  결성 

1927 Paris에서 북아프리카 회교학생회(A.E.M.N.A.F.)탄생 

1931.05.05 Cheikh Abdelhamid Ben Badis,  Oulemas musulmans협회조직 

1937.03 Alger에서  El-Hadj Ahmed Messali, 알제리인민당(PPA) 조직 

1943 
Ferhat Abbas 가  " Manifeste du peuple algerien  

"제하로 동맹국측에 회교권과 유럽권간의 동등권 요구 

 

 

27. 국가조직 
 

1945.05.08 Setif, Guelma  et  Kherrata에서의 학살.  약 45,000명 사망   

1946 
Ferhat Abbas가 알제리 저항 민주연맹(U.D.M.A)을, El-Hadj Ahmed 

Messali 가 민주자유승리운동(M.T.L.D.)을 조직함. 

1947 El-Hadj Ahmed Messali, Organisation Speciale(특별조직) 창설 

1954.11.01 알제리 혁명(대불독립전쟁) 발발 

1956.08.20 Congres  de la Soummam et instauration du C.N.R.A. et du C.C.E.

1957.09.20 알제리문제 UN 의제로 상정됨 

http://www.elmouradia.dz/francais/symbole/textes/soumma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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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09.19 Ferhat Abbas가 수반인 알제리 임시정부(G.P.R.A.) 구성. 

1961.08.09 Ben-Youcef Ben-Khedda, 제3기 임시정부(G.P.R.A.) 수반 맡음  

1962.03.18 Evian 조약서명 

1962.03.19 휴전선포 

1962.04 Rocher Noir (Boumerdes 소재) 에서 임시집행부 설치 

1962.07.01 주민自決 국민투표(99.7 %가 독립찬성) 

1962.07.05 알제리 독립선포(이날을 독립 기념일로 지정 휴무함) 

  

독립 알제리 

 

1962.09.20 알제리 첫 의회 구성 선거 

1962.09.25 알제리 민주 인민공화국 선포. 

1962.09.29 알제리 초대 정부구성 

1962.10.08 알제리의 UN가입 

1963.05.08 국민투표에 의한 알제리 제1차 헌법채택  

1963.09.15 Ahmed  Ben Bella 대통령 피선 

1964.04 국가해방전선(FLN) 제3차 전당대회에서 <Alger헌장> 채택 

1965.06.19 혁명재건 ; 혁명위원회 구성(위원장 : Houari Boumediene) 

1966.05.07 광산 국유화 

1967.02.05 제1차 지방선거,  APC(군) 및 APW(도)의원 선출 

1967.05 프랑스 군  Reggane  및  Bechar기지를 떠남  

1968.02.01 de Mers El-Kebir에서 프랑스군 철수  

1971.02.24 석유 국유화 

1976.06.27 국민투표로 국민헌장(Charte Nationale)채택   

1976.11.19 국민투표로 알제리 제2차헌법 채택  

1976.12.10 Houari Boumediene 대통령 피선 

1978.12.27 Houari Boumediene 대통령 사망 

1979.02.07 Chadli Ben Djedid 대통령 피선 

1983.01.13 Chadli Ben Djedid 대통령 재선 

1988.10.05 알제리 각지 도시에서 데모발생 

1988.11.03 국민투표로 개정안 채택 

1988.12.22 Chadli Ben Djedid 대통령 3선 

1989.02.23 국민투표로 제4차 헌법채택 

1991.06.05 비상사태 선포 

1992.01.04 의회해산 

1992.01.12 Chadli Ben Djedid 대통령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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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1.14 국가최고위원회구성, Mohamed Boudiaf가 위원장 (즉,군부 개입)

1992.02.02 비상사태 선포 

1992.02.04 국가자문위원회 구성 

1992.06.29 Mohamed Boudiaf국가최고위원회 위원장 피살 

1992.07.02 Ali Kafi가  국가최고위원회 위원장 맡음 

1994.01.30 국가최고위원회 역할 만료. Liamine  Zeroual이 대통령 지명 

1994.05.18 過渡국가위원회 구성 

1995.11.16 Liamine  Zeroual , 대통령으로  피선 

1996.11.28 제5차 헌법채택을 위한 국민투표 

1997.06.05 다당제하의 총선(참고 : 직선 하원의원 임기 5년) 

1997.10.23 다당제하의 지방선거(참고 : 임기5년) 

1998.09.11 Liamine  Zeroual대통령 , 조기 대통령 선거 발표  

1999.04.15 Abdelaziz  Bouteflika , 대통령으로 피선(참고 :임기 5년). 

1999.09.16 국민투표로, 국민화합법(concorde civile)채택 

 

( 개요 )  

 

1996년 11월 개정헌법에 따르면, 알제리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복수정당제에 의한 의회 

구성과 사법권의 독립된 3권분립 체제의 정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 대통령 ) 

 

알제리 국적의 40세 이상 이슬람교도로 보통.비밀.직접선거로 유효표의 절대다수 득표로 

선출되며 임기 5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대통령은 국군통수, 외교정책 결정, 국무회의 

주재, 정부수반 임면, 대통령령 서명, 긴급명령권 (의회 비회기 중), 일반사면, 국제조약 

체결, 영예 수여권, 하원해산권, 정부요직 임명권(헌법기관의 장, 군 요원, 국무회의가 결 

정하는 정부 기관장, 국가위원회 의장, 행정부 사무총장, 중앙은행 총재, 치안판사, 보안 

책임자, 도지사)을 행사하며, 대통령 유고시 국가평의회 의장(상원 의장)이 권한을 대행한 

다. 지난 2004년 4월 8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현 “부트플리카”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하여 집권중이다.  

 

( 헌법 ) 

  

복수정당제의 정당체제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이슬람을 국교로, 아랍어를 국어 및 공식 

언어로, Tamazight어(베르베르어/따마지흐)를 국어(2002.4월부터)로 하는 국가로 규정되어 

있다.  

 

( 행정부 ) 

 

알제리의 중앙행정조직으로는 최고기관인 대통령, 정부수반(수상) 및 29개부로 구성되며 

대통령, 수상 및 각부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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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조직)  

 

알제리에는 지방행정 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분권 차원에서 조직 

된 행정단위는 도(Wilaya/48개) 및 면(Commune / 1541 개),그리고  도(Wilaya)업무 위임 

차원의 조직으로 군(Daira/160개)단위가 있다. 

 

이외 특별체제의 조직으로 수도 알제와 남부 일부지역은 지방행정조직중 별도 체제로 운영 

되고 있다. 수도 알제는 구(arrondissement)로 분할되고, 각 구(arrondissement)는 선거구 

단위가 되며,  구(arrondissement)차원에서 선출된 구의원들이 수도 "알제의 시의회(l'APC 

d'Alger)"를 구성하고 있다.  

 

( 입법부 )  

 

알제리의 국회는 상원(CN:Conseil de la Nation)과 하원(CNT:Conseil National de Transit) 

으로 구성되는  양원제(bicameral parliament)로 운영되고 있다.  

 

1989년 2월 헌법개정으로 유일정당(one-party) 제도를 폐기하고 복수정당제를 도입했는데 

1990년 6월 알제리 역사상  최초의 다당제하의 지방선거와 1991년 12월에 시행된 총선에서 

이슬람세력 "회교구원 정당(FIS/1989년 창당)"의 승리하게 되어 군부가 개입하여 1992년 

1월 Bendjedid대통령을 축출하고 동 총선결과의 취소와 FIS 정당해체(1992년 3월)로 헌법적 

유고 상태가 초래된 바 있다. 이후 1995년 11월 대통령선거와 1996년 11월 28일 헌법개정 

으로 상/하 양원제도를 도입하여 1990년 6월 무산된 바 있는 복수정당제하의 첫 선거를 

실시하여 1997년 6월 하원의원 선출, 1997년 10월에 APC 및 APW 지방 의원을 선출하고 

1997년 상원의원을 선출하여 중앙 및 지방 입법기관을 구성하기에 이른다.그 이후 2002년 

5월 제2차 하원선거가 실시되어 5년 임기의 389석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하원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ㅇ 하원-국가인민회의 (ASSEMBLEE POPULAIRE NATIONALE/APN)>  

 

임기 5년으로 겸직이 불가능하며 선출방법은 보통,비밀,직접선거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고 있다. 하원의 의석수는 총 380석으로 인구 8만명에 1석, 초과 4만명당 1명이 

추가되고 인구 35만이하의 도는 최소 4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연 회기는 3월과 9월에 2회 

개최되며 회기는 최소 4개월가 지속된다. 의회에서 선출되는 의장의 임기는 의회 회기중이 

며 최종선거는 2002년 5월에 있었는데 주요권한으로는 입법권, 정부감시권 및 대정부질의 

권, 조약.협정비준 동의권,내각해산권,외교정책 심의.결의권이다.  

 

ㅇ 상원-국가평의회(CONSEIL DE LA NATIONS)  

 

임기 6년으로 겸직이 불가하며 선출방법은 총의석수의 2/3는 면의원(APC) 및 도의원(APW)에 

의하여 면의원(APC) 및 도의원(APW)중에서 비밀선거로 선출되며, 1/3은 대통령이 지명하 

며  매 3년마다 상원의원의 1/2이 교체되고 있는데 지난 1997년 12월 대통령지명 48명중 

2001년 1월 24명이 교체된 바  있다. 상원 총의석 수는 144석이며 헌법상 하원의원 정족수 

의 1/2이하로 규정되고 있다. 알제리의 48개도에서 2명씩 선출되어 96명에다 대통령이 지명 

하는 48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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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회기는 3월,9월 2회에 걸쳐 최소 4개월 회기가 지속된다. 상원의장 교체시마다 새로 

선출되며 대통령 유고시 6개월 대행하며 이기간 동안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하원 최종 

선거는 2003년 12월에 실시되었으며 주요권한은 하원과 대동소이하나, 법률안이 국회통과에 

는 하원통과후, 상원에서 3/4의  찬성이 필요하다.상원,하원 양원합동 회의는 대통령 및 

하원 재적의원 2/3 이상 요청시 개회한다 

 

 

28. 정치사회동향 
 

(정치 동향 ) 

 

ㅇ 독립에서부터 BOUTEFLIKA(부트플리카) 政府 出帆까지  

 

알제리는 프랑스의 132년간의 식민통치로부터 지난 1962년 독립한 이래, 1994.1이후 재임 

중이던 Liamine Zeroual 대통령에 이어, 1999.4.15 Abdelaziz Bouteflika(부트플리카)가 

제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99.4.27일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현재 2004년 4월 

8일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재선을 노리고 있다. 

 

알제리의 정치체제는 독립과 동시에 대 프랑스 독립운동을 주도한 민족 해방전선(FLN)이 

유일정당인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운영하여 왔으나,지난 1985-86년의 유가 하락으로 경제 

자유화에 대한 압력을 직면하게 된다. 계속된 경제적 내핍과 정치적 내분은 마침내 1988. 

10 대규모 소요사태로 발전하게 되어 이를 계기로 정치 및 경제의 개방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신헌법(89.2)이 채택되어 체제자유화와 복수정당제를 도입하는 개혁조치가 있었다. 

 

1989년 조직된 "회교 구원정당(FIS)"이 1990.6.12 알제리 역사상 첫 번째의 복수정당제 

지방 선거와 1991.12월의 총선에서 승리, 회교세력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군부가 

개입하여 92.1.11 Bendjedid대통령을 축출하고 동 총선결과의 취소와 FIS를 해체(92.3)하여 

알제리는 헌법적 유고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헌법적 유고의 권력 공백상태를 해소하 

기 위하여, 군이 지원하는 당국이 외형상의 민주주의 건설에 착수케 되었다. 

 

예비역 장군 Liamine Zeroual이 1994.1월 국가 원수로 지명되어, 선거를 거쳐 1995년에 

대통령으로 확정되었으나, Zeroual 대통령은 군부측의 간섭으로 대통령 권한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군부측과 갈등으로 사임하게 되어 그 후임으로 1999.4.15 대선을 

통하여 임기 5년의 제7대 대통령으로 Abdelaziz Bouteflika가 선출되어, 국민화합과 제반 

분야 개혁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ㅇ BOUTEFLIKA 政府의 정치 경제 사회개혁 정책   

  

1) 국민화합정책 : 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은 집권 이후 국민화합정책으로 테러가담 

또는 연루자에 대한 형 감형 또는 사면 정책(concorde civile)을 99.11 국민투표로 채택하 

여 시행하는 한편, Kabylie지역문제(고유문화 인정 요구) 해소차원에서 베르베르 언어 

(Tamazight/따마지흐)를 헌법상 "국어"로 2002.4  채택하여 국민화합에 노력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국민화합정책과 더불어 국가 예산과는 별도의 공적자금 80억 

불이 투입되는 "경제도약 4개년 계획(2001-2004)"을 수립, 사회불안 요소(빈곤, 청년실업, 

주택난)를 제거, 사회 안정과 경제 개발에 진력하고 있다.특히, 2002.5.30 실시된 복수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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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입후 2번째로 실시된 하원의원 총선(정당명부 비례대표제/5년 임기의 389석)에서 A. 

BENFLIS 현 총리가 당수로 되어있는 FLN이 재적과반수 이상인 199석을 획득, 안정적인  

제 1여당으로 부상하게 된다. 

 

2) 주요 추진 정책: 집권당의 총선 승리에 힘입어 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은 

①치안회복, ②사법개혁, 국가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개혁, 교육제도 개혁, ③시장경제 

하의 실질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경제개혁을 우선적 정책과제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 

하기 위하여 총선결과를 이를 바탕으로 2002.6.17 개각, BENFLIS 수상을 제2기 정부 수반 

으로 재임명한 바, BENFLIS 총리는 사법개혁, 국가 구조조정, 교육개혁이라는 신임내각의 

큰 정책라인을 정하여 아래와 같은 세부내용을 2002.7.27 하원의 동의를 받아 제2기 정부의 

과업으로 확정, 그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제2기 정부의 목표달성 정도는 2004년 4월 

8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결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 테러 및 치안 정세) 

  

(테러문제 기원) 

 

알제리 역사상 복수정당제하의 첫 번째의 방선거(90.6.12)와 총선(91.12)에서 승리하여 

회교세력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군부가 개입, 총선결과 취소와 FIS해체(92.3)로 

회교세력이 제도권 정치를 이탈한 것이 그 기원이다. 회교근본주의자들의 목표는 회교국 

(알라 신의 단일성과 같이 회교신자로 구성된 사회는 인종이나 지리적 특성과 상관없이 

회교율법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정교 일체의 국가) 설립이 최종목표이다.  

 

(치안상황) 

 

테러로 지난 12년간 약 10만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여 알제리 정부는 일련의 화합정책 

과 테러진압정책을 병행추진 중에 있으나, 알제리 테러문제는 특정시점을 기해 완전히 근절 

되기보다는 경제개발등으로 중산층이 육성되어 이슬람 과격세력에 동조하는 계층이 사라져 

야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도 시작과 함께 1.6일까지 약 60명 이상이 테러로희생되어 

테러정국이 계속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테러가 소강상태에 있어 외국인의 알제리 방문 러시 

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알제리 이슬람무장단체 테러의 기원) 

 

( 개요 ) 

 

알제리는 오랜 역사기간 오스만제국과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아오다 1962년 7월 독립국가 

로 출범하였다. 프랑스는 1830년 7월 알제리가 오스만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부족 간의 

반목과 투쟁으로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하여 알제리를 점령하였으며, 1843년에는 이 나라를 

자신의 영토로 선언하였다.  

 

그 후 프랑스는 영토를 남쪽으로 확장해 갔고, 1905년에는 사하라사막을 점령함으로써 알제 

리아 전 영토에 대한 지배를 완성하였다. 프랑스는 식민지화와 병행하여 강력한 동화정책을 

통해 알제리를 본국의 일부로 만들어 갔다. 이에 저항하여 알제리인들은 농촌을 기반으로 

민족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반프랑스 투쟁과 자치를 요구하면서 조직적인 

정치운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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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1954년에는 민족해방전선(Front de la Liberation Nitionale; FLN)이 결성되었으며, 

이 세력을 주축으로 알제리의 독립을 목표로 한 이른바 '알제리 전쟁'(1954∼1962 기간동안 

지속)을 전개하였다. 그런가 하면, 1958년 9월에는 벤 벨라와 아바스 등에 의하여 '알제리 

공화국임시정부'가 이집트의 카이로에 수립되었다. 드디어 알제리는 1962년 3월 프랑스와 

에비앙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9년간의 독립전쟁을 끝내고, 그 해 7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제헌국회를 구성한 다음, 9월에 벤 벨라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완전한 독립을 

성취하였다.  

 

그러나 벤 벨라 대통령은 취임 3년째인 1965년 6월 9일 부메디엔 육군참모총장에 의한 쿠데 

타로 추방되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였다. 부메디엔은 1965년 7월 대통령에 취임함과 동시 

에 수상과 국방상 및 혁명평의회 의장을 겸직하면서 전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면서 외국계 석유회사를 국유화하는 등 계획경제를 추구하였으며, 

외교적으로 비동맹 노선을 견지하면서 탈프랑스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1967년 가을 FLN을 개조, 활용하면서 일당 독재체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독재체제는 그 

후 1989년 6월 복수정당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최초의 통합 지방선거에서 기존 정권이 패배 

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함으로써 종언을 맞았다.  

 

알제리의 일반 시민 대부분은 FLN 중심의 일당 독재정권에 강한 불만을 품어왔으며, 따라서 

당시 급속하게 부상하기 시작한 이슬람 원리주의 강경파 정당인 '이슬람구국전선'(FIS)을 

지지하였다. 그 결과 지방선거에서 FIS는 도, 시, 촌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FIS는 1986년 FLN에 속해 있는 샤도리를 대통령에 천거하면서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의 수정 

을 요구하였고, 그는 민주화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FIS가 정치권력을 주도하 

는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였고, 샤도리도 이 세력의 정치적 부상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1991년 6월의 총선거를 앞두고 수도인 알제이 등지에서 FIS 지지자와 치안부대간에 

대규모 충돌이 벌어졌다. 샤도리 정권은 총선거 실시 직전 선거의 연기와 비상사태를 선언 

하였고, 내각이 책임을 지고 총 사퇴하였다. 샤도리 대통령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FIS 

와 이 세력을 견제하는 여당인 FLN의 공세로 FLN 의장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FIS의 마다니 

의장을 체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 조치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 FIS 지지자들의 

전국적인 폭동을 초래하였다. 마침내 1991년 12월 16일 연기되어온 총선거의 제1차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FIS가 8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FLN 측은 1992년 1월 샤도리 대통령을 'FIS와 타협한 배신자'라고 비난하면서 사임을 

요구하였다. 또한 FLN 측은 예정된 제2차 투표를 중단시킴과 동시에 제1차 투표결과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전국에 군대를 배치하여 경계를 강화하는 등 쿠데타적인 조치를 취하 

였다.  

 

그 후 FLN 측은 부디아프를 의장으로 한 최고국가평의회를 설치하고 FIS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에 FIS 측은 전국에서 치안부대의 간부와 각료를 대상으로 한 테러를 자행하 

였다. 그러나 1992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육군 치안부대와 경찰이 FIS 거점을 공격하여 

내전과 유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2개월간의 충돌로 정부군 257명과 과격 세력 340명이 

사망하였고, 그 후 테러와 진압작전이 반복되었다.  

 

1992년 6월에는 FLN의 부디아프 의장이 FIS 지지자의 소행으로 보이는 테러로 사망하였고, 

1993년에도 국방장관 네자르, 노동장관 하므디, 종합전략연구소장 리아베스 등 주요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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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에 대한 테러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테러의 미수로 살아남은 FLN의 실력자 네자르 

국방장관은 최고국가평의회의 해산과 민주화계획을 FIS 측에 제시하고 스스로 국방장관직에 

서 물러나는 등 회유책을 구사하면서도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였다.  

 

FLN 측은 1994년 1월 30일 제루아르 국방장관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혁명평의회를 

해산시키는 등 민주화로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제루아르 자신이 FIS를 탄압한 

선봉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야당 세력 모두가 강경하게 반발하였다. 그런 가운데 1994년 2월 

까지 FIS의 테러로 프랑스인과 크로아티아인을 포함한 외국인 27명이 살해되었다. 1992년부 

터 1993년 11월까지의 기간동안에 FIS의 무장테러로 1,600명의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FIS 

세력 400여 명도 사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5년 4월에는 알제리 보안당국이 2주간에 걸쳐 전국 각지의 이슬람 과격 세력 본거지에 

대한 대대적 소탕작전을 벌여 2천 8백 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군과 정부군의 

교전은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상호 엄청난 인명 피해를 보아야만 했다. 1999년 들어서도 

반군의 테러는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1999년 10월 18일 이슬람 반군 

모두에게 4개월안에 투항하는 자에게는 사면을 한다는 특별 사면령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특별 사면령에 힘입어 많은 반군 단체들의 투항이 잇달았으나 정작 반군 최대 단체인 GIA는 

정부의 사면령 수용을 거부하였다. 알제리 정부는 사면령 기간이 끝나는 2000년 1월 18일 

대대적인 반군 소탕 작전을 개시하였고 양측의 교전은 지속되고 있다.  

 

 ( 의미 및 영향 ) 

 

이 분쟁은 세속화된 정권에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무장 저항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 함으 

로써 빚어지고 있다. 정치 및 종교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 내전을 빚어낸 것이다. 알제리의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은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이슬람구국 전선'이라는 단체가 

사회 대중의 광범한 지지를 받으면서 여타 반정부 세력과 연대하여 기존 정치세력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제리 권력체계의 전면적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알제리의 종교 갈등은 단순한 내전의 성격을 벗어나 주변국을 포함 

한 국제사회에 외교적 영향을 파급시킬 수 있다. 또한 알제리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할 경우 과거 이란의 경우처럼 중동지역에서 이슬람 혁명의 도미노 

현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 나라는 원유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국내정세가 악화될 경우 국제경제적으로도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향후 전망 ) 

 

이 분쟁은 세속화된 기존 정권과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한 사회 속에서 공존하는 방책을 

찾는 것이 그 해결의 관건이다. 그러나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은 다른 중동 국가들의 경우에 

서 보듯이 교조적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어 배타성이 강하며 사생결단의 극단적 투쟁을 

게릴라전 형태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군으로서도 진압이 어렵다. 특히 이슬람 원리주 

의 세력은 1991년도 실시된 총선거에서 8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만큼 사회적 기반이 튼튼 

하며, 더욱이 이슬람 혁명 이데올로기의 본거지인 이란을 포함하여 이슬람 원리주의를 추구 

하고 있는 국가들이 그들을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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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알제리 정부가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는 한 내전은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알제리 국민들이 기존 권력체 

제의 독재에 항거하고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의 무장 투쟁에 가세할 경우 이란에 이어 제2의 

이슬람 혁명이 발생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알제리에서의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은 유사 

한 종교 갈등을 겪고 있는 이집트 등 인접국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알제리의 내전은 

근본적으로 내부의 정치세력간 대립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개입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어렵다.  

 

 

29. 국가원수 
 

알제리의 정식국호는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알제리 인민민주 

공화국)로 국가원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5년임기의 대통령이다. 

 

 지난 1999년초 군부의 후원을 업고 대통령에 취임한 “부트플리카” 알제리대통령은 전문 

직업외교관 출신으로 군부의 영향력하에 있었으나 지난 2004년 4월 8일 실시된 아랍권 

최초의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해 국내외적으 

로 정통성을 획득하여 명실상부한 알제리의 최고실권자 역할을 수행중이다. 

 

 ㅇ 성명 : Abdelaziz BOUTEFLIKA 

 

 ㅇ 현직책 : President of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ㅇ 생년월일 : 1937년 3월 2일 

 

 ㅇ 출생지 : 모로코 Oudjda(알제리-모로코 접경지역) 

 

 ㅇ 학력 : 중졸 

 

 ㅇ 주요경력 :  

 

1956년          민족해방군(National Liberation Army/ALN) 참여 

1960년          알제리 남부국경 말리전선(Commander of the Mali Front)책임자 

1963년-78년     알제리 외무장관에 임명(26세) 

1965년          Houari BOUMEDIENNE 장군이 주도하는 쿠테타혁명에 적극 가담 

1978년          제29차 유엔총회 의장으로 피선 

1978년          스위스 제네바 망명  

1987년          알제리 귀국 

1989년          알제리 국민전선(FLN) 중앙위 위원으로 피선 

1994년          국가최고평의회(High Council of the State)고문직 고사 

1998년          대통령출마 선언(군부 후원) 

1999년          알제리 최초의 민선대통령 당선 

1999.9월        이슬람무장세력 조건부 사면정책(Civil Concorde) 국민투표 회부 

2004.4.8         알제리 대통령 재출마 재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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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요인사 
 

   ( President Mr. Bouteflika / 부트플리카 대통령 ) 

 

1935 년 모로코령인 우즈다(알제리-모로코접경지역)에서 출생, 모로코에서 교육을 받은 후 

알제리민족해방군(ALN) 소령에 임관, 1962년 7월 알제리의 독립과 동시에 보건장관, 1963년 

외무장관, 1964 년 알제리민족해방전선(FLN)의 정치국원으로 선출. 1965 년 6 월 대통령 

A.벤벨라에 대한 쿠테타에서 H.부메디엔을 지지하고 외무장관에 유임되는 동시에 혁명평의 

회 의원을 지냄.1973년 비동맹국회의, 1975년 국제연합총회 제7차 특별회기, 1975∼1976년 

파리 국제경제협력협의회의 알제리 대표단장을 역임. 

 

1974 년 제 29 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의장에 선출 

 

알제리 혁명평의회 의장 “부메디엔”의 심복으로 정부 내에서는 서유럽제국과의 협조를 

주장하는 온건파였으며, 1978 년 부메디엔의 병사로 1979 년 외무장관직에서 물러나 스위스 

에서 망명생활하며 걸프제국의 외교고문을 수행. 

 

군부의 후원으로 1999 년 5 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취임후 지난 2004.4 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명실상부한 알제리의 실권자 역할 수행중 

 

( 핵심부처 장관 명단 ) 

 

부처명(Ministry) 장관 비 고 

Communications Boudjemaa Haichour  

Energy & mining Chakib Khelil 
1999.12 월부터 에너지장관 

직무수행중,2001 년 OPEC 의장역임

Foreign affairs Abdelaziz Belkhadem minister of state 겸임 

Trade & commerce Noureddine Boukrouh  

Interior & local government Noureddine Zerhouni minister of state 

Posts & telecommunications Ammar Tou  

Industrial & economic 

reconstruction 
El Hachemi Djaaboub  

Justice Tayeb Belaiz minister of state 

  

( 주요 정부기관 ) 

 

기관명 성 명 비    고 

Central bank governor Mohammed Laksassi 
알제리 중앙은행 

(Banque Nationale d’Algerie)총재 

Sonartrach 알제리 국영 

원유가스공사 
Meziane Mohammed 

알제리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파워 자랑 , 알제리경제주도 

 

 

 

http://100.naver.com/100.php?id=15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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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행정구역 
 

(중앙행정조직) 

 

헙법에서 정하는 대통령, 정부수반(수상) 및 29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 수상 및 

각부장관 이력내용 및 각부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자세히 

나와 있다. 

 

(지방행정조직)  

 

알제리에는 지방행정 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분권 차원에서 조직 

된 행정단위는 도(Wilaya/48개) 및 면(Commune /1541개),그리고 도(Wilaya)업무 위임 차원 

의 조직으로 군(Daira/160개)단위가 있다. 

 

이외 특별체제의 조직으로 수도 알제와 남부 일부지역은 지방행정조직중 별도 체제로 운영 

되고 있다. 수도 알제는 구(arrondissement)로 분할되고, 각 구(arrondissement)는 선거구 

단위가 되며, 구(arrondissement)차원에서 선출된 구의원들이 수도 "알제의 시의회(l'APC 

d'Alger)"를 구성하고 있다. 

 

(행정조직 발전과정) 

 

중앙집권 형식이 지방분권형식으로 완화되었기는 하지만, 모든 행정조직은 모두 중앙집권 

또는 지방분권원칙에 따르고 있다. 1962년 독립이후 알제리는 모든 권력을 국가가 통제하는 

행정시스템을 선택했으나,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조직으로 어느정도 위임되는 시스템으로 

발전되고 있다. 

 

도지사(Wali)와 군수(le chef de Daira)는 지방분권 조직의 책임자로 면(Commune)은 정치, 

행정,경제, 사회적 성격을 갖는 지방조직이다. 

 

 

32. 대외관계 
 

알제리는 집권 2기의“부트플리카” 대통령체제하에서 지난 1990년대 초반 위기상황을 

보상받고 상실된 국제정치적 지위를 되찾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 미국, 프랑스등 서방국들 

은 알제리가 추진중인 경제사회 개혁을 높이 평가하며 “부트플리카”대통령의 평화정책 

(Peace initiative)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60-70년대 알제리의 외무장관으로 제3세계 비동맹외교를 주도했던 “부트플리카” 

대통령은 국제정치무대에서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 2005년 4월 아랍 

정상회의 개최등 아랍권의 리더로 부상하려고 노력중이며 또한 아프리카연맹(AU)을 통해 

아프리카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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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관계 ) 

 

9.11테러사태로 알제리-미국과의 관계는 테러대처 공조체제 가동으로 강화되고 있는 중이다. 

1991년 총선결과의 취소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여론을 잠재우고 알제리는 미국에 앞서 이슬 

람테러세력과 전쟁을 수행중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지중해 

에서 미-알제리간 해군 군사합동훈련이 있었고 NATO 및 미 고위군사관료의 알제리 방문이후 

군사무기판매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알제리정부의 이슬람 무장세력에 대한 사면은 미국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가운데 알제리 국가수반으로서는 16만에 처음으로 지난 2001년 7월 

미국을 방문하여 부트플리카는 알제리 최초의 민선대통령으로 경제자유화조치, 평화정책 

(Peace initiative) 등을 시행해 미국등 서방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미공화당 부시행정부는 과거 민주당정권보다 알제리의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기업은 알제리의 산유량확대를 위해 관련분야에 U$45억을 투자중이며 미국 

방문시 TIFA(Trade &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미국은 향후 

미-알제리 경제관계 증진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은행등 금융권의 제도개혁을 권고하고 있다. 

 

   ( 대 EU관계 ) 

 

2001.12월 EU와 협력협정(Association Accord)를 체결한 협력협정이 2005년 4월 EU12개국과 

알제리국회의 비준을 마쳐 오는 200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게 되어 알제리는 EU 준회원국으 

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향후 12년간에 걸쳐 무역장벽이 철폐될 예정으로 있다. 

동협정은 관세인하,인적 교류 확대,자본 교류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종국적으로 

는 2015년을 목표로 EU와 알제리 등 지중해 연안국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목표로하고있다. 

 

알제리는 그 동안 다른 지중해 연안국가와는 달리 EU 준 회원국 가입에 많은 진통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협상이 진통을 겪은 주요 이유로 알제리측은 기존 가입국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근 튀니지나 모로코의 경우 EU와 준회원국 가입이후 주요 산업이 전멸하였는데 특히 튀니 

지의 경우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섬유 산업이 고사직전에 몰려 있으며 

모로코의 경우 농산물이 전혀 유럽쪽으로 수출되지 못하는 득보다는 손실이 많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두번째로는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알제리측은 관세의 점진적인 

완화를 요구하는 반면 EU쪽은 보다 적극적인 관세 철폐를 요구하였으며 특히 농산물 관련 

상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외에 EU쪽이 완강한 거부자세를 

보인 인적 교류 문제 해결도 협상 지연의 한 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협정에서 관심을 끄는 분야는 단연 알제리와 EU간 관세 완화 문제로 2015년 관세철폐 

를 목표로 향후 10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관세인하 내용을 보면 협정이 발효와 동시에 유럽산 원자재,반제품에 대한 관세는 15%에서 

5%로 감소되며 중간재의 경우 협정 발효시점부터 5년간에 걸쳐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으 

로 되어 있으며 설비재의 경우 협정 발효시점부터 매년 20%씩 관세를 경감토록 되어 있음. 

또한 완제품의 경우 협정 발효시점부터 10년간에 걸쳐 관세를 매년 10%씩 경감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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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정으로 알제리 산업의 경우 비교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의약 산업의 경우 알제리 

인건비가 저렴하고 비교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보다 손쉽게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화장품,화학 제품 등 알제리가 취약한 부분을 보이고 있는 산업 

의 대부분은 유럽산이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알제리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알제리의 이번 EU가입 서명은 자국의 취약한 산업기반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라는 국제 경제 

질서에 합류하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며 이번 협정을 계기로 유럽기업인의 대 알제 

리 투자진출 강화, 일부 알제리 기업의 생산성강화,선진기술 도입, 자본 이동의 투명화,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프랑스 관계 ) 

 

알제리와 프랑스는 정치,경제,문화,혈연적인 인간관계로 과거 식민종주국인 프랑스와 밀접 

한 관계에 있다. 현재 100만명이상의 알제리계가 마르세이유등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는 알제리 부트플리카정권에 암묵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간 알제리 

이슬람 테러 세력이 프랑스 민간인을 테러한 것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불편했으나 지난 

1962년 대불독립이후 프랑스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2003년 3월 시락 대통령의 알제리 공식 

방문으로 양국관계는 급진전을 이루고 있다. 

 

 

33. 국가경쟁력 
 

( 국가경쟁력 ) 

 

알제리의 국가경쟁력은 경제 및 사회발전단계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특정분야를 제외 

하고는 대략적으로 한국보다 20-30년정도 전부문에 걸쳐 발전속도가 늦은 것으로 평가된다. 

즉 2004년도 알제리의 국가경쟁력은 70년대초의 한국의 경제발전단계와 사회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알제리는 국영기업에서 운영하는 원유 및 가스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국가기간 인프라 및 

기초 제조업이 발달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거의 전무 

한 실정이며 교육도 문맹률이 5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s Forum)이 발표한 2005년 아랍국가 경쟁력 분석 보고서(The 

Arab world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알제리는 아랍 12개국가중 10위를 차지해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국은 알제리를 비롯해 인근 모로코, 

튀니지와 예멘, 카타르, 바레인,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레바논, 

요르단 등 12개 국으로,알제리는 경제여건이 유사한 국가인 모로코(8위)과 이집트(9위)에 

비해 열세를 보였다.  

 

알제리는 은행시스템의 낙후성과 공기업의 비효율성, 공공기관의 Red-tape등 부패가 해외투 

자유치 저조 사유에 명시될 만큼 정부의 경제환경 투명성제고와 경제시스템개혁 노력 등이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알제리는 국제에너지가격 인상에 힘입어 안정적인 재정수 

입의 혜택으로 거시경제 환경부분에서 모로코보다도 높은 8위를 차지했을 뿐 기술력등에서 

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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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는 1인당 GDP 2500달러로 요르단 2000달러,모로코 1500달러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인근 튀니지 3000달러보다 소득수준이 낮고 중동 산유국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경제 발전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아랍 12개국 주요 분야별 글로벌경쟁력 순위 > 

 

국명 경쟁력 기술력 공공기관 서비스 거시경제환경 

카타르 1 2 1 1 

아랍에미리트 2 1 3 2 

바레인 3 3 4 4 

오만 4 9 2 3 

요르단 5 4 5 7 

튀니지 6 5 6 6 

사우디아라비아 7 6 8 5 

모로코 8 10 7 9 

이집트 9 7 10 10 

알제리 10 12 9 8 

레바논 11 8 11 12 

예멘 12 11 12 11 

자료원: World Economic Forum 

 

 ( 국제신용도 ) 

 

한편 프랑스수출보험공사(COFACE)는 각국의 수출 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수출위험이 없는 국가는 A1, A2, A3, A4 등 4개 등급으로 위험이 있는 국가로는 B, C, D등급 

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국의 정치·경제 및 재정환경이 재정약속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평가 

하고있는데 2002년 발표한 각국의 수출신용 등급 보고서를 통해 알제리를 여전히 정치· 

경제환경이 불안해 기업의 대외지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투기적인 위험이 상존하는 

C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COFACE는 알제리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는 석유, 가스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유럽국가들이 

알제리 가스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알제리 경제가 지나치게 크게 

석유, 가스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리나 농업생산이 그 동안의 투자소홀로 자연 기후 

조건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점을 불안요인으로 우선 지적하고 있다.특히 알제리의 산업 및 

금융 분야가 취약하며 경상수지 또한 과도한 외채, 공무원 봉급에 따른 지출의 경직성 때문 

에 석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쉽게 외자를 조달할 수 없어 석유가 하락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를 메꿀 수단 

이 부족하며, 또한 사회적으로는 실업률이 증가해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은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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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유화 지수) 

 

지난 2000년 캐나다 뱅쿠버에 본부를 둔 FRASER 연구소가 전세계 12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한 2000년 각국의 경제 자유화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알제리는 우크라이나, 콩고, 

미얀마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경제 자유화가 뒤떨어진 국가로 평가된 바 있다. 

 

FRASER 연구소는 국가의 경제정책 개입, 법규 준수, 재산권 보호, 내외시장 접근 정도를 

중심으로 매년 각국의 경제 자유화를 최하 0점에서 최고 10점으로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알제리는 조사대상 123개국중 120위를 기록해 경제 자유화가 가장 뒤진 국가중 하나 

로 기록된 바 있다.  마그레브 국가중에서는 모로코와 튀니지가 각각 73위를 기록해 120위 

를 기록한 알제리의 경제자유화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34. 도량형/도향형 
 

(도량형) 

  

알제리는 오랜기간 동안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아 각종 규격 및 표준이 프랑스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도량형은 프랑스식 미터법이 일반적이다. 즉 거리에는 미터, 무게에는 그램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 게 : g, ㎏, ton 

길 이 : ㎝, m, ㎞  

  

(전기규격)  

  

소형주택에는 단상 220볼트가 공급되고 있으며, 대형주택 및 건물,  공장등에는 삼상 380 

볼트가 공급되고 있다. 전기 주파수도 50HZ로 한국과 다소 다르며 각종 플러그나 콘센트의 

규격 도 유럽 즉,프랑스식 표준을 따르고 있어 한국과 다르다. 

 

 

35. 관공서 관행 
 

(민원처리기간) 

  

알제리 정부기관 및 국영은행등 관공서의 민원업무등 사무처리 관행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준하는 원칙과 문서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리 관행은 융통성이 없으며 수동적 

이며 업무처리 기한이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90년초까지 지속된 사회주의 체제의 습성으로 행정 서비스 마인드가 없으며 민원처 

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의 대가로 급행료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나 최근들어 

민원과 관련 로비가 생겨나고 있다. 보통 당일 처리되는 간단한 계약서 공증과 1달이상 

소요되는 자국인의 여권발급업무 등으로 사안에 따라 상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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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투자관련 민원은 비교적 신속히 처리되고 있으며 부트플리카대통령의 재선으로 

정치,경제,사회등 각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 민원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관공서 방문시 유의사항) 

  

알제리 관공서의 업무처리 관행은 대체로 관료적이며 번문욕례(레드  테이프)가 많고 배타 

적이다. 최근까지 외국인이 알제리 관공서에서 신속히 일을 처리하려고 하려면 현지인을 

대동하여 로비를 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관련공무원 로비시 실무자에서 담당국장까지 로비를 해야하는 점이 어려운 점이다. 

알제리 공무원들은 자존심과 업무 프라이드가 있어 윗선에서 누르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으 

니 유의해야 한다. 한마디로 전방위 로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원칙과 신념으로 일을 처리하 

는 경우가 많으니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방문 최소한 수일전에 서면으로 면담약속을 신청하고 방문시에는 가급적 정장을 하고 신분 

증을 지참하고 약속시간 전에 도착해 대기해야 한다.  유력기관 고위층일 경우 긴급한 외부 

약속으로 출타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방문 수시간 전에 약속시간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 국제공항 및 항구 
 

(국제공항) 

 

알제공항은 연간수송객수 690만명으로 북부아프리카를 대표하는 항공요충지였으나 1992년 

이후 무장 이슬람세력의 테러로 공항운영이 위축되어 왔다. 현재 알제리에는 12개 처의 

공항이 산재해 있으나 주요 공항은 알제, 오랑, 콘스탄틴, 아나바시에 국제공항 4곳이 운영 

되고 있다. 

 

알제리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은 알제시내에서 20킬로 떨어진 알제 국제공항(AEROPORT DE 

HOUARI BOUMEDIENE)으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등 유럽 주요도시와 모로코, 두바이등 

중동 주요도시를 연결하고 있다.지난 1994년 12월 이슬람과격단체(GIA)가 에어프랑스 공중 

납치사태로 알제 취항을 중지하여 왔던 Air France가 2003년 5월부터 알제리에 취항을 재개 

하였다.  

 

한편 알제리 수도 알제에 취항하는 국제 항공편(8개사)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공사 웹사이트 참고하면 된다. 알제리 비지니스출장시 주의할 점은 에어알제리의 

경우 연착(Delay)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알제리를 경유할 경우 가급적 에어프랑스, 

알이탈리아항공등 유럽항공사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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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알제리/ Air Algerie : www.airalgerie.dz ) 

 

운행구간 운행요일 항공시간 비   고 

Bruxelles- Alger 매주 금,월 13h 45  

Barcelone- Alger 

Madrid- Alger 

매주 수 

매주 금,월 

매주 토,화 

23h 40 

18h 20 

13h 20 

 

Geneve- Alger 매주 목,토,월 13h 50  

Istanbul- Alger 매주 토 19h 10  

Londres- Alger 매주 금,일,화 13h 50  

Rome- Alger 매주 목,토,월 12h 20  

Marseille- Alger 
매주 수,금,토,월 

매주 목,일,화 

13h 50 

17h 35 
 

Casablanca- Alger 
매주 수,금 

매주 일 

11h 30 

11h 20 
 

Paris-Alger 
매일 

매일 

12h 25 

09h 10 

17h 30 

20h 05 

파리 드골공항 

파리 오를리공항 

(ORLY L’OUEST) 

 

( 에어 프랑스/ Air France: www.airfrance.fr ) 

 

운행구간 운행요일 항공시간 비   고 

Paris- Alger 매일 2회 
06h 30  

16h 00 

파리 오를리공항 

(ORLY L’OUEST) 

 

( 에어 모로코/ Air Maroc: www.royalairmaroc.com ) 

 

운행구간 운행요일 항공시간 비   고 

Casablanca- Alger 매주 토,월,금,목 08h 20  

 

( 터어키 항공/ Turkish Airlines:  www.turkishairlines.com) 

 

운행구간 운행요일 항공시간 비   고 

Istanbul- Alger 매주 토,월,화,수,목 12h 25  

 

 ( 알리탈리아 항공/ Alitalia: www.alitalia.fr ) 

 

운행구간 운행요일 항공시간 비   고 

Rome- Alger  

Milan- Alger 

매일 

매주 토,월,목 

11h 55  

13h 25 

 

 

 

 

http://www.airalgerie.dz/
http://www.airfrance.fr/
http://www.royalairmaroc.com/
http://www.turkishairlines.com/
http://www.alitalia.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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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니지 항공 Tunis Air : www.tunisair.com.tn) 

 

운행구간 운행요일 항공시간 비   고 

Tunis- Alger 

 

매일 

매주 일 

15h 30  

13h 00 

 

   

 (국제항구) 

 

알제리에는 13개의 주요 컨테이너 항과 2곳의 원유 및 개스 선적을 위한 터미널 시설이 

갖추어져있다. 지난 1994년 기준 처리물동량은 82백만톤인데 주요항구는 알제항이며 최근에 

아나바(Annaba)항은 37만톤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다목적항구로 현대화공사를 마쳤다. 

 

알제리 항만당국은 지난 1999년부터 통관 자동관리 시스템 (SIGAD)을 도입하여 2004년중 

컨테이너의 신속한 통관을 스캐너 시스템을 알제항에 설치해 물동량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 

하고 있으나,컨테이너 하역시 열악한 항만시설로(알제항의 경우 컨테이너 평균 대기기간이 

2001년 23일) 심한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5년 하반기중 국제입찰을 통해 항만확장 

및 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시설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 알제리 여객선 정보 ) 

 

알제리 여러 항구도시에서 프랑스 마르세이유(Marseille)와 스페인 리칸트(Alicante) 간 

페리가 왕복 운행되고 있다. 

  

 - Marseille(프랑스) ‾ Alger, Oran, Bejaia, Skikda, Annaba  

 - Alicante(스페인) ‾ Alger, Oran 

  

프랑스 Marseille-Alger 간 운행시간은 14:00-익일 12:00 로 총22시간 소요되며, 편도요금 

은 1등칸(침실,화장실,샤워시설) 이 약 90미불정도(DA6,820) 되며, 주 1회 왕복 운행되며 

차량 탑재도 가능하며 상세정보는 웹 싸이트( http://www.algerieferries.com/) 를 참고하 

면 된다. 

 

 

37. 매스미디어 
 

(매스매디어) 

  

알제리에는 약 150여종의 주간 또는 월간지와 30여개의 일간지가 발행되고 있는데 일간지의 

전체 발간부수는 120만부수이며, 아랍어판 El-Khabar지는 일 40만부가 발행되고 있다.  

 

1990년 정보법 (Informations Law) 통과이래로 출판물 창조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 

는 언론자유화 분위기로 수백개의 새로운 출판물이 발간되고 있다. 

알제리 신문은 많은 양의 인쇄물, 발행부수 및 사설의 자유를 통해 알수 있듯이 아랍 세계 

에서 가장 제약을 받지 않는 신문이다. La Tribune, L'Autentique, El Sabah, El Djadid, El 

Houria, Le quotidien d'Oran 같은 일간 및 주간지들이 1992년 이후 창간되어 현재 가장 

많이 구독되며 알제리를 대표하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http://www.tunisair.com.tn/
http://http:/www.algerieferri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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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신문 및 협회지 ) 

 

알제리의 대다수 정당들은 그들 자신의 신문을 소유하고 있으나 폭넓지 못한 독자층으로 

인해 거의 중단되었다. 소수의 정당들만이 여전히 그들의 신문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배부용의 20개의 일간지 및 40개의 주간지 일부는 다른 정당의 사설과 유사 

한 사설란을 가지고 있다. 

 

(시,청각 매체)  

 

알제리에서 TV와 라디오 방송국은 공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알제리의 많은 지역들이 그 

지역라디오 자체방송국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16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지역에방송되고 있다.  

 

( 위성방송 ) 

 

위성방송 수신이 금지된 나라들과는 달리 알제리는 어떠한 제한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위성 안테나는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다. 800만에 달하는 가구의 알제리인들은 다양한 

유럽 및 아랍 채널을 수신한다.  

 

( 언론 활성화 정책 ) 

 

봉급 기금: 정부에 의해 보조된 500,000,000 (9,090,909 달러) 알제리 디나르의 원조 기금 

으로 사유신문사가 설립되었다. 공공분야를 떠나고자 희망했던 일련의 신문 기자들은 독립 

신문사를 설립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보증된 2년간의 봉급에 준하는 액수의 재산 혜택을 

받을수 있었다. 

 

그외 출판 비용: 1990년 사유 신문사 설립으로부터 1995년 12월 31일 까지, 정부는 출판 

비용을 보조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실제 비용과 편집자들이 내야하는 비용의 차이를 

층당할 수 있었다. 

 

직접원조: 국유, 사유 혹은 정당소속 이건, 대 다수의 출판사들은 정부로부터 특별 기금의 

범위내에서 혜택을 받았다. 

 

언론 센터: 정부는 편집자들에게 유용한 3개의 언론 센터를 건립했다.  

 

기자 보호 및 신문사 안전: 기자의 보호와 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600명 

이상의 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주거지역을 개방해 왔다. 주요 손해 비용들은 정부 

에 의해 완전히 지불된다. 

 

( 언론자유 및 긴급상황 ) 

긴급상황과 관련된 문서들은 어떤 조건에서든 생각 및 의사 표현 자유원칙과 신고 행위에 

의해 지배되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 긴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아온 언론 

자유의 명백한 증거는 긴급 상황과 관련된 문서 공포후에도 나타나는 출판물의 증가이다. 

La Tribune, L'Autentique, El Sabah, El Djadid, El Houria, Le quotidien d'Oran 같은 일간 

및 주간지들이 1992년 이후 창간되었다. 조합형성 자유또한 보장된다. 대부분의 신문사 

협회와 AJAA SNJA를 포함하는 노동조합들은 긴급 상황하에서 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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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수단: 세계 다른 국가들처럼 알제리는 언론자유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공공 질서 

를 위협하는 어떠한 위법 행위에 대한 면책의 변명이나 정당화의 구실로 이용될수 없음을 

인지한다. 시민 개개인은 자신의 국가 정의에 책임이 있다. 기자들은 특히 보도 매체와 

관련된 법칙을 준수하며 또한 명예 훼손같은 다소의 범죄행위를 규정하는 법칙에 따른다. 

그러한 위법 행위들은 민사소송에 걸려 왜곡된 보도를 정정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 

을 지불해야 하는 일간지들이 난무하는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다. 

 

 

38. 주한 주재국기관 
 

(주한 알제리 대사관 ) 

  

대사관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2동 2-6 

전화: 02-794-5034/5 

팩스: 02-792-7845 

업무시간:09:00-12:00 & 13:00-17:30, 토요일 휴무 

대사 :  Ahmed Boutache  

  

( 대사관 약도 ) 

  

 

 

39. 물가정보 
 

알제리의 최근물가는 부동산임대료를 비롯해 전기수도가스요금, 식품류, 호텔비등 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이처럼 물가가 인상되고 있는 이유로 그간 

알제리정부의 재정보조가 줄어들고 있고 대부분의 공산품과 식품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주수입국인 유럽의 유로화강세가 지속되어 이런 변수가 현실물가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현지물가에는 이중물가가 존재하고 있는데 외국인용물가와 내국인용 물가지수가 다르 

게 적용되고 있다.예를들어 알제리에서 비행기표를 구입할 때 내국인에게는 할인이 주어지 

는 반면 외국인은 30%정도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알제리의 주요 품목 물가표-200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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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준품목 금액(USD) 품목 내역 

스테이크 20.0 소고기,1인분 

미네랄 워터(국내산) 0.5 1.5리터 
식  품 

기호품 
수입담배 4.0 말보로라이트 1갑, 20개피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2,500 150m2/월, Semi-furnished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2,000 150m2/월, Semi-furnished 
주  택 

사무실 
사무실 임차료 3,500 150m2/월 

자동차 2000cc  25,000 한국산, 오토, 에어컨 

시내버스 요금 0.3 1구간 

택시요금 1.5 기본요금 

교  통 

차  량 

택시요금 0.6 추가요금, Km당 

공중전화요금 0.05 시내, 3분 

국제전화(할인) 5 현지-서울, 3분 

전기요금 0.1 가정용, 1Kwh 

통  신 

전  기 

인터넷 사용료 500 ADSL,512 Kbps 1개월 기본료 

골프장 그린피 30 비회원, 18홀 1라운드 
레져.오락 

영화 관람료 3.0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의  료 병원진료비 5.0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과초진 

특급호텔 숙박료 250 할인, 싱글 1박 
호  텔 

중급호텔 숙박료 150 할인, 싱글 1박 

사무실비서 월급여 250 초임, 학력불문 
임  금 

사무실직원 월급여 350 대졸, 초임 

 

 

40. 경제발전사 
 

프랑스와 6년간에 걸친 독립전쟁후 지난 1962년 130년만에 독립을 쟁취한 알제리는 독립초

기부터 근 30년간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운영하여 경제발전이 정체되어 왔었으나 지난 

1989년 헌법개정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여 개방경제를 지향하게 된 지 10여년 밖에 경

과하지 않은 자본주의의 초년국이라 평가할 수 있다. 

 

알제리는 1990년 중반 모라토리움선언등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었으나 1990년 

대말 이후 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이 집권이후 시장경제하의 실질 경제개발 촉진을 위 

한 경제개혁을 우선적 정책과제로 정하고, 국가 예산과는 별도의 공적자금 U$80억이 투입되 

는 "경제도약 4개년 계획(2001-2004)"을 수립하여, 빈곤, 청년실업, 주택난등 사회불안 

요소를 를 제거를 통해 사회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경제 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정책으로는 경제도약 4개년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은행. 

재정분야를 개혁하고 공공 재정분야의 관리 개선, 투자유치 및 민영화 촉진, 농업.농촌 

개발, 어업분야 개발, 정보통신분야 개발, EU 준회원국 가입(조약, 2002.4 서명하여 2005년 

7월 1일부 발효)과 현재 추진중인 WTO가입 협상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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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경제정책 
 

알제리는 현재 과거 계획경제 시스템에서 개방 시장경제 체제로의 경제개혁을 진행중에 

있는데 즉,효율적인 경제구조 기반 조성차원에서 경제 시스템의 대대적 재조정 진행중에 

있으나 노조 및 군부등 기득권층과 경제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진척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편 알제리는 EU와의 협력협정체결과 조만간 가입이 예상되는 세계 

무역기구(WTO)가입준비의 일환으로 통상법 및 기업 STATUS와 같은 법제도적 정비를 진행 중 

에 있다. 금융, 재정, 재화 및 서비스 분야를 자유화하고 그 운용의 현대화와 관세 및 세제 

개혁, 투자관련법령 및 공기업 민영화법령 재개정(2001.7)등이 현재 추진중인 주요 경제개 

혁과제들이다. 

  

알제리정부는 소나트락등 주요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민영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산업전분야에 걸친 50여개 공기업 그룹의 143개 자회사를 민영화 추진 대상으로 기선정 

(2001.11)한 바 있으며, 현재 민영화 작업 추진중에 있으나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이고있다.  

    

( 5개년 경제도약 계획/Plan Triennal de Relance Economique 2005-2009)  

 

알제리정부는 공적자금 U$500억불을 4개년에 걸쳐 투입하여 인프라확충,고용창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동 공적자금의 약 250억불을 알제리 사회간접자본 현대화에 

투입되는 기회를 활용하여 유럽,중국등 국가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석유산업 분야외 

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500억달러 규모의 경제개발 계획인 알제리 현대화 사업계획은 ▲2009년까지 

23개 병원 건설 ▲2009년까지 지중해 연안고속도로 총연장 1270㎞ 중 30% 건설 

▲2020년까지 56개 댐 및 지하수 관정 10만개 건설, 44개 대형 담수센터 건설 ▲2009년까지 

100만호 등 주택 200만호 건설 ▲2005년 중 27개 석유탐사 시추 국제입찰 ▲관광지 개발 및 

호텔 37개 건설, 사막 관광화 및 오아시스 복원 ▲양식 어업 도입 등 총 3만개 프로젝트로 

되어 있다.  

 

( 경제정책 3대 역점분야) 

 

알제리정부는 경제 정책 3대 역점 분야로 1) 정보통신분야 : 4백만의 잠재가입자가 

예상되는 이동통신시장 뿐만 아니라, IT분야 국가 기본 계획 이행에 관련 외국의 대알제리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2)농식량분야 : 식량안보 확보차원에서 농업생산력 확대가 필요 

해 농식량 산업 분야나 농업분야의 직접투자 및 파트너쉽 관계를 통한 투자기회를 개방하고 

있으며 3) 주택분야 : 주택부족분 200만호 뿐만 아니라 연 신규수요 60만호(현재공급물량은 

30만호) 감안하면, 주택건설 시장 진출 가능성이 유망하며4) 95억DA 투입(2001-2004간)되는 

수산업 분야개발 정책에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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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금융통화제도 
 

최근까지 알제리경제는 낮은 2-3%대의 인플레이션율 유지하며 안정된 금융통화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이는 기초생필품의 가격 상승제한과 가스등에 적용되는 이중가격제등으로 

유지해 올 수 있었다. 알제리 중앙은행은 디나르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하고 있으며 2002년 알제리 통화금융당국은 통화정책을 시장에 연동시키기 위해 할인율을 

5.5%로 인하했고 다시 2003년 5월 이자율을 4.5%로 하향 조정하였다. 

 

통화정책 완화의 주목적은 건설부문에 활력을 주기 위한 시책으로 알제리의 주택부족 현상 

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전반을 흔드는 심각한 난제로 부상해 매년 

10만호의 주택건설정책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비석유부문의 산업성장을 지원하기위해 경제 

구조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다. 향후에도 알제리 금융통화당국은 신축적으로 

운용될 것이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3. 주요산업동향/정보통신시장동향 
 

(알제리 이동통신 시장, 본격 경쟁 돌입) 

 

지난 2001년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3명에 불과하던 알제리의 이동통신 보급율이 2001 

년 하반기 이동통신 사업자 라이센스 매각을 통한 경쟁체재 도입으로 최근 2년사이에 폭발 

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알제리 우정통신부(Ministry of Posts & Telecommunications)는 시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 GSM 민간사업자 라이센스를 이집트의 Orascom Telecom에 허가한 후 지난 

2003년말 제 3이동통신 라이센스를 쿠웨이트의 “알 와타니야”사에 인가하여 2004년 하반 

기 서비스를 앞두고 있어 알제리의 이동통신시장은 3사간의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1년까지 이동통신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던 알제리 국영 AT사는 그간  네트 

워크 부족과 높은 요금체계로 인해 가입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었으나 

알제리정부가 지난 2001년 7월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에 사업자 라이센스를 U$ 7억에 

매각하여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여 U$3억을 추가 투자해 네트워크망 확충과 선불카드(Pre- 

Paid)등 서비스 상품을 선보여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알제리정부와 오라 

스콤사와의 계약에서 2004년말까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오라스 

콤사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시간을 갖출 수 있게 된 점이 단기간에 알제리 이동통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알제리에는 국영 Algerie Telecom,제2 이동통신으로 출발했으나 현재 알제리 이동통신 

시장을 90% 점유하고 있는 이집트의 ORASCOM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알 와타니야”사의 시장 진입으로 알제리 이동통신시장은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체제에 들어가 예정이다. 지난 2003년말 알제리 정부는 제 3 이동통신 사업자로 

쿠웨이트 “AL WATANIA”사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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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알제리 이동통신 시장 규모는 2005년까지 가입자수가 6백만명,2010년 천만 가입자에 

이를 정도로 시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4년초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총 1,450천명으로 이중 1,300천명이 제2이동통신인 ORASCOM사에 가입하고 있다.. 

 

2003년말 기준으로 알제리의 이동통신 가입율은 10%미만에 불과해 인근 튀니지나 모로코의 

이동통신가입자수 5백만명에 크게 뒤져 있는 상황이다. 알제리 정부는 이동통신망을 계속 

확장하여 2010년에는 이동통신 가입율을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3년 4월 국영 AT사는 폭주하는 이동통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입찰을 

통해 이동통신 설비 공급자로 스웨덴의 ERICSSON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50만 회선의 

이동통신망을 신규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9월 실시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지난 2월 

설비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3월 15일 공식 계약이 체결되었다.  2001년 3월 탄생한 ALGERIE 

TELECOM사는 이번 ERICSSON사의 설비 공급 계약으로  경쟁 업체 ORASCOM사를 제치고 알제리 

이동통신 시장의 장악을 희망하고 있다. 

 

ALGERIE TELECOM사는 현재 135천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반 전화 가입 

자 2백만 명을 확보하고 있다. 2001년 7월 알제리 시장에 진출한 ORASCOM사는 현재 315천명 

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알제리의 이동통신 수요는 6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위해 제3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했다. 

 

한편 스웨덴 ERICSSON사의 설비 공급 계약으로 알제리 통신 사업의 독점화 우려가 일고 

있다. 1970년부터 알제리 통신 시장에 진출한 ERICSSON사는 일반 통신 설비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으며 디지털 중앙전화처리 단말기 회사인 SITEL사 주식의 35%를 갖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독점을 막기위해 설비공급 업체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추세에 대해 ALGERIE 

TELECOM사는 폭주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기위해 가장 빨리 설비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ERICSSON사를 선정하였다. ALGERIE TELECOM사는 향후 5개월안에 50만회선의 이동통 

신을 공급해야 할 실정이다. 

 

한편 알제리 정부는 국영 통신업체인 ALGERIE TELECOM사의 경쟁력제고와 개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부 보유주식 30%를 2004년중 외국인투자자에 매각할 예정으로 있다. 

 

알제리의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오는 2010년까지 10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알제리의 일반전화(Fixed Line) 가입자는 270만명으로서 가입율은 6%에 불과하며 73만명이 

일반전화 가입을 신청해놓고 있다 

 

(GSM단말기 시장,알제리산 공급 개시로 시장경쟁 치열) 

 

알제리 국영 정보통신장비 제조기업인 SITEL사는 이태리 단말기공급업체와 공동으로 알제리 

TLEMCEN지역에 알제리내 최초로 국내에서 GSM 단말기를 자체 생산하여 국내 소비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번 국내생산되어 공급되는 휴대폰 단말기는 중저가의 9,000디나르(약 125불)에 시판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80%선을 차지하며 최근들어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선불카드(Pre-paid) 소비자를 겨냥한 중저가의 단말기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생산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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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영 알제리텔레콤(Algerie Telecom)사의 유무선을 합한 전화라인 가입자수는 60만에 

불과해 수년간 정체상태인데 이는 알제리텔레콤사의 민영화 부진과 서비스부재와 2000년대 

들어 알제리내 이동통신 사업자가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유선라인보다는 선불방식의 

무선통신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알제리 이동통신 시장은 최근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알제리 정부는 이미 

상용 서비스 되고있는 국영 ALGERIE TELECOM, 제2 이동통신인 이집트계열의 ORASCOM에 이어 

제 3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라이센스를 지난 2003년말 쿠웨이이트의 Al Wataniya사에 

매각하여 현재 서비스준비중에 있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03년말 현재 알제리의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총 12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국영 ALGERIE TELECOM사에 30만, 제 2 이동통신사업자 ORACSOM TELECOM 가입자수가 

90만명을 기록하고 있으나 네트워크 부족으로 통화서비스가 양호하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이동통신시장 개방후 가입자를 후발 외국계 민간이동통신 서비스사에 주도권을 상실한 

알제리 국영 ALGERIE TELECOM 사는 자본매각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번 국내 단말기생산을 계기로 공격적인 마켓팅전략을 펼칠 예정으로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S전자가 알제리시장에 고급형 모델($400-$600대)을 시판하며 유럽,미국 

의 유수 메이커와 치열한 경쟁을 하며 시장을 주도해 왔는데, 최근들어 국내 L사도 최근 

시장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를 주 마켓대상으로 판촉을 

벌이고 있는 중 이다. 

 

알제리 인근국인 모로코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8백만을 돌파한 가운데 현재 보급율이 

10%미만에 불과한 알제리는 북부아프리카시장에서 가장 성장속도가 빠른 잠재시장으로 남아 

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120만명에 불과하나 오는 2004년말까지 200만에 달 할 

전망이며 알제리의 연간 GSM단말기 시장규모는 2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이동통신망을 계속 확장하여 2010년에는 이동통신 가입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국영 ALGERIE TELECOM사는 폭주하는 이동통신 수요를 대비하여 금년중 

50만 회선의 이동통신망을 신규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다.  

 

 

44. 주요산업동향/의약품시장동향 
 

알제리의 년간 의약품 수요는 6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수입산이 전체수요의 85%를 차지하 

고 있으며 나머지 15%는 알제리산이 충당하고 있다. 알제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 

수효는 3,000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의약품 제조사는 SAIDAL 등 10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약품 수입상은 60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민간기업이며 전국에 6,000개의 

약국이 산재해 있다.  의약품 도매상은 400개 그리고 소매상은 100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의약품 수입은 대부분 자유화되어 있다.  

 

의약품을 알제리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알제리 보건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며 등록비용은 품목에 관계없이 대략 2,000 달러에 책정되어 있다. 알제리 정부는 

의약품 수입을 허가할시에 2년후에 반드시 알제리에 투자를 하도록 엄격한 법 제도를 

시행하여 현지 투자 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의약품 수입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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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의 의약품 국별 수입현황을 보면 전체 수입의 80%를 프랑스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요르단 3%,스위스 3%,이태리 3%로서 프랑스산이 알제리 의약품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의약 

품 수입 관세는 5%이며 부가세는 면제하고 있다. 

 

 

45. 주요산업동향/자동차시장동향 
 

(알제리,수입신차시장 경쟁 치열) 

 

알제리는 2004년들어 전면시행되고 있는 중고차 수입금지와 안전검사제도 시행으로 신차 

수요 증가중이다.연간 신차시장규모 20만대선으로 우리나라 유럽등 신차메이커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따른 세계 유수의 자동차메이커간 시장쟁탈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국내 K사는 

지난 5월 기존 Show Room을 이전해 신차발표회를 성대하게 개최해 알제리시장 확대를 위한 

행사를 가져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그간 알제리시장은 인근 프랑스산과 한국산차량이 시장을 석권해 왔으나 세계 유수의 자동 

차 메이커간 시장결쟁이 치열해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알제리에는 매년 5만대 의 

중고차량이 전문수입업체와 재외알제리거주민에 의해 반입 되어 왔으나 중고차 수입 금지조 

치로 대체수요가 2-3만대 증가할 것으로 자동차수입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알제리의 차량 총 운행대수는 3백만대가 돌파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70%가 

10년 이상된 노후화된 차량으로 대체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향후 수년간은 안정적인 

신차수요가 있는 북아프리카의 유망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자동차업계의 분석 

이다. 

 

알제리의 신규 차량 수입 잠재력은 년 20만대로 추산되고 있는데 신규 수입시장을 놓고 

우리나라 H, K사 및 프랑스,일본차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3년 9월 현재 통관된 차량수입 기준 프랑스이 푸조,르노사가 각각 15,000대와 9,000여대 

를 판매하여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H, K사는 8,500대와 

2,500여대를 판매하여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중이다. 

 

국산차 수입을 전담하는 딜러에 의하면 우리나라자동차 수출물량이 달려 적기 공급이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재 국산차를 구매를 원하는 천여명의 고객이 공급이 원활한 유럽산이 

나 일본산 자동차 구매를 검토하고 있어 시장유지를 위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46. 주요산업동향/가전제품시장동향 
 

(알제리, 첨단 가전시장 본격 형성될 듯) 

알제리의 최대 전자제품 제조 사기업인 BYA 전자는 오는 7월과 내년초에 LCD TV 및 홈 

자동화(INTELLIGENT HOUSE)관련 하이테크 제품을 최초로 알제리 내수시장에 출시하여 본격 

마케팅을 구사할 예정으로 있어 오는 2005년에는 첨단전자제품시장이 본격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초기 연간시장규모는 U$ 5억정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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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오토메이션 관련제품인 INTELLIGENT HOUSE제품은 집안의 TV 기능,인터넷 연결 도구, 

CD/DVD PLAYER 등의 조작 기능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PC를 통해 원격 자동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서버가 관건이다. 알제리에서 2005년에 유통될 이 신제품이 LCD 와 함께 

알제리는 물론 북부아프리카권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YA 전자는 알제리 서부 최대 상업중심지인 ORAN에 공장이 있으며 프랑스 THOMSON 사의 

브랜드로 C-TV를 연간 75,000대를 생산하는 공급능력을 갖고 있으며,또한 주방 요리용 렌지, 

냉장고 및 세탁기등 백색 가전제품도 THOMSON 브랜드로 현지 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동사는 

세계 최대규모의 위성수신기 시장으로 알려진 알제리 위성방송수신기 시장에서 최대의 

제조능력과 제 1위의 시장점유를 보유한 업체로 연간 25만대를 판매하고 있다. 

 

한편 관련 전자업계에서는 2005년초에는 알제리의 홈 오토메이션등 관련 첨단 전자제품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여 시장선점을 위한 한국,일본,유럽,미국등 관련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47. 주요산업동향/건설기자재시장동향 
 

(시장개황) 

 

최근들어 알제리의 정국이 안정을 보이고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증가로 

정부차원의 도로,항만등 인프라확충과 주택건설등 공공건설분야의 경기가 타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활황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 2000년도부터 추진되었으나 알제리의 내부사정상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 이전에 U$70억에 달하는 1,216 KM길이의 동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4개의 신 공항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2008년까지 총 길이 1,300 KM에 달하는 신 국도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부 사하라 지역을 

중심으로 가스,원유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여기에 필요한 도로 건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알제 수도 하수도 보수 공사를 진행 

하고 있으며 특히,지난 2003년 5월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파괴된 주택건설,도로건설 작업 

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유압 브레이커 등 건설중장비 부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수요동향) 

 

최근 건설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유압브레이커(Hydraulic Breaker)등 건설 기자재관련 제품 

시장은 매우 역동적이며 수입량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2002년 1,070만불/2003년 

상반기 기준 750만불)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의 경우 유압 브레이커 품목의 수요는 

관련업계의 추산에 의하면 년간 2천만 달러 내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알제리의 주요자원은 개스 및 원유등 Hydrocarbon산업으로 유압분쇄기는 광산보다는 주로 

건설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알제리내 대도시인 수도 알제, 아바나,스키다,사하라 

남부권을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형공사가 계획되거나 진행주에 있으며  

건설시장은 외국인에 개방되어 있어 외국계 유명건설사 및 중국업체들이 알제리의 정치안정 

화에 따라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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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브레이커를 비롯한 대부분의 건설기자재 관련품목은 알제리내 자체 생산되지 않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각종 건설작업 추진으로 향후 시장전망은 밝은 편이다. 우선 알제 

리 정부가 대대적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보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이전에 70억 달러에 달하는 1,216 KM길이의 동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4개의 신 공항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2008년까지 총 길이 1,300 KM에 

달하는 신 국도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부 사하라 지역을 중심으로 가스석유 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여기에 필요한 도로 건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알제 수도 하수도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3년 

5월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파괴된 주택건설,도로건설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유압 

브레이커 등 건설중장비 부품에 대한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경쟁동향)  

 

알제리내 유압분쇄기(Hydraulic Breaker)의 경쟁은 품목특성상 타품목에 비해 치열하지 

않고 수개의 브랜드가 과점상태이다. 관련분야의 바이어들은 동품목을 제조,유통하는 외국 

계 유명브랜드 수개사가 시장을 과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업체의 시장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알제리 유압분쇄기(Hydraulic Breaker )시장은 프랑스MONTABERT, 독일KRUPP브랜드 및 

일본산 FURUKAWA,KOMATSU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알제리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압분쇄기는 직경 2000/2500 모델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련바이 

어들의 의견이다. 

 

(생산동향) 

 

알제리에서는 ENMTP( Entreprise Nationale des Materiaux de Travaux Publicques)사가 독일산 

MONTABERT, KRUPP등 브랜드를 라이센스생산하거나 관련 부품을 수입해 단순조립 생산하고 

있음 

 

지리적으로 인근지인 유럽산 브랜드와 일부 미국,일본산 10여개사의 브랜드가 알제리관련 

시장에 진출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데 이들 브랜드는 재고보유,부품조달의 용이성,아프 

터 서비스등으로 인해 제3국산 브랜드의 경우 진출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단,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신규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동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17%의 부가세(TVA)와 수입관세는 최저세율인 5%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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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계/ 유압분쇄기(Hydraulic Breaker 843149/HS) 

 

구분 2003년 1분기 2002년 

공급국 수입액(CAF U$) 중량(Kg) 수입액(CAF U$) 중량(Kg) 

독일 2295876 220506 4448337 865251

프랑스 1747107 315817 2092565 440800

이태리 1420348 370915 790800 224663

미국 877926 78906 2313990 289675

중국 423514 276277 4843 6289

Brazil 275759 47085 1750 55

Japan 223751 7609 381481 43183

U.E 141511 38117 194001 20278

U.K 103499 16795 205719 15742

Turkey 38881 11174 194001 20278

Rep of Korea 3360 1791 97726 12490

TOTAL 7,551,532 1,384,992 10,727,638 1,938,848

  주) 자료원 : CNIS 

 

(시장진출방안) 

 

알제리의 유압분쇄기 시장에 진출하려면 유럽,일본산 브랜드가 과거부터 기진출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 기존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오퍼제시가 필수적이다. 

 

경쟁력있는 가격을 확보해 현지 딜러를 설득시키고 실수요자들에 납기최소화,부품조달 

문제,애프터서비스등 부문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현지 유통채널 확보가 진출이 핵심사항 

이다. 현재까지 알제리 바이어들은 한국산제품의 질에 대해 중국산보다 약간 우월하고 

일본/유럽산에 비해 떨어지는 평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 가격대비 품질경쟁력을 알제리 

관련 제품 소비자에게 심어 줄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알제리는 철저한 가격 위주의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건설중장비 부품 구매에도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구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알제리 시장공략을 위해서는 

경쟁국 특히 유럽산 대비 높은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알제리는 유럽과 근접거리에 

있어 운송비가 저렴하고 인도기간이 짧은 이점이 있으므로 한국산의 경우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이 요구되고 있다. 결제조건,즉 지불 방법에 있어서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다.  

 

알제리 바이어는 일반적으로 첫 거래에도 D/P등 외상거래를 요구하고 있으며 T/T 거래는 

원칙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L/C 거래에 따른 은행 수수료 부담, L/C 개설 후 

물건을 인수할때까지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므로 해당 금액을 은행에 담보해 두어야 하는 

관계로 D/P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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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요산업동향/섬유산업시장동향 
 

알제리의 섬유산업(Textile Industry)은 지난 1980년대 이후로 침체와 위기상태에 직면하여 

지난 2003년말까지 섬유산업분야의 누적 적자액이 146억디나르(약 2억불)에 달하고 있다.  

 

이는 연간 60억디나르(약 8천 5백만불)로 추산되는 위조와 불법 밀수제품의 알제리내 대량 

유입되어 알제리 내수시장에서 정식수입된 제품과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하여 균형되지 못 

한 시장상황(Non-balanced market)에 기인하고 있다.  

 

섬유산업분야의 전반적인 침체상태가 지속되어 주로 국영기업에서 가동하던 알제리의 섬유 

산업계는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시행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67%의 인원감축이 국영 

기업에서 시행되었고 전체 봉제공장의 2/3인 100여개의 공장은 문을 닫거나 민간기업에 

매각을 통한 활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간 알제리산 섬유제품은 최종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품공급과 가격,제품의 

질과 유행에 못 미치는 패션수준등 수출부문의 경쟁력 상실로 인근 모로코,튀니지등 인근 

마그레브국과의 국제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밀려 알제리의 섬유산업분야 공장가동율이 

35%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왔다.  

 

알제리는 섬유원단(fabrics & yarns) 및 부자재를 100%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여 섬유산업 

을 지탱하여 왔는데 연간 수입규모는 80억디나르(약 1억 천만불)에 달하며 현재 알제리의 

섬유업계는 그간의 내외부의 시장여건 변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을 할 

수 있고 지속적인 투자여력이 있는 50여개 미만의 관련업계만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알제리는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공공 섬유산업(Public textile industry sector)이 동산업을 

지탱해 왔는데 알제리의 국영섬유산업은 Textile Manufacturing Cotton Group (TEXMACO)으로 

대표되고있는데 동 그룹은 섬유산업 모든분야(cotton, wool, silk, industrial and synthetic 

fabrics)에 종사하는 57개의 자회사(subsidiaries)로 구성되어 있는 알제리 섬유관련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동그룹의 생산시스템은 Cotton textile을 취급하는 소그룹은 다시 12 개의 자회사로 분류 

되어 knitting, cotton mill, dying and finishing을 담당하는 소회사로 세분되어 furniture 

textile, garments and clothes textiles, industrial textiles and yarn.cotton products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중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민간 섬유산업분야(Private textile industry 

sector)는 지난 1990년대말 수백개의 민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민간업계는 알제리 

국내 섬유산업분야의 불황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알제리 디나르화의 약세로 인한 

환율문제로 그간 200억디나르(약 3억불)에 달하는 재정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초섬유산업분야는 knitting과 hosiery 분야의 십여 개 미만의 중소형 생산공장이 남아 

가동되고 있는 실정으로 daily cloths, professional garments, furniture items, shirt 

making, hosiery and knitting items에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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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섬유업계는 현재 중소형 봉제공장과 가내수공업 규모의 가족이 운영하는 형태로 명맥 

을 이어오고 있는 현실이다.지난 2002년 이후 알제리 치안사정이 호전되기 시작하고 정부의 

제조업 육성책으로 인한 인센티브로 폐업상태에 있던 봉제공장이 재가동되며 민간 섬유산업 

업계가 부흥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제리의 섬유류 수입은 주로 가격경쟁력이 월등한 유럽(터어키)와 아시아(중국산)이 시장 

을 석권하고 있는데 알제리 바이어들은 섬유제품 수입시 제품 질보다는 우선적으로 가격을 

중요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알제리 섬유산업이 침체에 빠져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섬유류에 

대한 수요는 상존하고 있으며 섬유류에 대한 수입관세는 30%이며 17%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  

 

 

49.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알제리는 지중해 연안국으로 유럽국과 인근에 위치해 유럽문화의 영향과 과거 프랑스식민 

통치의 유산으로 법과 제도가 프랑스의 복사판으로 인근 북아프리카국가중 비교적 엄격한 

지적 재산권 보호제도를 제정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있으나 현재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국제무역규범이 세계수준의 표준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 산업재산권,상호등이 실제적으로  보호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위성방송수신용 스마트카드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불법 복제 판매행위 

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저작권협회에 의하면 알제리 中 阿권 제1의 

불법복제국의 오명을 갖게되었으며 중국,아시아5국 이어 세계 7번째 불법복제가 성행하는 

나라로 지적되고 있다. 

  

 알제리 국제저작권보호기관(INAPI)에 의하면 지난해 알제리에서 18만건의 불법 복제상품이 

적발되었다고 발표 되었는데, 이는 2003년도 6만 9천건에 비해 3배정도 늘어난 수치로 최근 

들어 불법 복제상품 유통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U$8400 

만에 해당하며 불법 복제상품의 주유입 경로는 연간 3백만명에 달하는 재외거주 알제리계 

여행객을 통해 반입되고 있으며 주로 CD,DVD,카세트,소프트웨어등이다. 

  

국제지적지산권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알제리는 중동아프리카권에서 최고,전세계에서 7번째 

로 불법복제가 성행하는 나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세계 1위의 불법복제국은 전세계 불법 

복제제품의 94%를 차지하는 중국이며 이어 아시아권 5개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제리는 세계최대의 셋톱박스시장인데 수입상들은 공급업체에게 주로 프랑스 유료채널을 

불법으로 시청할 수 있는 헤킹툴을 갖춘 제품 공급가능여부가 제품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로 고려할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헤킹과 불법복제가 생활화되어 있는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알제리 산업재산권 보호기관(INAPI/www.inapi.org)에는 184,976개의 상호(Trademark)가 

등록되어 있는데 주로 프랑스,미국,독일,이태리,스페인,스위스의 기업 브랜드이며 이중 10% 

정도인 18,000건의 알제리상호가 등록되어 있다. 알제리 상업등기소인 CNRC(Cente National 

du Registre du Commerce (CNRC)가 담당하고 있다.국제특허(Patents)는 4,000건이 등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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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알제리기업의 특허가 489건이며 나머지는 외국기업이 특허이다. 특허권은 알제리 

관련기관에 등록된후 20년간 보호되고 있으며 Copyright 보호는 알제리는 지난 1973년 세계 

Copyrights협약을 비준하여 서적,공연물,영화,음반등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령이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기관은 ONDA(Office National du Droit d'Auteur)가 있다. 

 

 

50. 소비자보호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개방 자본주의경제로 진입한 지 얼마 안되는 알제리는 현재까지 

도국영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어 특별한 소비자 보호를 규정하는 선진국수준의 특별한 

관련법률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편이 아니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식품류등은 

수입허가가 까다로운 편이며 일반공산품도 일반소비자가 외국산 수입제품으로 인해 직접적 

인 피해를 보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체를 통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선진국수준의 소비자보호제도 규정하는 물품 판매자는 해당 물품 가격, 판매자의 

계약상 책임 한계  및 판매에 있어서 제반 조건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 

가 없다. 

  

그러나 국민건강과 관련된 환경분야나 의약품의 안전성,알제리산 축산품의 안정성 문제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정부, 언론 및 관련 단체에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제도적장 

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령이 제정될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 

 

 

51. 수입관리제도 
 

( 수입규제 ) 

 

알제리는 자국의 빈약한 국내 산업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간 적용하던 VA(세관당국 

책정 과세표준가 적용 세율), 최고 45%의 관세(DD)등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면서 점차 WTO규 

정에 근접하는 관세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일부품목에 대하여서는 종교상, 안보상 

의 이유로 수입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위 아랍보이코트라 불리는 이스라엘 생산 상품 

의 수입도 금지 되고있다.  

 

<수입금지사례>  

 

- 수입금지품목 : 돼지고기류, 3년 이상된 중고 자동차  

- 수입업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제반 수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수입 물품이 제반 증명서상에 표기된 종류와 불일치할 경우  

- 수입 물품이 관세법상에 명기된 제반 규격 및 규정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 동물 수입시 공공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 식물 수입시 검역상의 문제  

- 유통기간이 너무 짧거나 이미 기간이 도래한 경우  

- 서적.영화 수입시 사회풍속이나 종교적 가치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경에 유해한 경우  

- 위험 화학 제품의 경우 하역시 모든 안전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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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등 여타 장벽>  

 

모든 국가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 제출(아국상품 원산지증명,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 증명 

서를 수출 신고서와 함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 대해서만 차별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으며 그 외 규제사항 아래 예시와 같다.  

 

- 동식물 수입시 검역관계 확인서류 및 보건당국의 수입 허가증  

- 의약품 수입시 보건당국 허가  

- 화학 약품 수입시 관련 당국의 수입 허가 및 안전 하역 방안  

- 정기 관행물 및 특별 간행물 수입시 관련 당국 허가  

- 영화 수입시 당국의 허가(필요시 검열)  

- 측량단위 수입시 당국의 사전 검토  

- 전쟁 물자가 아닌 모든 무기류 수입시 당국의 허가  

- 폭발물 수입시 당국의 허가  

- 음식물 수입시 품질 보증서 및 균질 보증서  

 

( 반덤핑 상계관세 ) 

 

알제리 세관법 제8조는 덤핑수입 상품 또는 원산지국(또는 수출국)의 수출 보조금을 수혜한 

모든상품 그리고 정상가격 대비 수입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알제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다 

고 판단되는 수입품등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격인증 및 기타 기술적 장벽 ) 

 

현재 규격인증, 검사 라벨링 등과 관련 우리제품에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만한 제도 

는 없으며 품목별로 유럽 각국에서 통용되는 검사 및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예:자동차 검사 

및 규격 등)는 가끔 발생하고 있으나, 알제리 정부는 최근 국가 표준 검사 센터를 설립, 

각종 표준, 제품인증 제도를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체제로 정비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그 진행사항에 대한 계속적인 주의가 요망된다.  

 

( 환경관련 규제 ) 

 

우리와의 교역에 있어 환경분야 규제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는 없으나 다만, 지금까 

지는 환경관련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나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 

를 보이면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환경에 유해한 품목들(예:식물, 화확약품) 

수입시는 관련 당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하고 일반적으로 오존층에 유해한 물질이라고 

판명된 화장품 및 기타 물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2002년 재정법으로 환경보호관련 세율을 인상(담배 1갑당 2.5DA) 또는 신설( 휘발유 1L당 

1DA)하고, 환경오염 발생 원인제공자(예:병원)에게 소각장치등 환경보호 설비를 갖추도록 

규제되고 있으니 오염소각 장비 또는 장치 관련 우리 기업의 대알제리 시장 개척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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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관세제도 
 

알제리는 수입상품 분류 국제기준 적용 및 세율 단순화로 WTO 가입준비등 개방경제 운용정 

책으로,대내적으로는 세율(DD)조정(원자재 5%, 반가공제품 15%, 완제품30%)으로 자본이 

생산생산활동과 투자에 유입 되도록 유도하여 국내경기 활성화와 국내 생산가격 인하를 

통하여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같은 품목이라도 생산공정에 쓸 품목이면 관세를 5% 또는 10%를 

적용,알제리내에서 조립 및 생산을 유도하여 국내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수입정 

책을 취하고 있다.동 생산시설 확충관련, 기존 공기업의의 민영화나 신규산업체 창업을 지 

원목적으로 특혜를 부여, 외국자본의 대 알제리 투자를 적극 추진 하고 있다. 

 

알제리 수출시 수입자가 부담하는 관련세목은 관세,특소세등이 있으며 세율은 품목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세부 정보는 알제리세관(www.douane.gov.dz)에서 취득할 수 있다 

 

(세목 및 세율) 

 

관세(DD) : 0%, 5%, 15%, 30% 의 4개 세율이 적용되면 세부 상품별 적용세율은 알제리세관 

웹싸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특별소비세(TIC : 10%-90%간의 6개세율 적용 

 

추가임시세(DAP) : 40% ( 2001.7.19 보충재정법으로 도입된 것으로, 매년 전년대비 12%씩 

인하 적용되어  2006.1.1부터 폐지될 세목으로 2006년까지 알제리의 WTO 가입대비 세제정비 

일환으로 시행중) 

 

부가가치세(TVA) : 7%, 17%의  2개 세율이 적용 

세관수수료(RD) :  CIF가격 x 0.4% 

세관서류양식세(RFD) : CIF가격 x 2% 

 

CKD(원자재) 및 SKD(반가공품)에 대한 세율 

 

알제리는 국내 생산 활동 및 고용증진을 목적으로, 원자재나 반가공품을 수입, 알제리내에 

서 조립하는 경우, 관세(DD) 적용에 있어 유리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상품수입에 대한 이러한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알제리 

산업부 소속기술위원회(COMTE TECHNIQUE)으로부터 CKD 또는 SKD에 해당되는 상품이라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필요서류와 조건이 구비 되었을 경우에 규정상으로는 신청일로부 

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가 판정되도록 규정 되어 있다.  

 

한편 알제리의 관세율 적용상 또 하나의 변수는 투자촉진법에 따라 승인된 투자사업의 실현 

에 직접 관계되는 물품의 수입에는 세율 적용상 특혜가 부여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알제리 투자촉진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http://www.douane.gov.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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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제리의 관세법  개정 내용 )  

 

수입품 통관 세목 2000년 2001년 2002년 비고 

0 % 0 % 0 % 

5 % 5 % 5 % 

25% 15% 15% 
관세(DD) 

45% 40% 30% 

* 원자재5%, 반제품15%, 완제품30%의 세율을 

적용, 자국내 생산과 투자유치를 유도함 

VA 5∼45% 폐지 국내산업 보호 목적으로 세관책정 과세표준 적용

추가특별세(TSA) 5∼120% 폐지  

특별소비세(TIC) - 10∼90% 10∼90%

*2001.7.19 보충재정법으로 신설한 6개세율 

*TSA폐지로 인한 세입보충용 

*예:보드카90%,연어50%,2500cc JEEP차 20% 

추가임시세(DAP) - 60% 48% 

*2001.7.19 보충재정법으로 신설 

*VA폐지로 인한 세입보충용 

*매년 전년대비 12%씩인하적용, 2006.1.1부터 폐지

*2006년까지 알제리  WTO가입대비 세제정비차원

7% 7% 7% 

14% 17% 17% 부가세(TVA) 

21% - - 

*세율 2개로 단순화 

세관수수료(RD) 0.4% 0.4% 0.4% CIF가격x 0.4% 

세관서류양식세 

(RFD) 
2% 2% 2% CIF가격x 2% 

# 품목별 관세 : 알제리 세관 웹사이트(http://ww.douane.dz) 참조  

 

 

53. 통관절차 
 

(통관절차)  

 

알제리도 통관절차의 복잡성과 필수제출 서식이 많아 통상 상품통관업무는 전문지식과 관련 

분야의 경험이 요구되는 관계로, 회사별 전담직원을 두거나 통관 수속대행사를 활용하여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1999년부터 통관 자동 관리 시스템 (SIGAD)을 도입, 2004년중 컨테이너 

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스캔시스템을 알제항에 설치해 수입품의 신속한 통관을 추진하 

고 있으나, 상품 하역시 항만시설 미비(알제항구의 경우 컨테이너 평균 대기기간이 2001년 

23일)로 알제리 항만당국 EPAL은 2002년 20일, 2003년 16일, 2004년14일, 2005년 12일로 

단축하는 개선책을 추진중)에 통관단계에서는 세관원이 통관에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사례도 있어 통관에 애로가 있는 편이다. 

 

통관 구비서류 미비시 수입 물품은 압류되어 세관 창고에 보관되며 압류기간 중에는 일단위 

로 창고료가 부과된다. 통관 절차가 종료되고 제 비용 납부 후 15일내에 수입물품을 찾아가 

지 않을 경우 물품은 세관당국에 영구 압류되며 경매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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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당국은 공공 안녕 질서,사회의 미풍 양속,공중 보건,지적 재산권 등과 관련된 국내 

제반 규정에 비추어 통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특히 검역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물 및 기타 물품은 재반출되거나 폐기된다(예:영국산 수입육 폐기처분 사례). 

 

알제리의 통관제도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불문자료인 세관법(CODE DES DOUANES)을 

구입하거나알제리세관웹사이트(http://ww.douane.dz)또는 

http://www.multimania.com/ykhelifi/ 에서 사전에 통관에 필요한 정보 취득이 가능하다. 

 

 

54. 유통구조 
 

(개황) 

 

알제리는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개방경제체재로 이행된지 10여년이 채 안되어 

현재 유통구조가 서서히 형성중에 있다. 유통구조는 전통적이고 후진적인 이슬람지역 고유 

현상인 도.소매상간의 유통단계  구분이 애매하고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알제,오랑,콘스탄틴등 대도시에도 현대적인 시설과 규모를 갖춘 대형유통매장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 사유는 1962년 프랑스식민지에 서 독립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해 

와 국가통제의 배급시스템에서 지난 1990년대초 자본주의체재를 도입했으나 지난1990년초부 

터 진행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테러 위협으로 인해 대형할인마켓등 대형 공공시설 수요 

가 한정될 수 밖에 없는 정치,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최근들어 정국안정으로 테러국면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어 프랑스계 대형업계에서 알제리 

업체와 공동으로 알제시내에 대형할인마켓을 건설중에 있으며 향후 알제리 정국 안정여부에 

따라 대형 유통시설이 다수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알제등 대도시에는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품목별 전문점이 많이 산재 

하여 중소규모의 도소매상이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알제리의 유통산업은 

현재 전무하며 진행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알제리는 최근까지도 금융산업의 낙후로 인해 신용거래가 일반화되지 않아 현금거래를 선호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나 개인수표(Personal Check)는 잘 안받고 대부분의 대금결제는 현금 

을 선호하고 있다. 

 

(도매유통) 

 

알제리는  현재까지도 전통적인 소매점 위주의 유통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알제시에서 백화 

점으로 불릴만한 대형 상점은 알제에 1 개소가 있으나 그 규모나 상품 내용 면에서 극히 

소규모 형태의 백화점으로 발달은 거의 미약하다.  

 

(수입품 유통구조) 

알제리에는 국가독점수입제도의 영향으로 그간 수입제품에 따라 전문화된 중간규모의 유통 

업자들이 전무하다 시피 했으나 최근에 기계,전기제품,건설장비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장이 다수 생겨나고 있는 중에 있다.    

http://ww.douane.dz/
http://www.multimania.com/ykhel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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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간 수입유통업체들은 외국산 수입품을 컨터이너 베이스로 들여와 알제리내 주요지역 

에 산재한 판매망(대리점)을 통해 도,소매 유통시키는 경로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에는 테러문제로 인해 상권이 주요지역마다 분리되어 형성되어 와 전국적인 네트웍크 

구축이 미발달한 실정이다.  

 

한편 자동차,가전등 내구재는 직판되거나 해외 유명메이커의 독접공급 에이젼트 계약체결 

로 유통을 독점취급하고 있기도 하다.수입업자 ⇒ 도매상 ⇒ 소매상으로 이어지는 유통의 

경우 품목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각 단계별로 약 20∼30 % 의 유통마진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5. 국제입찰제도 
 

( 입찰공고 ) 

 

알제리의 국제입찰정보는 불어로 발표되고 있어 우리국내기업이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알제리의 국제입찰 정보를 영문으로 서비스하는 유료 사이트가 있지만 일부항목에 

대해 영어로 서비스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문 유료사이트는 (www.business-dz.com)과 (www.algeriatenders.com)이 있다. 

 - 공식입찰정보 게재(불어) : http://www.anep.com.dz/bomop/bomop.html 

 - 석유/광물분야 공식입찰정보(불어) : http://www.mem-algeria.org/bids/baosem.htm 

  

( 개황 ) 

  

알제리내에는 입찰만을 전담하는 기관은 없으며, 각 부처 및 기관별로 계획에 따라 입찰 

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입찰기관은 알제리 국영 전력가스공사인 SONARTRAC과 알제리 

국영 전기수도사인 SONELGAZ, 국방부,건설부등 중앙정부와 50여개에 달하는 지방정부 

(WILAYA)에서 발주되고 있다. 

 

알제리에서 발주되는 주요 국제입찰의 대다수는 전체수출의 95%,GDP35%내외를 차지하는 

HYDROCARBON분야 즉, 석유 및 가스생산 및 설비분야,이외 도로, 발전,전력 송배전, 통신 

케이블설치, 상하수도건설 및 처리, 항만준설 및 확장  등의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알제리는 가스 및 원유생산국으로 매년 150억불 내외의 정부재원이 넉넉한 편으로 중소형 

입찰보다는 프로젝트성 대형입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알제리의 입찰시장은 과거 이슬람 

무장세력의 반정부 테러활동으로 서방기업이 진출이 극히 제한되어 우리나라가 참여에 불리 

한 점이 없으나 단, 입찰관련 서류가 불어로 되어 있어 기술규격등 미국방식에 익숙한 우리 

나라기업이 진입하기에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다.   

 

 

 

 

 

 

http://���� �������Ʈ�� (www.business-dz.com)�� (www.algeriatenders.com)�� �ִ�./
http://www.anep.com.dz/bomop/bomop.html
http://www.mem-algeria.org/bids/baose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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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조사 및 프로젝트 결정 ) 

  

1) 사양결정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입찰시행기관에서 알제리에 진출해 있는 유럽,미국등 유명 국제 컨설 

팅회사가 알제리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조사,입찰사양 등이 결정되나 사안에 따라, 소나트 

락, 알제리 텔레콤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양을 결정을 하고 있다.  

  

2) 계약체결 방침 

 

국제입찰을 발주하는 소나트락등에서는 연간발주계획을 사전에 주요 입찰대상자들에게 공지 

하여 경쟁입찰을 장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발주계획, 계약방침 및 평가기준 등은 구매담당 

부서와 유력에이젼트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형입찰의 경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개입찰제도를 갖고 있어 특별히 제한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공개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3) 평가기준 설정 

         

평가기준은 입찰시행부서에서 결정하는데, 정형화된 기준은 없이 입찰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평가(Technical Evaluation)를 1차적으로 심사하며 일정점수 

를 취득하여 자격을 획득한 응찰기업은 모두 2차 가격평가(commercial evaluation)에 참가 

할 자격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입찰 공고 및 접수) 

  

1) 입찰공고 

 

프로젝트규모에 따라 공고일에 차이가 나며,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통상 1-2개월전 공고되나, 

단순 물자조달을 위한 입찰공고기간은 30일 정도이다.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공고는 접수마 

감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전에 관보에 공고토록 되어있다. 입찰공고에는 조달해야할 물품 

이나 서비스, 응찰자들이 알아야 할 세부사항이 적힌 견적서를 찿을 수 있는 장소, 입찰담 

당기관, 입찰개최장소, 날짜, 시간 및 입찰가격 산출근거 등을 명시토록 되어있다. 

제한입찰의 경우 입찰공고는 입찰주관기관이 선정한 일부 입찰 후보자를 대상으로 행정우편 

으로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2) 입찰 설명회 

 

프로젝트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하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설명회가 개최 

된다. 설명회는 불어로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경우도 입찰서류는 반드시 불어로 작성, 응찰토록 되어 있다.  

  

 3) 입찰 참여자 리스트 사전작성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P.Q 입찰을 시행한다. P.Q에 참가하는 기업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희망하는 기업은 모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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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류 접수기간 및 입찰서류 구성 및 접수 

 

입찰공고시 서류 접수기간이 명시되며, 입찰서류는 Summission  이라는 입찰견적서와 

일반적으로 non-bribery certificate, 회사 등록증 등 기본적인 서류가 요구된다. 

입찰서류 가격은 대개 50-100유로이며, 입찰서류는 대부분의 경우 불어로 작성, 제출되어 

야한다. 응찰시 통상 응찰금액의 5%내외에 해당하는 Bid- bond를 예치하게 되며,알제리 

국내은행이 발행한 것(reissued)에 한하며 유효기한은 30-60일 정도이다.  

  

 ( 입차서류 심사 ) 

  

1) 서류개봉 

 

  공개입찰의 경우, 마감일에 오픈하여 현장에서 가격을 declare한다.  

  미공개 입찰의 경우, 입찰서류 접수시 구비여부만 확인. 나중 낙찰자 통보 

  

2) 응찰자 심사기준 

 

   입찰서류에 명기되어 있으며, 입찰서류는 불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낙찰자 결정 )  

 

1) 낙찰 예정자 추천 

 

구매처 및 입찰 성격에 차이가 있어, 우선협상대상자(1-3위)를 선정하는 경우 또는 

Lowest만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2) 최종 낙찰자 선정 

 

우선 협상대상자가 탈락할 경우, 두 번째 Lowest가 협상대상자로 선정, 낙찰자를 선정케 

된다.  

  

(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서류에 명기되어 있으며, 품목 및 프로젝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알제리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BOT 방식을 제외하면 한국기업이 참여를 제한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 기술적 요구사항 ) 

 

  입찰서류에 명시토록 되어 있는데, 대형프로젝트의 P.Q 입찰시행시 업체의 재정능력, 

Performance Certificate 등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발주기관의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입찰규모 및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며, 입찰서류(Tender Documents)에 명기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격조건, 기술적 가치, 유지비용, 기업재정상황,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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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시공능력 등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형 입찰의 경우에 내부적으로 사전에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가 많으며 낙찰자 선정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형입찰인 경우는 완전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Vendor 등록제도 ) 

  

   통상적인Vendor 등록제도가 없으나 입찰정보를 정기적으로 얻기를 원할 경우 입찰을 

시행하는 주요기관에 자사소개서를 보내 각부처의 입찰정보 배포리스트에 등록하여 

입찰정보를 정기적으로 송부해 줄 것 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국 주요 대사관을 통해 

배부되고 있다.    

  

 

56. 국제입찰제도/알제리입찰시스템과 우리기업진출방안 
 

알제리 입찰시장 현황과 우리기업 진출방안 

 

( 입찰시장 현황) 

 

연간 U$100억대 규모 입찰 발주로 북부아프리카의 신흥시장 부상중 

 

최근들어 알제리는 연간 U$100억대의 대형 프로젝트가 국제입찰을 통해 발주되고 있는 

북부아프리카의 신흥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 알제리 입찰시장은 유럽,미국,일본등 

선진국 기업에게만 사실상의 참가 자격을 주는 제한 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어 

우리기업은 선진국의 Sub-contractor로서의 간접방식으로 참가할 수 밖에 없는 정보입수, 

현지관행등 여러 제약으로 직접 참가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지난 90년대 중반이후 알제리 정부에서 국내법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중대형 프로젝트에는 

완전경쟁의 국제입찰(BAOSEM 입찰방식)을 도입해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기술과 가격경 

쟁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론적으로는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 

 

우리기업 관심저조와 제약, 대형프로젝트 입찰 낙찰 전무한 미개척시장 

 

그러나 알제리 입찰시장에서 우리기업이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이는 그간 우리기업이 공급자 파이낸싱 및 치안문제등으로 알제리시장이 

중동아프리카 타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했으며 최근에 와서는 알제리 

소나트락(알제리 에너지국영회사)등 주요 발주처에서 우리기업의 알제리내 공사실적이 없고 

의사소통등의 문제로 진출에 어려움이 많은 시장으로 남아 있으나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체계적인 접근을 할 경우 우리기업의 잠재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입찰 프로세스) 

 

국내법에 의해 완전 공개 경쟁입찰을 지향 

 

국제입찰을 전담하는 우리나라의 조달청과 같은 전담기관은 없으며 정부부서, 공기업, 지방 

정부와 그 산하기관 등 발주기관이 내부 필요에 따라 발주하게 되며 입찰에 관한 별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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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 없는 실정으로 사안에 따라 입찰이 공고되고 있는데 입찰공고시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격한 품질의 재화 및 용역조달을 위해 특수 국방관련 물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입찰전문지, 일간지 공고를 통해 공개 입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참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알제리 국내산업이 취약한 관계로 통상 공개경쟁 국제입찰을 추진하고 

있다. 

 

입찰공고는 일정하지 않으나 통상 응찰 마감 15일 내지 30일전에 입찰 전문 기관지 

(BOMAP,BAOSEM)에 게재하며 입찰서류 마감일자 계산은 공식적으로 BOMAP,BAOSEM에 게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주요 일간지에도 게재하고 

있으나 중요한 입찰정보는 사전에 전문 에이젼트를 통해서 입수가 가능한 편이다.  

 

대형프로젝트와 중소형 입찰로 대별, 대형입찰은 석유가스 관련분야 집중 

 

입찰 공고기관은 두가지로 대별되고 있는데 일반 입찰 프로젝트는 BOMAP, 주로 소나트락 

(알제리 국영에너지회사)이 발주기관인 석유가스 관련 입찰 프로젝트 는 BAOSEM에 공고되고 

있는데 연간 가입비가 3천유로이다. 이외 지방정부나 정부산하기관등에서 매월 수백건에 

이르는 중소형 국제입찰은 품목별로 www.algeriatenders.com (유료)에 정기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이외 특수 국방관련 품목은 공개 입찰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국방관련 품목에 관심 

있는 회사는 사전에 회사소개,품목소개서 등을 국방성이나 경찰청에 제출하게 되는데 

발주처에서는 입찰 품목을 검토 후 국방성이나 경찰청에 오퍼를 제출한 회사 중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이과정에서 정치적인 입김이나 에이젼트의 

입김이 작용하게 되는 점점 그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기업 진출시 애로사항) 

 

프랑스시스템으로 유료입찰서류 구매해야 세부입찰정보 입수가능 

 

그간 알제리 입찰시장에 우리기업이 진출이 저조했던 요인은 과거 알제리내 테러등 

정국불안으로 인한 관심이 저조하였고 또한 입찰정보를 구입해야 세부입찰정보가 파악될 수 

있는데 입찰정보를 입수하려면 건건 최소 50불에서 1-2천불에 달하는 입찰서류를 발주처를 

직접 방문하여 구입한 후 불문으로 된 입찰정보를 번역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국내에 

입찰신청서를 번역할 전문인력부족등 초기 입찰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입찰시스템이 프랑스시스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스펙등 기술사양이 불어로 되어 

있어 미.영식 입찰시스템에 익숙한 우리기업에게는 입찰서류 준비등 기초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중소형 입찰은 시간과 노력투입대비 산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참가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자금여력과 입찰경험이 있는 

대기업형 대형 프로젝트에 매달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우리기업의 입찰실패 사례) 

 

우리나라와 직접 Credit Line 미개설로 Bid Bond 발행에도 어려움 

  

국내 D사의 경우 Sonatrch/TRC 가스 파이프라인 매설공사 기자재 납품 입찰에 참가 했으나 

http://www.algeriaten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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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BOND) 발행시 국내은행의 경우 알제리와 직접적인 CREDIT LINE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미국이나 프랑스계 대형은행을 통해 재보증을 위한 컨펌 본드를 요구하고 있으며 

알제리내 외환은행격인 BEA은행 발행 본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COMMERCIAL 

BIDDING에 적합한 Bid Bond를 구비하지 못해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일부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경제적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적용 

 

인프라등 특수한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 응찰자 파이낸싱조건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알제리를 식민지배한 바 있는 종주국인 프랑스는 U$24억불 규모의 재정지원 

패키지협정(a financial package)을 체결,공여자금을 알제리가 추진중이나 진척이 부진한 

알제시의 지하철공사와 이와 연관된 철도차량 구입과 알제시와 교외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전철화사업등 자금용도를 특정사업에 한정하는 조건으로 공여되어 알제리 국영철도공사가 

입찰 발주를 앞두고 있는 철도차량 공급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알제리 관계기관에 

프레즌테이션등 로비중인 알스톰의 강력한 경쟁업체인 우리나라의 R사가 중도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국내 S건설은 총복구공사비 U$6억규모의 알제리 동쪽 Skikda LNG 생산설비 복구공사에 

미국,일본기업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했으나 발주처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프랑스기업에 사전 내정되어 일부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경제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경쟁사등의 반대로비 심해 초기 시장진입에 어려움 상존 

 

현재 국내 D 중공업도 일본 I상사를 입찰 에이젼트로 하여 알제리의 최대 발주처인 

소나트락 발주 발전설비(400톤 대형보일러)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중이나 경쟁국 참가사에서 

알제리내 공사실적이 전무한 우리기업을 경쟁사들이 알제리상공부등 발주처에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기업의 진출확대방안) 

 

우리기업이 알제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입찰정보를 조기에 입수하고 에이젼트와 

발주처와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입찰정보 조기 입수위해 관련분야 인맥형성 필수 

 

알제리의 입찰정보 소스는 알제리정부의 관보와 일간지외에 알제리의 석유 가스채굴 

Up-stream,Down-stream분야의 기자재공급등 대형프로젝트가 발주되는 소나트락사의 입찰 

정보 전문사이트 BAOSEM(www.baosem.com)인데 동사이트는 매주 150여개의 입찰정보가 

수록되고 있는데 연간가입비가 600유로이며 영문버젼이 있으나 주내용은 불문으로 공고되고 

있어 접근에 제약이 있다. 

 

이외 발주처에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인맥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데 주요 발주처인 

Sonatrach등 발주기관에 정통한 에이젼트 인맥을 구축하려면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http://www.baos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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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품목별 에이젼트 발굴 및 관리  

 

알제리내 주요 입찰기관별 사정에 정통한 관련업계 에이젼트를 수배하고 관리하여 사전에 

입찰 발주 정보를 입수하여 입찰참가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기업의 경우 단기간에 에이젼트를 수배할 수 없어 관계를 과시하며 에이전트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영향력이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에이전트 지정은 현지 

사정에 정통한 컨설턴트나 대사관,코트라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찰서류 번역가능한 불어 전문인력 양성 필요 

 

알제리등 북부아프리카 마그레브제국은 불어권으로서 입찰 서류를 불어로 번역하여 제출 

해야함으로 불어 전문 인력 확보 필요하다. 일반적인 행정사항은 무역관에서 지원이 가능 

하나 신속한 응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찰서류 제출 기간이 세부 입찰조건이 공고되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미만임으로 신속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초기 단독진출보다는 현지업체 및 다국적기업과 컨소시움 진출 바람직 

 

알제리 주요발주 기관의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참가기업의 국제적 신인도 및 재무 

건전성 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기업이 해당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할 

능력이 있는 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며 해외 프로젝트 시장에서의 인지도 및 신뢰도 그리고 

유사 프로젝트의 시공 경험 등이 강조되고 있어 대형 프로젝트성 공사(도로, 항만, 공항, 

발전소, 변전소)의 경우 공급자 파이낸싱조건으로 발주되기 때문에 동 공사에 우리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대형 공사의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과 

자금 동원능력이 뛰어난 외국계기업과 콘소시움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관합동 전방위 진출전략 구사 필요 

 

  프랑스 및 중국등은 정상외교와 경제협력등을 통해 활발한 프로젝트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알제리의 주요 프로젝트는 기술과 자금력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프랑스등 

선진국이 시장을 주도하며 이외 단순토목공사등은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형 프로젝트성 플랜트 수주를 위한 정부차원의 경제외교 활성화와 

플랜트 및 프로젝트사절단 파견을 통한 발주처와의 업무협의 및 유대관계 강화가 필요하다. 

 

(진출 유망분야) 

 

석유,가스 Down/Up stream분야 설비 및 기자재, 담수화플랜트,발전설비등 유망 

 

이처럼 알제리 입찰시장은 우리기업에게는 진출이 어려운 여건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알제리는 현재 약 U$400억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 대대적인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나서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경우 우리기업의 경쟁력과 우수한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분야의 경우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주되고 있는 국제입찰의 대다수가 알제리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석유 및 가스 

(Hydrogen)분야 광구개발 및 부대설비분야에 집중되고 있는데 정유 및 LNG플랜트 확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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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공사와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 기자재 납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만성적인 

물부족현상으로 댐공사와 담수화플랜트가 활발히 발주되고 있다. 

 

이외 발전설비, 배전, 통신케이블 설치, 상하수도 건설 및 처리, 항만, 도로확장.화학, 

엔지니어링 및 플랜트 시장은 여전히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며 현재 정보화의 초기단계를 

지나 확산기에 진입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이동통신 시스템, 네트워크장비, 

광통신 관련장비 등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로 남아 있다.  

 

 (주요 발주기관별 프로젝트 내용) 

 

Ministere  de l’Agriculture 

Address: 12, Bd Colonel Amirouche Algiers Algeria  

Contact: Mr CHELGHOUM Abdesselem  

Department: Secretariat General  

Position: Secretaire General  

Tel: 213 21 74 34 08 

Fax: 213 21 74 12 15 

Website: /n.a 

발주분야 : 농촌개발(농업용기자재, 설비)  

연간 발주규모 : 4억 달러 

 

Division Engineering & Construction (ENC) Sonatrach  

Address: 10, Rue du Sahara Hudra Algiers Algeria  

Contact : Mr BOUHADDOUDA Hammoudi  

Department: Direction de la Division ENC  

Position: Directeur de la Division  

Tel: 213 21 60 80 11  

Fax: 213 21 60 60 90 

Website: www.sonatrach-dz.com   

발주분야 : 가스개발 

연간발주규모 : 5-10억 달러 

 

Entreprise d’exploitation des Mines d’Or (ENOR) 

Add: 15, Rue Ali Bedjaoui Ex Le Fabre Lot la Fumee Poirson El Biar Algiers Algeria  

Contact: Mr NOUIOUA Ali  

Department: Direction General  

Position: Directeur General  

Tel: 213 21 92 14 58 

Fax: 213 21 92 21 77  

Website: www.enor.com.dz  

발주분야 : 광산개발(la Mine Amessmessa)  

규모 : 5억 달러 

 

Ministere de l’Energie et des Mines  

Add: 80, Avenue Ahmed Ghermoul Algiers Algeria  

Contact: Mr ABDELKADER  Yacine  

http://www.sonatrach-dz.com/
http://www.enor.com.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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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Direction de Developpement des Hydrocarbures  

Position: Directeur de Developpement des Hydrocarbures  

Tel: 213 21 65 22 22 

Fax:  213 21 66 42 10/ 213 21 66 52 92 

Website:  www.mem-algeria.org  

발주분야 : 석유화학 시설(Skikda)  

규모 : 15-20억 달러 

 

Direction du Transport de l’Electricite et des Mouvements d’Energie SONELGAZ  

Add: 7, Chemin Fernane El Hanafi-El Hamma-Algiers-Algeria.  

Contact: M.CHIBANE / M. CHOUKEUR  

Position: Chef des Services d’etude des Travaux / Directeur de la Region d’Alger  

Dept: Direction du Transport de l’Electricite et des Mouvements d’Energie / 

      Direction Regionale d’Alger  

Tel: +213 21 67 63 20 / +213 21 67 66 12 

Fax: +213 21 67 66 12 / +213 21 67 49 36 

Website:  www.sonelgaz.dz 

발주분야 : 전선, 송전탑  

연간규모 : 5억 달러 

 

Ministere des Travaux Publics 

Address: 2, Rue Khalef Mustapha- Ben Aknoun- Algiers -Algeria.  

Contact: M. BENSAFI Mustapha / M. LAHMAR Abdelkader  

Position: Inspecteur central / Directeur des Infrastructures Maritimes  

Department: Direction des Infrastructures Maritimes 

Tel: +213 21 91 17 40 / +213 21 91 47 30 

Fax:  +213 21 91 17 27 / +213 21 91 35 95 / +213 21 91 35 85 

Website:  www.mtp-dz.org (under achievement) 

발주분야 : 도로 항만 

연간규모 : 10-15억 달러 

Algerian Energy Company (AEC) 

Address: 12, Boulevard Krim Belkacem -Algiers-Algeria.  

Contact: M. SARI Amanallah / M. SID Kamel   

Position: President Directeur General / Directeur General Adjoint  

Department: Direction Generale / Direction des Projets 

Tel: +213 21 72 26 45 / +213 21 72 27 75 / +213 21 72 39 42 

Fax:  +213 21 72 31 58  

E-mail: asari@aec.dz 

Website:  www.aec.dz 

발주분야 : 발전소, 담수화플랜트 

연간규모: 15-20억달러 

 

Ministere des Ressources en Eau- Agence Natioanle des Barrages(ANB) 

Add: 3, Rue Mohammed ALLILET- BP 235 - Kouba –Algiers - Algeria.  

Contact: M. BENALI   

http://www.mem-algeria.org/
http://www.sonelgaz.dz/
http://www.mtp-dz.org/
mailto:asari@aec.dz
http://www.aec.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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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Directeur des Etudes Techniques   

Department: Direction des Etudes Techniques   

Tel: +213 21 29 77 45 / +213 21 29 75 30 

Fax:  +213 21 29 94 71  

발주분야: 상수도, 저수지 

연간발주규모 : 10-15억달러 

 

 

57. 외환관리제도 
 

(외환관리제도) 

 

알제리는 현재 외환거래 자유화가 느리게 진행중이며 수출입, 국제운송, 보험 및  재보험, 

해외기술지원, 관광과 관련한 대금결제에 제한적으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   

 

외환관리법에 의거 모든 외국인은 현지거주 여부에 따라 상이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만이 개설할 수 있는 계좌는 자국통화인 디나르표시 보통계좌 (Foreign 

accounts in convertible Dirhams/CEDAC)와 달러화표시 보통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달러 

구좌에서 디나르구좌로의 환전은 가능하나 디나르 계좌에서 달러화구좌로 예치해 달러화 

인출은 불가능하다.   

 

최근들어 현금거래와 외국인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디나르화가 점진적으로 태환되고 있는데, 

이는 외환거래의 자유화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환율은 바스켓제도로 유럽 주요화폐 및 

달러화 등과 연결되어 있으며, 중앙은행에서 매일 환율을 고시하고 있다.  

 

(외환관련 제약) 

 

 현행 주요 외환규제는 알제리내 거주자에 의한 자금 이동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료 또는 

직업비용을  커버하는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 외환관리제도하 

에서 경제주체들은 수출입,국제운송,보험 및 재보험,해외기술지원, 관광과 관련한 청산을 

자유롭게 할수 있으나 수출업자는 15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알제리내 은행에 예치해야한다.  

 

정부 산하기관인 외환청(Office  de Changes)에서 제반 외환을 통제하고 있으며 경상거래를 

위한 외환거래를 자유화했으나, 내국인의 외환거래는 직접  통제하고 있으며  연간한도액 

U$ 1,000(약75,000디나르)까지만 환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T/T 사전송금에 의한 수입결제는 중앙은해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즉, 

수입상품이 알제리 세관당국에 도착하기전까지 T/T 사전송금은 최대 U$2,000으로 한정되어 

있어 샘플수입등에만 사용될 수 있어 상품수입시 실효가 없으나 생산설비용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입금액의 40%까지 T/T 사전송금이 가능하다. 수입상품 세관 

통관절차후 즉, 수입상품이 통관이 완료되면 T/T로 100% 송금이 가능하다.  

 

 

 



 세계 비지니스 정보

 

 
알제리 - 84

 

 

(유로화) 

 

알제리는 EU 단일통화 출범에 따라 2002년 1월을 기점으로 유로화를 공식 외환으로 등록을 

시켰으며 동시에 유럽국들의 화폐를 관리 외환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유럽과의 수출입교류가 활발함에 따라 상품대금지불은 유로화로 계약,결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과의 거래에서도 수입상에 따라 유로화 결제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58. 시장특성 
 

(시장 규모) 

 

알제리는 OPEC 회원국으로서 석유,가스부문(Hydrocarbon)연관산업이 전체수출의 95%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액화 천연가스(LNG)의 수출은 세계 제 2위,천연 가스 수출은 

세계제 3위의 규모로 서유럽 총소비의 35%를 공급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최근 3년간 년 

평균경제성장율 3-6%의 꾸준한 성장으로 1인당 GNP도 지난 2001년을 기점으로 1,900 달러를 

돌파하고 있다.  

 

알제리의 년간 수입규모는 130억 달러 내외로 농식품등 생필품과 자동차,가전,가구등 내구 

소비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제조업기반 취약하고  석유,가스수출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국제원유가 시황에 경제가 크게 좌우되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하루 1달러로 연명하는 절대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50%에 달하며 30%에 육박하는 

고실업율과 35%에 달하는 문맹율로 사회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가 전체 인구의 30%인 9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약 절반 정도가 핸드폰,자동차 등 고가품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로 평가되고 있다.   

 

( 알제리의 수입 시장규모 ) 

 

 구     분 2001 2002 % change

Exports (fob) 19,070 18,402 -3.5

Imports (cif) 10,166 11,200 10.2

Balance 8,904 7,202 -19.1

(c)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3  

주) 단위 : US$ 백만, Source: Direction Generale des   Douanes. 

 

(시장 특성) 

 

알제리 경제의 핵심은 <소나트락/SONATRACH>에 압축 

 

국영 알제리 석유,가스 개발공사< SONATRACH >가 전체 수출의 95%와 재정수입의 60%를 

차지하는데 지난 2002 년 SONATRACH사의 년간 매출액은 US$ 200억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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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시장은 현재 경제 개혁이 진행중인 과도기적 시장 

 

사회주의시스템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중이나 그 속도가 부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대외교역자유화를 위한 WTO 가입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민간부문이 성장하여 

신규거래 파트너로 부상중이다.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에서 IT산업등 민간부문의 비중이 확대 

추세에 있으나 국영기업 매출액이 전체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알제리시장은 철저한 가격위주의 시장 

 

부존자원(가스,원유) 풍푸하여 국가는 부자이나 국민은 가난한 나라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실업률 30%, 법정 최저임금 월 U$ 100내외로 구매력이 약하여 상품구매시 가격이 최우 

선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제품이 알제리 시장점유율 급증요인도 구매 

력이 약한 사정에 기인하고 있는데 지난 2003년의 경우 중국상품의 대알제리 수출신장율이 

60% 급증한 것이 이를 반영해 주고 있다. 

 

알제리는 틈새 시장으로 유망  

 

이는 중국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과 유럽산 대비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특정 한국상 

품의 경우 틈새시장으로 진출확대가 유망한 것이다.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기,핸드폰,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등 분야에서 한국산 시장점유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알제리시장은 지불 방법에 있어 외상 거래가 보편화 

 

L/C 개설에 따른 수수료 부담, 알제리 중앙은행의 철저한 외환통제(T/T송금규제), L/C 개설 

후 상품 인도기간까지의 3‾4개월 딜리버리 기간 동안 은행에 자금을 예치(100%)해야 하는 

금융부담, 인도기간 단축을 위해 상품 도착후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인수하는 

관행이 보편화. 특히, 상품을 선인수하고 120일 이후에 수입대금을 은행에 지불하는 방식이 

인근 유럽기업과는 관행화되어 있다. 

 

대알제리 외국인 투자가 부진 

 

지난 2002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1억 달러로 아프리카국중 높은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석유및가스분야외에 투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부정부패, 과도한 RED TAPE, 

내수시장의 미발달, 테러 및 정치불안등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59. 상거래시 유의사항 
 

(직접 대면 상담 중시) 

 

국제상거래 관습에 익숙하지 못한 알제리 바이어들은 인터넷(홈페이지)무역,의사소통시 

이메일교신이나 카타로그,오퍼등에 의한 간접상담 보다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면상 

담을 중시한다. 알제리의 경우 통신사정이 열악하여 인터넷은 현재 보급 초기단계이며 

연락시 팩스를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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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상보다 제조업체와 직거래 희망 ) 

 

알제리 바이어들은 무역상과의 거래시는 커미션으로 손해 본다는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있 

어 최종거래 계약에 앞서 직접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제품을 보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초 상담에서 최종 거래 성약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3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우리업 

체의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다. 

 

( 유럽산 브랜드 선호 경향 ) 

 

대부분 알제리인의 경우 가족 일원이 프랑스,이태리등 인근 유럽국에 거주하고 있는데,실례 

로 프랑스 남부 마르세이유에는 알제리계 200여만명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 

서 지리적으로 프랑스,이태리나 스페인에 인접하여 유럽 문화,브랜드에 친숙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가정에 보급된 위성수신기를 통해 유럽위성 채널을 통해 실시간 유럽 주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영향으로 알제리소비자들은 아프리카대륙에 위치해 있고 정서적으로는 

이슬람권에 속하지만 소비자의 취향은 유럽문화권에도 속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60.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관습 
 

1. 이슬람법의 특성 

 

이슬람법(샤리아)의 기본적인 특성은 첫째, 꾸란을 제1의 법원으로 그리고 하디스를 제2의 

법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제정하는 법령은 시행 세칙 정도의 비중으로 하는 법체 

계를 갖고 있다. 둘째, 이슬람법은 울라마에 의해 유추·발전시켜 온 합리주의적 체계이며, 

자연 법적 요소와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이슬람법의 법리는 믿음에 따른 

"자유계약의 원칙"과 "계약 이행의 의무"를 중요시한다. 넷째, 이슬람법은 지리적으로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던 메카와 메디나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국제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운송 서류 및 화환 어음, 수표 등 계약에 관한 법규 및 관습이 

일찍부터 발전되어 왔다.여기에서는 중동 지역의 경제 관습의 근간이 되는 이슬람법의 해석 

및 관행의 검토를 통하여 이슬람 계약의 특징을 체계화하고, 계약 성립의 조건, 계약 무효 

와 취소의 요소 및 국제 거래 유의 사항을 살펴본다. 

 

2. 계약 성립의 조건 

 

1)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권리 능력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하는 의사가 합치하고 동시에 의사표시를 하는 

당사자의 능력이 있고, 그 목적이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일반적인 국제 

간의 계약법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며, 이슬람법에도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계약의 

목적에 해당하는 개념이 다수가 존재한다.계약의 목적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유 

(사바브)"이다. "사바브"는 "계약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는 직접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은 당연히 법률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이유는 존재하고 유효하며, 허용될 뿐만 아니라 공서 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계약은 양당사자에게 합법적인 이익을 주어야 하고,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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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이익을 수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슬람법에는 이유와 별개의 

개념으로, 계약의 "목적물" 혹은 "대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 실제로는 양자가 혼용 

되고 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법제에서는 "권리 능력" 또는 "행위능력" 이라는 개념 

을 사용하여 당사자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당사자가 행한 그 행위는 유효한가 

를 판단한다.  

 

이슬람법에서는 "아흘리야"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계약 당사자의 법률상의 능력을 판단한다. 

이슬람법은 미성년자를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진 자 즉, "완전한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느 

냐 없느냐로 구별하고 있다. 양자의 차이에 대하여는, 우선 "불완전한 이해 능력밖에 갖지 

못한 미성년자"를 "매매가 무엇인가를 이해 못하는 자. 즉, 물품을 판매하면 그 물품에대한 

소유권이 소멸되고 물품을 구입하면 그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 

는" 미성년자라고 정의하고, 매매에 따른 권리변동을 이해할 수 있는 자를 "완전한 이해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라고 규정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2) 계약 성립의 제요소 

 

이슬람법에서 당사자의 의사는 계약 성립의 원천적인 요소이다. 이슬람법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세분하여 설명한다. "의사"는 "선택과 의도"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어느 하나가 

빠지면 의사에 결함이 있다고 간주한다. 이슬람법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당사자의 마음속 

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한편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합치되어야 한다.  

 

즉,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를 "거래의 제의(이잡)"라 

하고, 이에 대응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승낙(까블)"이라고 하고 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이슬람법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계약법과 마찬가지로 제의와 승낙의 합치가 

필요하다. 초기의 이슬람법의 해석에서는 제의와 승낙의 당사자를 각 계약마다 법에서 

규정하였다. 합작 계약이나 화해 계약의 경우처럼 어느 쪽의 당사자가 제의를 하여도 관계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제의는 승낙보다도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된다. 그 때문에 이슬람 

법에서는 "사후 제의" 또는 "사전 승낙" 등에 관한 효력이 논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면 "교차 제의"에 의한 계약 성립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계약 당사자 한편 

의 승낙은, 상대방 당사자가 한 제의와 대금 및 목적물이 완전히 합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 

은 제의와 승낙에 관한 기본적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즉, 국제법과 동일하게 계약이 성립 

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계약의 중요한 요소에 대하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슬 

람법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에 대하여 합의가 성립하고 있으면, 여타의 세부 사항이 결 

정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한다.  

 

의사표시의 형태는 첫째, 구두 표현이 일반적인데, 역사적으로 중동 사회에서는 서면으로 

표시되는 의사표시가 비교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구두로 하는 표현이 다른 형태의 의사 

표시 보다 존중되었다. 그 이유로는 이슬람 사회에 있어서 말에 의한 의사 전달의 강한 

효력을 인정하는 이슬람의 종교적 배경이나, 상거래는 시장과 같은 일정한 장소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중동 지역의 관습과 근세까지 문맹률이 높았던 점도 큰 이유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슬람법에서는 구두의 표현을 의사표시의 기본적 형태라고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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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통적으로 구두 표현을 중요시하여 온 이슬람 학자들은, 서면화된 표현을 몸짓과 

함께 신호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물론 이슬람법이 서면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 내용 

을 서면화하는 것의 중요성은 꾸란의 구절에서 인정하고 있다. 셋째, 몸짓과 기타 신호가 

의사표시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몸짓은, 손, 머리, 눈 등의 움직임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하기 위한 동작이 

다. 전통적으로 이슬람법에서는, 신호는 의사표시의 수단으로서는 하급의 지위에 두고 있으 

므로, 신호에 의한 의사표시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계약의 마즐리스의 개념은 "매매 계약의 장소는 양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회합 

하는 곳이다"라고 규정하여 명백히 하고 있다.  

 

전통적인 이슬람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시장과 같은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물품을 매매 

하였다. "계약의 마즐리스"라고 하는 경우의 마즐리스는 계약 당사자가 그 장소에 있으면 

충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법개념이 

생긴 것이다.  

 

계약의 시기와 종기의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의 마즐리스가 시작되는 시점은 판별이 확실하 

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논점은 마즐리스의 종료의 명확한 시점에 있다. 이슬람법에서는 

이 점에 관하여 많은 예시와 논증을 하고 있다. 당사자가 멀리 떨어졌을 때, 마즐리스는 

종료한다.  

 

물론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 않아도 그 일에 대하여 계속해서 교섭할 의사가 제의자 

측에서 없을 때에는, 마즐리스는 종료한다.계약의 마즐리스 개념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동일 

한 장소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격지자 간의 계약에 대한 전통적인 법 해석은 

계약의 양당사자의 대리인 2명이 같은 장소에 있고, 계약의 마즐리스가 계속된다는 조건하 

에서만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는 엄격한 해석을 하였지만, 현대의 이슬람법 해석은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어서, 서신의 교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3) 계약의 효력 

 

계약의 법률상 효력은 당연히 계약 내용에 기초한 계약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취득한 당사자는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의미의 계약의 효력은 이슬람법에서도 물론 발생한다.  

 

꾸란과 순나에서도 "계약 이행의 당위성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효력이라고 한다. 매매 계약에 의하여 장래에 인도할 것을 약속한 곡물이나 과실이 

저온, 가뭄, 병충해 등의 천재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불가항력이 적용된다. 즉, 

피해가 전체의 1/3 이상에 이를 때는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슬람법에는 불가항력의 법 개념이 있으며 "통제 불능"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슬람법에서 

나타나는 예시는 "홍수, 재해, 천둥, 가뭄, 해충에 의한 식물의 질병"등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때는 계약은 소멸하고 당사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이슬람법의 형벌 규정이 엄격한 동등처벌 구형권에 기초하고 있어서 이슬람법은 

비교적 엄격하다는 인상이 강하지만 계약법 분야는 융통성이 있으며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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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법에서는 불가항력과 사정 변경을 거의 같은 위치에 놓고 생각하지만 양자의 성립 

요건이나 효과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슬람법에서 구별되는 차이의 요소는 첫째, 불가항력은 이행을 완전히 불가능케 하는 것이 

요건이지만 사정 변경은 불가능이 요건은 아니고 극히 곤란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사정 

변경이 경우는 이행을 강제하려면 채무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  

 

둘째, 불가항력이나 사정 변경은 계약 당시에는 예견되지 않았던 것이 요건이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예견할 수 없었는가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예견 불가능의 정도가 불가항력의 

경우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랍 제국의 민법 규정에는 사정 변경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다. 불가항력에는 그러한 요건이 없다. 즉, 채무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발생된 사유라도 상관없다.  

 

넷째, 불가항력은 계약의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도 면책의 사유(우드르)가 된다. 

사정 변경은 계약상의 채무에만 관계된다.  

 

다섯째, 사정 변경은 公序良俗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도 

채무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당사자가 약정하여도 효력이 없다. 즉, 사정 변경이 

있으면 채무자의 책임은 감면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불가항력은 공서의 문제로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계약 당사자는 불가항력이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을 할 수 

있다. 여섯째,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계약은 소멸한다. 사정 변경의 경우는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한 후에 계약 자체는 존속시킬 수 있다. 

 

3. 계약의 무효와 취소의 요소 

 

1) 계약의 무효 조건 

 

계약의 목적이라는 개념은 이슬람법에서는 "이유"와"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인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합법성을 갖지 못한 때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계약의 목적이 합법성을 잃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은 국제법의 공통된 사항이다. 공공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목적의 계약은 합법성을 없으므로 무효이다. 계약 목적의 

"합법성"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구체성이 없어 추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계약의 

목적이나 대상과 관련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계약의 대상은, 매매 계약의 경우 목적물을 의미한다. 이슬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물품 또는 행위에는 꾸란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 계약의 

대상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때는 이슬람법에서는 그러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도박"등 결과가 불확실한 거래는 꾸란에서 금지시키고 있다. 불확실성은 장래에 어떻게 

될지 판단 못하는 것의 의미로, "복리이자의 금지"에도 관련되는 이슬람의 계약법상 중요한 

법 개념이다. 이슬람법에서는 "착오"의 개념을 도입하여 착오가 있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슬람법은 "착오가 있으면 무효이다"라고 포괄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법학자들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착오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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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고 있다. 이슬람법에서도 계약이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무효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꾸란에도 "종교는 강요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강압을 무효라고 

쉽게 판단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강압"이란, 강압을 받은 자가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의 

위협"이다. 

 

2) 취소할 수 있는 계약 

 

 무효와는 달리, 계약의 요소에 어떤 하자가 있어 당사자의 한편이 "이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하면 계약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종류의 계약이 있다. 그것이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다. 이슬람법에서는 이와 같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파시드 계약"이라 

부르고 있다. 계약의 목적물에 착오가 있는 때는 그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목적물의 

품질 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때는 이슬람법에서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물론 목적물의 품질도 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가 많다. 이슬람법에서 

계약의 취소 원인으로서, 대표적인 경우가 "사기"이다.  

 

4. 계약시 고려 사항 

 

 알제리등 이슬람권과의 무역 계약 체결시 이슬람권의 독특한 시장, 기질, 법리 및 관행에 

따른 유의점을 검토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알제리의 정치, 사회, 문화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부엘리트와 고위 관리 층과 인맥 형성을 가질 것과 

현지에 진출하려고 할 때는 합작 투자 또는 공동판매 형식이 적합하다. 대규모 프로젝트성 

사업의 경우 대부분 국제입찰을 통해 발주되므로 이에 대비해 수주 활동을 전개하거나 

현지사정에 능통한 에이젼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사전 지식 습득이 

중요하다. 세부적으로는 알제리 업체의 사고방식을 존중해야 한다. 이슬람의 우월성이나 

고유한 사고방식을 인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며 무슬림의 기질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을 쉽게 믿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확실하게 할 것과 하나님에 대한 

복종심과 서구 문화에 대한 혐오감이 크므로 서구 문화 지향적인 행동을 자제한다. 

 

1) 계약 성립의 단계 

 

중동 지역의 계약에서 유의점은 정확한 계약서 작성과 이슬람의 독특한 계약 관념의 

이해이다. 이슬람법이 구두를 존중하여도 국제 거래에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증거가 될 

수 있다. 계약 언어는 영어 또는 불어가 바람직하고, 작성된 계약서를 정정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이슬람법에서도 계약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체결, 이행되며 계약 자유 

및 과실 책임 원칙도 인정하고 있다. 이슬람법에서는 선택권이 있으므로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관행이 있다. 계약 체결 후 신용장(L/C)가 내도한 후에 생산을 

시작한다.  

 

둘째, 승낙의 도달 주의이다. 이슬람법은 격지자 간의 계약에도 도달 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계약서 도착, 견본 도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금지 물품은 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꾸란에서 금지한 물품과 행위는 제외하여야 

한다.  

 

넷째, 제의자의 사망의 경우, 이슬람법에서는 제의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분쟁은 피한다.  

다섯째, 이슬람법에서는 사기, 착오 또는 강압에 의한 계약은 무효이며,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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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의 이행 단계  

 

이슬람에서는 계약의 이행을 하나님의 뜻(인샬라)이라고 믿는다. 소유주는 신이고 인간은 

관리자라는 관념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슬람법은 국제거래 관습(Incoterms)을 존중하며, 

위험의 이전은 소유권과 분리 이전한다. 특히 계약에 따른 정확한 계약 물품의 인도가 

꾸란에 계시되어 거래의 성실한 이행 (공정성과 정직성을 중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문별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상품의 하자 담보) 이슬람법에서는 하자 담보를 1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클레임 

제기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간 상거래에서 이자 금지는 제외) 이란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상거래에 있어서 

9%의 이자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의 제품 가격의 기재 조정(Under Value나 

Over Value)에 대한 제의에 신중하여야 한다. 

 

(동시이행 항변권의 불인정) 이슬람법에서는 인도와 대금 결제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기피 현상/Israel Boycott Clause) 이스라엘 기피는 중동 아랍의 전 국가가 

실시하므로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거래를 한다고 해서 모두 기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피되는 경우는 이스라엘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생산인허가를 가지거나,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생산을 했을 때이다. 이밖에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은 모두 거부당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에 적용되어서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의 요구는 필수적이다. 

 

(복잡한 거래 조건의 신용장/L/C에 대한 검토) 신용장을 수리하기 전에 거래 조건이 

복잡하다면, 즉시 수정을 요청하여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영사 확인, 원산지 

증명 또는 중량 증명서 등의 요구가 많으므로 이에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61. 전반적 투자여건 
 

(투자매력도) 

 

알제리는 3,200만에 육박하는 인구, 아프리카대륙에서 수단에 이은 제 2위의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천연가스,원유를 비롯한 광대한 석유자원(hydrocarbons)을 보유하고 있는 

중.저소득 수준의 국가로 향후 정치안정 및 경제개혁결과에 따라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흥 유망시장의 하나이다. 

 

또한 알제리는 특히 인근 모로코,튀니지등 마그레브 지역 국가 중 GDP 규모, 인구 등의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이며, 중동, 아프리카, 유럽 3대륙을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 등으로 우리 수출 투자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큰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알제리 정부는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통한 구조조정 계획을 강력 추진하고 있어 각 

분야에서 알제리 기업과의 파트너쉽 구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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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알제리는 지난 1990년대 2차례에 걸쳐 외채 연기 조치를 취하였고, 1999년부터의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2002년말 현재 231억불의 외환 보유고 및 경상수지 흑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인 거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최근 알제리의 경제 여건 및 치안 사정의 호전 조짐으로 프랑스, 미국등 주요국가는 

알제리시장의 위험도를 하향 조정하고 투자 및 보증한도 완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정도> 

 

( 외국인투자 제한) 

 

외국인 투자는 농업.관광.공업.교통.무역 등 모든 분야에 가능하나,  국가기간산업 (예 : 

PTT.전기.가스)은 국영으로서 해외투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 다만, 해외 투자 유치 

전략상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대로 현재 외국인 투자가 제한 되고 있는 상당 부분을 개방할 

예정으로 있다. 

 

외국인 투자의 허용범위는 상기 기간산업 이외에는 모든 분야에 100%까지 투자 가능하다. 

최소 납입자본의 한계는 2백만 디나르 이하는 15%,  2백만 디나르-1천만 디나르 경우는 20%, 

1천만 디나르 이상의 경우는 30%이다.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 

 

현재까지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테러와 실업에 따른 사회 불안 

등이 투자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알제리경제의 석유.가스 의존도가 너무 높아 

유가 수준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시황이 불투명할 수 있는 측면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알제리는  아직 시장경제 실습 경험이 일천하여 시장 경제 운용  know-how가 

부족하고 이익 집단간 이해 조화 및 갈등 조정이 어려운 점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타 공공분야 소요물품 구입 시 국제입찰에 의한 구매 절차, 구매시 공급자의 

FINANCING 주선 조건 제시, 금융 낙후 등으로 대금 결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등은 

알제리내 기업환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기 장기적 관점에서의 잠재력에도 불구, 알제리는 석유자원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상의 

취약점, 과중한 대외부채 부담과 높은 실업율, 관료조직을 포함한 서비스분야 미 발달 등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잔재, 테러 정국의 지속 등 중.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최근들어 치안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가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바, 여사한 알제리의 정치 경제적 여건 개선 조짐에 따라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각국의 관심 및 움직임이 활기를 띠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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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외국인 투자제한 
 

(투자 장벽) 

 

알제리는 1988년부터 시장경제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독점하여온 대외무역을 1991년 

부터 개방한 이래 관세법개정을 통하여 투자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 투자활동에 대한 관세상 혜택이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국영 또는 공영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 생산성을 향상하고 한편으로는 고용창출을 

위하여, 국내외자본 유치를 통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실적이 저조 

하여 2001.8 기존의 투자유치관계법령 및 공기업 민영화  법령 정비, 투자유치 단일창구 

서비스 및 투자특혜 강화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투자관련 외국기업에 차별적 적용 규정은 없으며,‘국가경제에 특별이해 관계가 있는 

투자’는 특혜내용을 나열 명시한 것이 아니고, 특혜내용을 개방하여 투자자와 알제리정부 

간 협상 대상으로 남겨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령에 기언급된  특혜내용 이상을 요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알제리에 대한 투자여부 결정시, 투자관련 투자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한-알제리간(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2000. 08. 19 발효),(투자 보장 협정/2001. 10.1.발효) 내용중 (이중 

과세방지협정/2004년 현재 알제리국회에서 비준남겨 두고 있음), 알제리의 노동관계법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장벽)  

 

(사회 치안상 문제점) 1990년대 초부터 알제리의 테러문제는 국내적인 사회불안 요소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알제리 이미지 손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알제리 경제 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상사원들이 알제리를 방문 

상담을 저해할 만한 위급상황은 아니나 다만, 테러문제를 염두에 두고 체류호텔등에서 상담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다. 역으로 이러한 사회문제로 알제리 시장이 더 노출 

되기 전에 적극적인 시장 진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소통) 알제리는 국어를 아랍어로하고 있고, 또한 불어가 비즈니스 언어로 사용되어 

알제리와 거래시 영어보다 불어가 통용되고 있다.또한, 각종 매체나 자료뿐만 아니라 

수출입관련 서류도 불어로 작성되어 언어문제는 영어사용 우리나라 비즈니스맨에게는 

하나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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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회간접자본 
 

<에너지> 

 

알제리는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알제리 전역에 95%이상 전기가 보급되어 있으며, 

대도시에는 난방,취사용 도시가스가 도처에 염가에 공급되고 있다. 

 

(석유산업) 

 

원유,가스등 탄화수소(Hydrocarbons)제품 분야의 산업생산은 2001년 불변가격기준 전체 

GDP의 35%를 차지하고 전체 상품수출의 97%와 알제리 재정수입의 69%를 차지하여 알제리 

경제를 지탱해 오고 있다. 지난 1970년대에는 원유(crude oil)가 알제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으나 점차적으로 개스(gas)가 주요 수입원으로 대체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알제리의 원유생산은 1958년도에 사하라지역에서 대규모로 진행되기 시작하여 지난 1980 

년에는 알제리의 상업적인 탄화수소 관련제품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에 달해 최고조 

에 달한 바 있으나, 석유산업의 하류부문(downstream/수송,정제,판매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1985년에는 그 비중이 48%로 떨어지고 1996년말에는 21.4%로 급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알제 

리의 원유매장량은 92억배럴로 추산되고 있으며 가스 확인매장량은 1999년말기준 4.5조 

규빅미터에 달하고 있다. 

 

 지난 1991년이후 알제리정부는 다국적기업이 알제리내 유정(oil field)내에서 채굴하거나 

유정을 매입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을 대외에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여 외국자본들은 알제리 

내의 정치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알제리의 탄화수소(Hydrocarbons) 

관련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현재 세계 유수의 메이져 석유자본이 알제리 원유생산산업 

전분야에 투자가 진행되거나 계획되고 있으며 알제리정부는 외국계 진출회사의 대테러 안전 

을 보장하기 위해 사설경호팀과 군대를 주둔시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 2002-2002년의 알제리의 탄화수소(Hydrocarbons)관련분야의 생산량은 202.2백만 TOE 

(tones of oil equivalent)중 24.9백만 TOE가 외국회사 및 자본에 의해 알제리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는 알제리는 OPEC에서 할당된 생산쿼터를 매년 

초과하는 과잉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2003년 7월기준 알제리의 일산 

원유생산량은 111만배럴로 매년 증가해 OPEC의 일산 쿼터량인 81만배럴에 비해 40%이상 

과잉생산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천연가스/Natural gas) 

 

알제리의 국영 소나트락사에 의하면 알제리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비공식적으로 204조큐빅 

피트(204 trn cu ft)1999년 기준 확인된 탄화수소(Hydrocarbons)매장량의 57%가 천연가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IMF는 천연가스와 액화가스(LNG)를 합할 경우 2001년 기준 전체 

탄화수소(Hydrocarbons)생산량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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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는 유럽 전체 가스수입량의 25%를 공급하고 있는데 2001년의 경우 620억 큐빅미터에 

달한바 있는데, 향후 공급량은 수년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완공될 경우 급격하게 

증가될 전망인데 오는 2005년에는 850억큐빅미터가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전기 ) 

  

전국토의 95%가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며 97%의 가정에 전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오는 2004년 

말까지 335,800호의 가정에 전기가 연결될 예정으로 있다 

 

( 수자원 ) 

 

알제리에는 각지에 총 30개의 댐이 있어 생활용수와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매년 하계철에 

는 물부족현상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심각한 물부족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알제리정부는 

수자원확보를 위해 오는 2010 년까지 총 20여개의 댐을 추가 건설할 예정으로 있으며 

식수확보를 위해 담수화프로젝트도 추진중이다.  

  

( 도로 ) 

 

알제리는 북부아프리카지역 국가중 최장의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는데 총 도로연장길이는 

104,000㎞에 달하고 있으나 포장상태나 보수유지등 도로사정이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그리고 지중해연안지역을 관통하는 산악지형과 남북은 사하라사막지역이라 도로가 협소하고 

비포장도로도 혼재해 있어 만성적인 체증으로 원활하지 못한 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 

기 위해 알제리정부는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2,000㎞에 달하는 동서 고속도로망 건설 

을 추진중에 있다.  

  

 ( 철도 )  

 

현재 알제리 전역의 총철도 연장길이는 4,500㎞로 전지역 200여개의 역이 운행되고 있다. 

철도운행은 알제리국영철도회사(SNTF)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간 운행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영철도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알제리 국영철도공사는 알제등 주요 

도시 교통난 해결을 위해 총 길이가 300 KM인 전철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항공 )  

 

알제리는 총 35개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13개 공항은 국제 항공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알제에는 신공항청사가 건설되고 있는데 동공항이 완공되 

는 오는 2005년에는 항공승객이 25%증가할 전망이다.알제공항은 연간수송객수 690만 명으로 

북부아프리카를 대표하는 항공요충지였으나 1992년이후  무장 이슬람세력의 테러로 공항운 

영이 위축되어 왔다.  

 

알제리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은 알제시내에서 20킬로 떨어진 알제 국제공항(AEROPORT DE 

HOUARI BOUMEDIENE)으로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등 유럽 주요도시와 모로코,두바이등 중동 

주요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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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신 > 

 

 ( 전화 )  

  

일반전화(Fixed line)의 경우 보급률이 100명당 6대(2004년 8대, 2010년 20대 목표)로 전화 

보급률이 극히 저조한 편이다.전화회선 부족으로 전화사정이 좋지 않으며, 통화 도중 자주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전화 신규가입은 어려운 형편인 바, 주택이나 사무실 임대시에 

전화 여부 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반전화는  2백만선이 보급되어 있는데 이중 30%이상 

행정기관이나  기업/상업용이며. 전체가구수의 전화보급률은 30%미만이다. 

 

이동통신(GSM)의 경우 2002년초까지 가입자 10만에 불과했으나 GSM 100만 회선을 늘리고 

제2이동통신이 서비스를 개시하여 가입자수가 150만명에 육박하여 가입자수가 폭발하고 

있으나 전화회선 및 기지국이 절대 부족하여 통화연결이 잘 안되며 지역에 따라 통화사정이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이동전화는 서울-알제간 1분당 2불정도이며 시내통화는 3분당 2디나르정도이다. 이동식전화 

는 10만 회선미만이나, 2-3년 내 2백만선, 2005년 4백만선 보급이 예상되고 있으며 2001년 

일반전화방식이 디지털로 변경이 완료되었으며 광케이블화를 추진 중이며  

 

유선전화(Fixed Line) 시장은 2004년 국제입찰을 통해 개방을 추진해 Orascom사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해 오는 2005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중에 있어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알제리에는 인터넷전용선은 서비스되고 있지 않으며 전화라인을 이용한 Internet 접속도 

열악한 현지 전화 사정으로 효과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나 점차 개선되고 있다. 

 

2004년초부터 ADSL 인터넷도 서비스되고 있으나 월간가입비가 $800로 고가로 가입자수가 

수백명에 불과한 실정이었으나 2005년들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요금을 인하하여 ADSL 

(256Kbps)가 월간 40불에 보급되고 있다. 현재 컴퓨터 보급대수는 60만대에 머물고 있으며 

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자수가 2005년말 약 120만 명으로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 우편 ) 

 

알제리 치안사정과 맞물려 서비스가 좋지 않은 편이며 파리-알제간 우편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시내우편은 분실되거나 시일이 오래걸려 사람을 사서 인편으로 

배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특사우편은 서울-알제간 기본요금 기준으로 60-80불이 

소요되며 배달기간도 일주일은 잡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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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노동여건 
 

알제리는 비교적 잘 정비된 교육제도로 인해 비교적 우수한 젊은층의 풍부한 고등교육이수 

인구 60여만명을 보유하고 있어 인력조달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알제리의 노사관련 법체제인 노동법은 프랑스 식민통치의 영향으로 여타 개도국에 비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잘 발달되어 있으며 노동법의 기조는 근로자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계약 집행과 

관련한 개별적 분쟁은 사회재판소(Tribunaux Sociaux)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고용> 

 

특별한 고용절차는 없으며 신문광고, 지역별로 소재하고 있는 전문인력양성기관(Centre de 

formation professionel)의 추천의뢰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하면 

된다.보통 노동자들은 노조가입 근로자 및 비노조  근로자로 구분되며 노조가 없는 업체의 

경우 통상 사무직근로자와 일반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다. 

  

    <인력> 

 

알제리 총인구 3천 2백만명중 인구의 75%가 30세미만의 젊은 인구구성으로 되어 있어 노동 

력이 풍부하다. 공식실업율이 30 %이상으로 인력구하기가 수월한 편이다.  

 

알제리 전역에서 비숙련 및 중간숙련 노동력은 풍부하나 근로자의 경우 취학율이 낮아 노동 

력은 양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생산성은 중동특유의 기질상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이 

나 여타 아랍국에 비해서는 우수한 편이다.   

  

    <임금> 

 

알제리의 임금수준은 저렴한 편으로 최저임금(SMIG :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은 월 8,000디나르인데 산업별로 임금격차가 심한 편이다. 

 

알제리에는 최저 임금제(SMIG)를 제외하고는 법정  임금 관리가 없다.임금 및 봉급은 

피고용자 및 고용주간에 자유로이 논의될 수 있지만, 임금수준은 법정  최저임금수준보다 

높아야 한다.  

   

   <외국인의 고용> 

  

알제리내에서 외국인이 유급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거주지 

관할경찰서 외사계에 거주허가신청서(양식 경찰서 비치), 유효한 여권과 은행발행 

은행구좌개설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취업의 경우 고용계약서, 개인사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취업 및 개인사업 이외의 경우는 거주허가 신청사유서 및 기타 생활능력 

증빙자료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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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회보장제도 
 

<현지인 사회보장> 

  

알제리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사회보장금고(CNSS : Caisse  Nationale de 

Securite Sociale)에 가입하고, 동 금고에 급여자와 견습자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사회보장금고에 납부하는 갹출금의 비율은  급여자의 총월급여중 고용주는 26%,피고용자는 

6%를 적립하여 분기마다 사회보장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단, 연금수혜자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기타 소득 고용자는 사회보장세가 면제된다. 

 

 ( 사회보장세 세부내용) 

 

Category 고용주 부담 (%) 피고용자 (% ) 합계(%) 

Social Security 12.50 1.50 14.00

Industrial 

accidents/ illness 
1.25 1.25

Retirement 9.50 6.50 16.00

Unemployment 

insurance 
1.25 0.50 1.75

Early retirement 1.00 0.50 1.50

Workers’ fund 0.50 0.50

Total 26.00 9.00 35.00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은 CNSS에 가입할 경우 현지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동법에 의하면 외국대사관을 제외한 현지진출 모든 사기업은 사회보장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외국대사관도 현지 법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CNSS에 가입하는 추세이다 

 

 

66. 현지생활여건 
 

(알제리 생활여건) 

 

알제리는 아프리카 최북단 지중해연안에 위치하여 기후등 자연조건은 양호한 편이나 지난 

1992년이후 시작된 무장이슬람과격세력에 의한 외국인테러로 치안상의 문제로 외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 과거 사회주의 체제가 남아 있어 기본인프라,여가시설 및 학교문제등 기본생활여건이 

미비하여 외국인투자유치에 장애물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알제리는 생활여건이 인근 모로 

코, 튀니지등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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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및 수도) 

 

알제리는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알제리 전역에 95%이상 전기가 보급되어 있으나 

인프라낙후로 종종 정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큰 도시에는 대개 도시가스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취사 및 난방등에 이용되고 있다. 알제리는 우기(11월-3월)에 연간 

강우량(약 800-1,000미리)이 집중되어 하계에는 댐의 부족으로 인한 수자원부족현상으로 

2-3일에 1회씩 수도물공급을 제한해 여름철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전화 ) 

  

일반전화선의 경우 보급률이 100명당 6대(2004년 8대, 2010년 20대 목표)로 전화보급률이 

극히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일반전화 신규가입은 극히 어려운 형편인 바, 주택이나 사무실 

임대시에 전화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2000년대 들어 보급되기 시작한 이동식 전화(GSM)의 

경우 가입자자 수가  10만에 불과했으나 GSM 100만 회선 증설로 이동 전화 사정이 호전되어 

가입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계국 부족으로 지역에 따라 통화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 주택사정 ) 

 

치안문제등으로 외국인은 주로 알제시내 상대적으로 고급인 주택가에 주로 거주하나 주택임 

차료가 월 2-3천불로 시설에 비해 매우 비싼편이다.이러한 현상은 과거치안상의 문제로 동 

지역에 대한 주택의 수요가 많았을 뿐아니라, 외국인에 주택을 임대한 동 지역 주택 소유자 

들이 일종의 이익단체를 만들어 상호 주택 임대료 인하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주택이나 사무실 임대시 부동산소개료 사전확인, 전화라인 가설여부,옥상 물탱크 크기, 

주차장, 가스공급여부, 치안상문제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알제리는 부동산임대 

관행상 연간 임차료를 일시에 지불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치안 상태) 

 

1990년대 초부터 알제리의 테러문제는 국내적인 사회불안 요소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알제리 이미지 손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알제리 경제 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들어 치안사정이 다소 양호해지고 있으나 미국정부는 아직도 알제리를 여행금지지역 

으로 설정해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상사원들이 알제리를 방문 상담을 저해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항상 테러문제를 염두에 두고 매사에 조심을 해야 한다. 

 

(외국인 학교) 

 

알제에는 외국계(미국 또는 프랑스) 학교가 없는 관계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현지인 학교 

(아랍어 및 불어로교육)에 보낼수 밖에 없으며 중,고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제3국 

취학등 학교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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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이주정착가이드 
 

( 체류비자 ) 

 

알제리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주한 알제리대사관(서울시 용산구 이태원2동 2-6/ 전화번호: 

02-794-5034, FAX:02-792-7845)에서 알제리 입국 전에 사증(장기비자)을 신청하여 취득하여 

야 한다. 현재 알제리와 우리나라간 사증면제협정이 미체결되어 있다. 

 

ㅇ 일반여권 소지자 - 알제리 입국 비자 취득 조건 

 

여권 유효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소정 양식의 비자신청서를 작성하 

여 소정의 비자수수료와 함께 주한 알제리대사관(영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알제리 비자 

정보 관련 웹싸이트는 아래와 같다. 

 

- http://www.mae.dz/visa/ang_form.pdf 일반비자 신청서 

- http://www.mae.dz/visa/ang_press.pdf : 취재비자 신청서 

 

ㅇ 비즈니스 입국비자-상용비자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비자 즉,상용비자는 현지 KOTRA무역관이나 알제리 파트너의 초청장을 

첨부해야 하며 입국예정 외국인의 체류 비용과 체류이후 출국을 초청 주체가 보증한다는 

내용과 피초청인의 인적사항(성명,국적,여권번호,직업,생년월일,출생지)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ㅇ 체류증(Carte Sejour) 신청 

 

알제리에 장기거주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장기비자(3개월)를 발급 받은후 비자만료전까지 

알제리 관할경찰서에서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체류증 신청자격은 현지투자(회사설립) 

하는 방법과 현지 고용계약(Work Permit)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Registre de Commerce), 

건강진단서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2년유효의 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갱신이 가능하다. 

 

( 주택 구하기 ) 

 

알제시내는 치안문제등으로 외국인은 주로 알제시내 중심인 외곽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고급주택가에 주로 거주하나 주택 임차료는 치안 안전지대 내 주택공급 부족,사회 

주의 전통으로 인한 적정 시장가격 미형성 등의 사유로 주택수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4인가족 기준 월간 임차료는 2,000-3,000불로 매우 비싼 편에 속한다. 이런 현상은 과거 

치안상의 문제로 동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가 공급대비 많았을 뿐아니라, 외국인에 주택을 

임대한 동 지역 주택 소유자들이 가격담합하여 상호 주택 임대료 인하방지를 위한 

결과이기도 하다. 

 

주택이나 사무실 임대시 복덕방소개료 사전확인, 전화라인 유무, 예비물탱크 크기(하절기 

에는 강우량부족 및 저수시설미비로 수도물은 3일에 1회씩 제한 공급되므로 충분한 크기의 

물탱크시설이 있는지 확인 후 임차하는 것이 필수), 주차장 구비여부, 가스공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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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상문제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후 분쟁방지를 위해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주택을 물색하고, 1개월 분 임차료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중개인과 사전 협의 후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임차계약은 1-2년 계약에 1년 임차료를 일시에 선불하는 것이 현지 주택임차 

관행이다. 임차계약 전에 반드시 전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 지불영수증 및 미터기 

를 확인해야 하며 알제리는 생활공과금이 보통 2-3개월후에 청구되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전 

임차인이 사용한 미지불된 수개월간 전기세가 최근 이주한 본인 사용 분에 포함되어 청구되 

는 경우도 있다.    

 

( 전화 신청 ) 

 

현지에서 외국인명의의 전화라인을 신청 하려면 최소한 현지에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하며 

체류증(Carte de sejour)사본 및 거주증명서(주택임차 계약서사본)와 알제리 통신공사 

(Algerie Telecom) 소정 신청양식과 신청 보증금이 필요하다. 한편 전화신청후 가설에는 

전화회선부족으로 수개월동안 대기하여야 한다. 

 

( 은행구좌 개설 ) 

 

현지은행 서비스 불비(현지에서 외부로 송금시 2-3개월 소요) 및 디나르화 환율의 변동 

등으로 현지은행(Bank Exterieur d'Algerie)에 Convertible 구좌를 개설하고, 파리 소재 

아국 외환은행에 유로화 구좌와 미화구좌를 개설하고   필요시, 필요한 액수만 현지은행 

으로 송금 사용하고, 기타 본국 송금등은 외환은행에 FAX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현지는 Credit Card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으며 현지에서 항공권을 구입시 반드시 

CEDAC Cheque(US$를 현지화로 바꾼 Cheque 구좌)를 사용해야 하므로 현지화구좌(CEDAC 

Cheque)개설이 필요하다.  

 

( 차량구입 ) 

 

알제리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소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알제시에는 

택시이외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승용차 없이는 생활이 곤란하다.알제에는 국산차는 

물론이고 유럽산 자동차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휘발유 가격이 저렴하고 차량보유에 따른 보험료등 및 차량유지비가 저렴한 편이나 자동차 

보험서비스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서비스에 시일도 많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중고자동차 

시장도 활발한 편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수 도 있으나 중고차 시세가 고가인 편이다. 

한편 알제는 도로가 협소하고 도로사정이 좋지 못한 편이며 운전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유럽 등 타국가에 비하여 차량가격이 고가인 편으로 국내시판 자동차가격이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한국에서 차량을 이삿짐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고차량 구입은 자동차 

대리점이나 신문 등에 게재되는 광고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나 가격이 고가로 신차구입이 

경제적이다. 날씨가 그다지 무덥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은 선택사항이며 도로가 무척 협소 

하여 소형차를 선호하고 있으며, 변속기는 거의가 수동이며 자동은 거의 없다. 

 

 



 세계 비지니스 정보

 

 
알제리 - 102

 

 

( 운전면허증 취득 )  

 

한국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현지에서 거주비자 (Residence Visa) 취득후 

국내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수일내에 10년 유효기한의 알제리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준다. 

구비서류로는 운전면허 신청서 원본 1부(아랍어로 작성), 여권용 사진 3매,국내운전면 증 

원본(불어나 아랍어로 번역한 후 주 알제리 한국대사관 공증 필요)과 소정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68. 자녀교육여건 
 

( 자녀 교육여건) 

 

알제리의 정치,경제,행정의 중심지인 수도 알제에는 미국계나 영국계통의 Int’l School 

시설이 없는 관계상 초등학교 저학년은 현지인 학교(아랍어 및 불어로 교육)나 프랑스계 

학교에 보낼 수 있으나 중,고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의 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3국에 유학을 보내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프랑스계 학교가 지난 2002년 개교하였으나 고등학교 2-3년 과정(Lycee)만 있으며, 

초,중고 취학 자녀가 있는 알제리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녀등 가족은 프랑스나 인근국인 

모로코,튀니지등 제 3국에  체류하고 알제에 주재지상사의 경우 대부분 단신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초. 중. 고등교육)  

 

외국인학교로는 지난 2002년 9월 불란서학교가 개교하여 운영되고 있다.현지인 학교는 모두 

국립이며 정부의 아랍화 정책에 따라 아랍어로 교육하고 있다.다만, 4학년부터 불어를 수강, 

8학년부터 영어 수강이 가능하다.최근 아랍어/불어 교육을 병행하는 현지 사립 초등학교가 

다수 건립되어 운영 중이나 교육시설 및 수준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 대학교 ) 

 

종합대학 13개, 사범대학 7개, 특수대학 3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업료는 무료이며, 

대학생들은 매분기 2,700디나르 (US$ 36)씩 생활비조로 정부로부터 수령한다. 

 

고교졸업자격시험 내지 대학입학 예비시험 (Baccalaureat) 합격률은 2002년 기준 

32.92%였다.아랍어 강의가 원칙이나, 의학 및 과학분야 일부(예 : 유전공학)는 불어로 

강의하고 있다.알제리의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졸업 후 취업문제는 사회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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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진출기업 
 

(우리기업 진출 현황) 

 

현재 우리기업의 알제리 투자진출현황을 보면 지난 1990년대 대우등 진출이 비교적 활발하 

였으나 최근들어 전투자기업이 철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알제리 투자현황으로는 

석유탐사사업, 부동산운영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3개사의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철수한 상태이다. 

 

투자업체 프로젝트 내용 투자시기 분야 비고 

대우건설 
Hilton Hotel 

건축, 경영 

1993. 8월 개관 

1996년 호텔 잔여 지분 

완전 인수 

호텔업 
2001.11월 

매각,철수

(주)대우 
자동차Workshop 

건설, 운영 

1996. 9월 건립 

투자액 : 약 5백만불 
제조 

2003.12 

청산완료

유개공.대우.한보.

삼성물산 콘소시움
유전개발사업 

1994.11월 석유탐사 계약

투자액:2천만불 
 

1997년 

철수 

 

삼성물산.경인 

에너지 콘소시움 
석유탐사업 

1991년 스페인 Repsol및 

네델란드Orange Nassau사 

합작 

Issaouane 

석유탐사사업 

30%지분 참여 

 

 

한편 상주직원을 파견하고 있는 우리나라기업으로는 (주)대우INTERNATIONAL이 과거 모로코 

에서 관리하던 알제리시장을 지난 2004.1월 상주직원 1명을 파견하는 지사를 설립하였고 

2005년 1명을 보강했다. LG 전자는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며 직원 2명이 상주하며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연락사무소로 직원 1명이 상주하며 주로 핸드폰과 사무자동화 

기기판매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 KOTRA 알제무역관(관장 1명파견)이 지난 2001년 설치 

되어 국내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며 경남기업에서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지사설립 

을 추진하고 있다. 

 

 

70. 주요경제지표 
 

( 알제리의 최근년도 주요 경제 지표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GDP(U$ 십억) 54.2 54.7 53.9 62.1 

인구(백만명) 31.2 31.7 32.3 32.8 

1 인당 GDP(U$) 1,740 1,725 1,677 1,895 

경제성장률(%) 2.4 2.1 4.1 7.4 

소비자물가상승율(%) -0.6 3.5 2.3 3.5 

실업률(%) 29.5 27.3 25.9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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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U$억/FOB) 217.1 190.9 198.6 249.5 

수입(U$억/FOB) 92 94.8 104.6 124.1 

경상수지(U$억) 99.2 70.9 69.3 97.3 

외환보유고(U$억) 120.2 180.8 232.3 321.9 

총외채(U$억) 253 225 217 225 

연말환율(U$ 대비) 75.26 77.22 79.68 77.74 

자료원: Country Report April 2004 

 

 

71. 대외거래지표 
 

2004f 구분 2000 2001 2002 2003e 

78.63 대미환율(1U$:1AD) 75.34 77.82 79.72 72.61 

26964 수출액(백만불) 21718 19132 18720 24297 

10.97 연간 수출증가율(%) 73.16 -11.91 -2.15 29.79 

-16088 수입액(백만불) -9635 -9940 -11749 -14079 

14.27 연간수입증가율(%) -0.98 3.17 18.2 19.83 

10876 무역수지(백만불) 12083 9192 6971 10218 

-1787 경상수지(백만불) 8923 6672 3661 4938 

-2.38 Current Account % GDP 16.69 12.2 6.11 7 

1000 Capital Account Balance $m -1400 -800 -200 0 

28520 외환보유고(금 제외/백만불) 12024 18081 25151 30120 

560 Foreign Direct Investment $m 420 530 410 500 

0.75 FDI % GDP 0.79 0.97 0.68 0.71 

19500 총외채(백만불) 25273 22503 22800 20000 

420 단기외채(백만불) 222 199 108 375 

4000 Total Debt Service $m 4275 4149 4166 4150 

25.97 Total Debt % GDP 47.28 41.15 38.08 28.34 

13.96 DSR % Total Exports 19 16.83 16.18 14.87 

68.06 Total Debt % Total Exports 112.33 91.29 88.54 71.68 

2.15 Short Term Debt % Total Debt 0.88 0.88 0.47 1.88 

1.47 Short Term Debt % Reserves 1.85 1.1 0.43 1.25 

6300 External Assets $m 5663 5936 6105 6250 

(자료원: World Market Research Analysis 2004) 

주) 2003년 통계는 추정치,2004년은 예상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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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우리나라의 대알제리수입 
 

    우리나라의 대알제리수입(2003-2004년) 

                                                                      ( 단위: 천불,%) 

순위 품목명 금액(2003년) 증가율 금액(2004년) 증가율 

1 총계 191,656 -6.5 240,486 25.5 

2 원유   108,743  

3 천연가스   76,788 56 

4 LPG 142,364 -20.1 44,293 -68.9 

5 나프타   10,433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통계) 

 

 

73.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우리나라의 대알제리수출 
 

    우리나라의 대알제리수출(2003-2004년) 

                                                                      ( 단위: 천불,%) 

순위 품목명 금액(2003년) 증가율 금액(2004년) 증가율 

 총계 224,591 20.5 354,545 57.9 

1 승용차 22,922 32.5 73,602 221.1 

2 화물자동차 49,598 54.9 66,556 34.2 

3 무선전화기 11,635 102.8 30,118 158.9 

4 칼라TV 26,825 10.9 27,858 3.9 

5 화학기계 849 -92 20,504 2,315.40 

6 무선수신기 14,563 83.9 20,175 38.5 

7 무선통신기기부품 20,160 379.7 18,339 -9 

8 합성수지 9,966 -24.9 14,284 43.3 

9 자동차부품 7,758 25.2 12,024 55 

10 냉장고 2,456 -15.9 6,939 182.5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통계) 

 

 

74.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 
 

                                                        (단위: 건, US$ 천)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우리나라 

진출 
        

(신고기준) 3 137,820 3 199,669 3 199,669 3 199,669 

(투자기준) 3 116,271 3 117,628 3 117,628 3 117,723 

우리나라 

유치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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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방자치구역동향/유관기관 
 

외국투자유치기관 

 

기관명 Agence de Promotion, de Soutien et de Suivi des Investissements (APSI) 

주 소 Boulevard du 11 Decembere 1960 El-Biar, Algiers, 16030, Algeria  

전 화 213-2-91 44 07 팩 스 213-2-91 44 03 

Web-site www.apsi.com.dz 

E-mail   

기관개요 알제리아 투자지원청-외국투자 전담부서 

Abstract  

 


